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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경기도는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유구한 역사를 선도해온 주역이자 선사시대부 

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 온 우리 나라 문화의 보고입니다. 

따라서 문화원 경기도지회에서는 2000년도부터 도내 각시 • 군에 산재한 전래민요의 사료 

조사, 수집계획에 착수하여 이제 『경기민요 지111권 논맴소리』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급격한 도시개발 및 산업화와 환경변화 등 전래민요 보유자들의 연령이 

70-80세를 넘는 시점에서 조금만 더 방치하면 소중한 무형의 유산이며 경기도 지역의 개성있 

는 모든 민요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욕심같아서는 『논맴소리, 모내기노래, 길쌍노래, 밭갈이노래, 타작요, 나무꾼소리, 디딜방아 

소리, 집터다자는소리』 등 민요전체에 대한 조사를 동시에 마무리 짓고 자료집을 발간하고 

싶지만 사업비를 확보하는 일이 여의치 않아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번에 발행된 『경기민요 제l권 논맴소리』는 다행스럽게도 손학규 경기도지사의 특별사업 

비 지원에 힘입어 사료조사가 이루어지고 자료집을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본 도지회에서는 남아있는 각종 민요의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자료집을 발간하 

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논맴소리를 통하여 많은 도민이 경기민요를 이해하는데 보탬이 되고 민요를 사랑 

하는 각계 각츰의 모든 분들께 소중한 자료로 남겨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번 조사에 사명감을 갖고 집필해주신 문화재청 이소라 전문위원, 본지가 발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손학규 경기도지사 및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02. 12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장 송 승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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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라말 

우리나리는 고래(古來)로 농업을 중시해 왔던 고장인 고로 민요의 대종을 차지하는 것이 

농요(農5옳)인데, 농요의 대종을 차지하는 것은 논매면서 불렀던 소리(논맴소리)들이다 

논맴소리가 모심는소리보다 더욱 다양하게 분화가 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논맴소리의 창 

출시기가 더 오래되었음을 말해 준다 

교통이 불편하던 시절에, 산과 큰강들은 인문을 나누는 역할을 하였다. 한강은 강북과 한강 

이남의 문화를 나누었고, 산들은 시 · 군간의 경계를 이루었다 이렇듯 지연환경에 의해 테두 

리가 쳐지는 사 • 군의 전통문화는 오랜 세월동안 나름대로의 개성을 형성하여 오늘에 이르 

고있다 

밭농사보다 논농사에 치중했던 남한지역의 들녁에서 논멤소리가 사라진 것은 벼농사의 대 

부분에 제초제를 썼던 1970년대 이후 부터이디. 띄약볕 아래에서 엎드려 논을 매는 작업은 

지루하고 힘든 일이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생활의 지혜로 두레를 짜서 공동작업을 하며 노래 

를 불렀던 것인데, 제초제를 사용하자 두레로 논밸 필요가 없어지고 논멤소리는 딘지 소리애 

비(메김소리꾼, 선소리꾼)의 기억속에서만 남아있게 된 것이다 1970년대에 5,60세가 넘던소리 

애비들은 2000년대인 오늘에 와서는 거의 고인이 되셨다 

본서의 논맴소리들은 주로 1980년대에 그 지역의 토민(土民 ; 그 지역에 10세이전부터 계 

속 살아온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자)들을 대싱으로 방문 · 녹음해 둔 펼자의 자료가 바탕이 

되었다 모두 펀자 스스로가 녹음하여 채보하였고 정리하였다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논맴소리의 종류별 그 문회-영역(c버tural area)을 파악하고, 그 지역이 

어떠한 음악어법(旅法)을 구사하는지를 알고지 하는 일은 농요연구의 초창기부터 필자의 최 

대 관심사였다. 

이제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의 기획으로 경기도 지역의 문화영역지도를 그리기 위 



한 논맴소리 자료집을 집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논맴소리의 문화영역처럼 망라적 

이고 정확도가 높은 지도가 인문학분야에서는 드물기 때문에, 이는 한국학의 기초로서 후대 

에 까지 참고가 되리라 기대된다. 

가창자들과 녹음 협조자들 및 본서발간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2002. 11월 갑천변에서, 

집필자 李 素 羅 (문화재청 전문위원) 



일러두기 

멕받형식 • 멕이고 받는 가창방법. 

설소리꾼이 멕이는 대로 받음소리꾼들은 매번 같은 받음구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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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 메김선율, 메김소리 

(받) 받음선율, 받음소리 

T.P 이조점(移調맥 

=추== 내재빅1內在拍) 또는 내재미-디 1, 2 

3. 기준길이보다 짧은 음 
4. 기준길이보다 약간 긴 음 
s. 약한 요성(搖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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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음의 끝을 끌어내리며 점점 사라짐(退麗 
7. 굴리면서 내려옴 륨콘풀프 륨 

8. 곧게 뻗다가요성함 

9. 제자리에서 굴려내는 음〈轉簡 
10. 속소리 

룸옳프 람-

11. 미묘하게 약간 낮은 느낌의 음 

12. 미묘하게 약간 낮은 느낌의 음 

13. 토박이(해당지역에 태어나서 계속 거주해온 것으로 간주 
할수있는자) 

14. 필자 소장의 녹음 테잎 번호 
15. 이소라의 해석 및 교정 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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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토민) 
14. 素 96-11-4B 

MD 99-8-30 
15.<SR> 



선법 약문자 구성음관제 

Dl 도레미솔라 

D2 도미솔라 

도 D3 도미솔 
선 

법 D4 도레미솔 

D5 도(레)미솔라시 

D6 (기타) 

* 약문자 6은 해당 선댐의 
기타구성관계를표시 

SL 솔라도레미 

52 솔도레미 
격E二 

53 솔도레 
선 

법 S4 솔라도레 

55 솔〈라)도레미파 

56 (기타) 

* 53, L3, R3은 서로 상통한다 

* S4와 R4는 상통한다 

선법의 명칭과 약문자 例

선법 약문자 구성음관계 

Ml 미솔라도레 

미 M2 미 라도레 
선 

~ M3 미 라도 

M4 미솔라도 

모선볍 p 증3도+단3도 

PD 모선법과도선법의 공존 

모노래선볍 PM 모선법과 미선법의 공존 

PDM 모선법과 도선법, 미선법의 공존 

래선법 RI 레미솔라시도 

YI 미솔라시도(레) 
육자배기선법 

Y2 미 라시도(레) 

LL 라도레미솔 

라선법 u 라레미솔 

L3 리 레미 

“ · 기음똥기 c4 : 4도윗음종기 r5 : 3도윗음종지 [ 5g : (5도윗음종기 단 퇴성함) 
t풋대4 풋대음으로부터 4도윗음종지 

vi : 기음요성 v4 : 4도윗음요성 v5 : 5도윗음 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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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I. 서(序) 

논맴소리란 논밸 때에 불러왔던 소리를 일걷는다. 민요를 @노동요j일노래) @의식요 @ 

놀이요 @홍민요 @동요로 분류할 때, 논맴소리는 노동요 중의 농요에 속한다. 

본서에 게재흰}는 경기도의 범위는 2002년 현재 행정구역상의 경기도화 제한한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는 제외되며, 고양 • 과천 • 광명 • 구리 • 군포 • 김포 • 남양주 • 동 

두천·부천·성남·수원 · 시홍 · 안산 · 안성 · 안양·오산 · 용인·의왕·의정부·이천 

· 파주 • 평택 · 하남 • 화성시의 24개 시와 가평 • 광주 • 여주 • 연천 • 양주 · 양평 · 포천 

군의 7개군 둥 317H 시군의 논맴소리를 다룬다. 군이 시로 숭격하면서 리가 동으로 바뀌고 읍 

면이 구로 통폐합되면서 읍면의 이름조차 사라진 곳처럼(예 고양군 송포띤 대화리가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으로 바핍) 복잡할 경우는 시라는 이름하에서도 편의상 조사당시의 읍면리명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할 것이다. 

1960년대 중반기부터 우리나라 농법에 제초제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고 하며 l) 1970년대 

에 들어와서는 벼농사의 대부분에 제초제가 쓰인 관계로 재래식 논매기가 사라지고 논맴소 

리도 부르지않게 되었다 1980년대에는 논매던 시절의 선소리꾼들의 기억속에서만 그 노래 

들이 존재해 있썼다. 

I) 이은웅, 『水띔作』 四릅R향문사, 1991), 241쪽. 우리나라에 2,4-1)(1944년에 Mitchell 둥이 제조한 選擇性除草

휩b가 1956년에 입수되어 그 시험결과가 1958년에 보고되었다. 1960년대 중반기부터 2,4-D · PCP · MCP 

둥의 제초제가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1970년대에 들어와서 마세트{M:때1ece) · 탁크(TOK) · 사단(Sarum) 

둥이 널리 보급되기에 이르렀다-



I 2. 경기도 논맹소리 資料훨톰 저Ir 권 

필자는 1984년∼ 1989년 8월의 기간에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의 읍면별 농요를 그 당시 70 

세 전후의 토민(해당지역에 10세 미만부터 계속 살고 있는 것으로 간주첼 수 있는 사람)을 찾 

아서 집중적으로 골고루 녹음하였고 그 이후, 『파주민요론』 2)과 김포군지 • 안양시지 • 안산 

시지 • 포천군지 • 연천군지의 민요편 집필의 기회에 그 해당 시군의 리별로 설문지를 돌리고 

보충녹음을 하였었다 또한 1999년도에는 구리시와 하남시 및 수원시, 2001년도에는 화성시, 

2002년도에는 군포시 · 동두천시 · 부천시 • 의정부시의 민요녹음을 보츄실시하였다. 

각 농요의 전파범위와 그 양상은 농요녹음의 초창기부터 펼자의 관심사였다. 그간의 집 

필활동을 통해 늘 부분적으로 정리를 해 왔으나, 제3권에서는 그간의 연구성과를 총괄할 

것이다 

모심는 소리의 민요권에 의하변 경기지방은 중부와 남부, 서북부 및 동부로 나눌 수 있다 

중부경기도는 고양 • 서울 일부 • 과천시를 중심으로하는 열소리 지대이고 남부경기도는 안 

성 • 용인 • 이천 • 동부 평택시 방면의 여기도하나 형(型) 지대이다. 서북부경기도는 허나기 

로구나 형을 부르며 북부 파주시, 연천군 및 서북부 포천군 부근이 이에 해당한다. 동부경기 

도는 강원도의 영향권으로 가평군, 양평군 및 동북부 여주군 쪽이 이에 속한다_3) 본고에서는 

이 민요권 분류를 필요에 따라 활용할 것이다 

경기도의 초기 벼농사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는 김포와 고양시 일산지구의 토탄층 또는 청 

회색층에서 발굴된 탄화미, 여주군 흔암리 12호 . 14호 주거지에서 나온 탄화미, 강화군 우도 

(牛島) 패총에서 나온 볍씨자국 토기편, 청원군 옥산면 소로리 및 하남시 미사리 볍씨유적 둥 

에 의해 무문토기시대 보다 더 이전인 즐문토기시대에 까지 벼 전래의 상한선을 그을 수 있 

는 가능성을 비치고 있다_4) 

두레(마을의 공동작업형태)는 일반적으로 모낼 적엔 안 서고 음력 6월경 논김멜 때에 섰다 

가 논매기가 끝나는 음력 7월 7일 내지 백중에 호미씻이를 하면서 파한다. 논맴소리는 주로 

두레논을 매거나 또는 품앗이하여 여렷이 논을 밸 때에 부른다, 논을 3회(고양시에서는 애 

별 • 두벌 • 삼동맨다라고 함에 비해 안성시에서는 아시 또는 아이 • 이듬 • 세별맨다라고 한 

다) 매는 곳이 많다. 경기도에서는 애벌(아시) 매기는 호미로 하는 경향이며 세벌은 손으로 훔 

2) 파주문화원 1997년 구lj 

3) 이소리, 『파주민요론』 , 전게서, 108∼ 113쪽. 

4) 안숭모, 『동아시아 선사시대의 농경과 생업』(학연문화사, 1998), 17 ∼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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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다. 두벌(이듬)은 호미로 매는 곳도 있고 손으로 훔치는 곳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호미로 밸 때는 손을 다칠 염려가 있어 조심해야 하는 고로, 손으로 훔칠 때 

에 더 많이 노래한다. 두 경우에 부르는 논맴소리의 종류가 반드시 다른 것은 아니지만, “얼 

카덩어리” 같이 호미로 땅을 뒤엎는 내용의 받음구를 쓸 때는 전자에, 끓았네나 대허리처럼 

손으로 훔칠 때씩 지심상태를 옮거나 홍칠 때의 작업상황을 독려하는 받뜸구일 때는 후자의 

경우에만 쓰는 퉁 구별하기도 한다. 

두레가 길을 갈 때는 농기(‘농자 천하지대본야’ 또는 ‘神農道業’ ‘第一興樓之雄’라는 문자를 

써놓곤 한다)를 앞세우고 농악을 울리면서 오고 감이 원칙이지만, 논을 밸 때는 악기없이 소 

리만 하기도 한다. 만약 악기를 쓸 경우엔 경기지방의 선소리꾼들은 북을 울리는 경향이다 

넓적배미(네모반듯한 논) · 세귀배미(삼각형의 논이며 보습같이 생겼다고 하여 보습배미라 

고도 일컬는다) • 외톨배미(따로 떨어져 있는 논) · 움동배미(다른 논들보다 깊숙이 들어가 있 

는 논) · 장구배미(장구처럼 양쪽이 펑퍼지고 가운데가 쑥 들어간 논) • 바지깔내 배미(논이 

양쪽으로 뻗쳐 있어서 사람의 바지처럼 생긴 논) 둥, 논의 생김새에 따라 기러기 모양으로 대 

열을 지으며 돔배치기를 하다 보면 나중엔 더 나갈 데가 없이 되므로 잦뜬 논맴소리로 몰아 

쳐 에염을 싸며 마무리 짓는다. 

두레로 논을 맨 후 마을로 돌아올 때에 경상도나 전라도에서는 상일꾼을 소나 지게말 또는 

어깨말에 태우고 노래를 부르며 들어오는 예가 많으나, 경기지방에서는 이와 달리, 농악만 울 

리면서 들어오는 경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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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게재지역과 가창자 

본서에 게재한 논맴소리의 지역과 가창자는 〈표 l>과 같다 토민이 아닌 경우는 10세에서 

30세 사이에 거주했던 지역의 논맴소리로 일단 간주하였다. 

〈표 1) 경기도 논맴소리의 게재지역과 가창자 ( 1) 

지역 가창자 비 고 <경기〉 

이만환{ 1921. 남, 토민) 

가평읍- 금대리 장석현( 1921. 남, 토민) 
그러은싸〈경기 l > I 

박윤준{ 1927 . 남, 토민) 
민아리 <2> I 방아<9> I 

가평읍 산유리 
장석만(19 1 5 . 남, 토민), 방아<8> I 두어라<18> I 
김종업, 박종원, 장동인 (민아리 <3>) 

가평읍 마장리, 
이복규"(1924. 남, 상연 연하리 출생. 

가 북면 꽉동l리 
3세에 마장이주‘ 1945년 경에 목통l <17>(빙아/치나청칭) 

평 리로옴) 

군 북면 꽉동2리 

(싸리재) 
김갑선(1924. 납, 토민) 방아<10> 

남상만(1920‘ 냥, 토민) 
민아리 <4> I 방아<11> I 상사 

상변 임초2리 성주펼(1922‘ 남, 토민) 

김귀현( 1922 . 남, 토민) 둥 
<15> 

설악면 선촌리 
전계덕(1013 . 남, 외서연 청평리 출 

방아< 13> I 상사<16> 
생 11세에 선촌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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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서변 하천l리 이지수(l9l6. 남, 토민) 
민아리 <7> I 방아<l2> 

(유답촌) 이유수( l918. 남, 토민) 

가 원호석(1931. 남, 토민) 

평 하면 대보2리 이창복'(l937. 남, 토민) 
민아리 <6> I < 14>(방아/상사/끝마 

칠 때 “어여라훨훨”1회 복창) 
군 이봉안(l936 . 납, 토민) 

하면 신상리, 박원식(1939. 남, 신상출생 방아{“에이여라 벙아호’1 / 
하판리 1969년 경에 하판이주) (밭김 ; 민아리 <5>) 

벽체읍 성석 l리 신천회(1919. 남, 토민) 
논김 양산도<27>/ 니나누 방아 

(진밥) 이원회(192l. 남, 토민) 
<35>/ 였다<37>/ 헤이리 류〈김〉/ 

<48>(1.상사 2. 우야 3. 몬돌) 

김현규'( 1942. 납, 대화리 출신) 긴소리 좌류< 19>/ 사두<21>/ 논김 

김호권(1921. 남, 토민) 양산도<23∼25>/ 니나누방아<34>/ 

송모E연 대화리 김형진(1926. 남, 토민) 였다<36>/ 놀노리 <40>/ 자진놀노리 

김형호(1917. 남, 토민) <41>/ 상사<45>/ 우야<46>/ 몸돌 

김선규( 1931. 남, 토민) 둥 <47> 

고 

양 
사두<22>/ 우겨라방아〈%〉/ 댔다 류 

군 
송포면 법꽂리 김사남~19l7. 남, 토민) <38>/ <43>(1. 긴소리“어허리 오호 

불” 2‘상사 3. 헤이퍼 류 4.우야 5 톰돌) 

( 

논김 방아타령 <28>/ 네훌래야<44>/ 
現 신포읍 지축l리 최창성( 19L4. 남, 토민) 

<50>(1,2상사 3. 쑤야 4,몸돌) 
고 

양 긴소리 좌류<20>/ 논김 양산도 

시 원당읍 식사3리 
이천원l916. 남, 토민) <26>/ <30>(논강 방아타령/ 우겨루 

) 이금만\1934. 남, 토민) 방아), 

<49>(1상사 2. 우야 3. 몽돌). 

일산읍산황l리 
이 창하(1922. 남, 토민) 

우겨라방아)<32>/ 
입순선둥 

일산읍 일산7리 김성배(1935. 남, 토민) 
<3 1>( 1.논김 방아타령 2. 헤이리 류 3. 

상사 4.옴돌). 

화전옵 현천3리 조영용'(1932. 남, 토민) 
논김 방아타령<29>/ <39>(1.였다 2. 

상사) 

과 과천동 서상희(1929. 남} 상λU 방아타령(未짧/ 

천 박정식(1920. 남, 토민), 방아/ 우겨루 방아/ 상사/ 
시 과천7통 (벌말) 

이숭재( 1919. 남, 토민) 몬돌〈끝부분에 우C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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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원(1898. 남, 관문리출생 
우겨루방아/ 

1980년이후에 안양시 이주) 
관문동-

정세준(1929. 남, 관문동 출생. 방아소리/ 

1980년대에 부립동 이주) 상사/에기나 방헤/ 념사 

과 
막계동-

손효목{1902. 냥, 막계 출생‘ 
사두/ 방。H 일반 양산도j 몬둘/ 우야 

천 1980년대에 문원동 이주) 

시 
싹/ 우겨라 방아/ 긴소리(방헤,에헤야)/ 

문원팡 고경님"(1914. 남, 문원I통 출신) 
상사/우야 

*우변동(현재는 권덕만(1905. 남, 우면동 출생 꼽방。k우겨라 방아)/ *긴방애未짧/ 

서울특별시) 61세에 안양시 관양l동이주) 상사디야1 우야훨훨/ 

고。l 
학온똥(노온사동 OJ:주완(19 19. 남, 토민) 

명 
2통 아방리) 양주만(1929. 남, 토민) 

논김양산도, 방아, 상사, 몬돌. 

시 

광주읍- 태전리 김대천(1907 . 토민) 둘레,방아,상사,몬몰 

남종띤 분원리 황만원1915. 토민) 방아,상사 

II 금사리 김학표(1921. 토민) 끓었네,방아,상사 

도척띤 노곡리 
곽금석(1909. 토민) 

한마디 오하류, 두마디 오호야 
김순봉{1924. 토민) 

권인수( 1923. 토민) 
오히류{한마디소리류), 

실촌면 수양1리 김쾌복{ 19 1 3. 납, 양평군 옥천면 

출생. 8세부터 수양l리거주) 
오호야(두마디소리류) 내지 논김행상 

광 이종삼{195 l. 남, 수양4리 출생, 

i'- 실촌떤 수양4리 1974년경에 이천군 신둔면 이 끓었네 

군 주 수양4리와는 20리 거리임) 

오포딴 양벌리 신문칭"(1914. 토민) 
끓었네, 오호얘두마띠) 상사‘ 위야하 
네호,(방아 류) 

전만길( 1917. 남, 추자출생 사 

오포딴 추자리 변때 용인군 모현면 매산리 이 (빙L아 류), 둘레, 찍었너l야, 상사, 대허리 

주 추자리와 매산리는 가까움) 

중부띤 광지원리 강보석(1923. 토민) 몬돌, 방아, 찍었네야, 끓었네, 상사 

초월면 지월l리 엄기핸1922. 토민) 둘레, 오하류{한마디소리류) 

퇴촌면 광동l리 조충심"(1920. 토민) 끓었네, 오하류{한마띠소리류), 상사 



r8 경기도 높맴소리 資料훌흠 저Ir 권 

갈매동담터 박한용-{1917. 토민) 
헤이리(고양형 , 념.7.}), 우야, 우겨라 

방아 

교문동 한다리 
박문학'(1917. 서울시 중곡동 

우야짜른방아,상사 
구 

출생 7세부터 한다리 거주) 

리 동구동동창 강한만'(1924 ‘ 토민) 우얘 논김방아타령, 상사 
시 

사노동두레목골 김명수{1927. 토민) 논김방아타령, 상사 

아천동 아치울 조상길(1916. 토민) 몬돌, 논김방아타령, 상사 

토평동 이경국(1924. 토민) *(논이 없었다) 

심상곤{1931. 둔대동 토민) 

둔대통 
십명섭(1928 . 둔대동 토민) 

군 속달동 
김용학~1932. 둔대동 토민) 느린 방이{호미), 둔대형 논맴소리(손) 

포 김효홍{ 1928. 속달동 토민) 

시 김홍필(1924. 속달동 토민) 

부곡동 
주점식(1926. 토민) 

방아, 상사, (양산도) 
변재천(1931. 토민) 

김포읍사우리 유근택(1927 ‘ 토민) 몬돌, 니나노 방아타령, 상사 

검단면 마전리 
장복동{1914. 마전 출생 1991 

니나노방아타령l 상사 
년에 인천 이주) 

검단면 오류리 
서재준{1933. 오류 출생. 40세 

상사 
에 마전리 이주) 

고촌면 신곡6리 장재순{1918) 상사 

김 조계환{1928. 강화군 내가면 

포 대꽂연 약암l리 
오상리 출생 .15세까지 살고 

니나노 방아타령, 상사, 몬돌, 긴방아 
군 20세경에 대꽂면 이주) 

한규상~1936. 토민) 

양촌면 누산리 
정만길(1913. 화성군 정남연 몬돌, 니나노 방아타령, 느린 방아, 

출생 7세에 누산리 이주) 상사 

월꽂면 고양1리 
이은하{1909. 토민) 

몬돌, 니나노 방아타령, 상사, 짜른방아 
이선하{1918. 토민) 

” 군하3리 윤실봉{1926. 토민) 
몬돌, 니나노 방아타령, 느린 방아, 상 

시〈끝은 오조밭에 새쫓아라 위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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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떤 용정리 
심기득{1909. 인천시 백석동 

몬돌, 니나노 방아타령, 상사, 짜른방아 
출생 19세에 옹정리 이주) 

서암5리 
조상연(1922. 구삿 토민) 

사두 류, 니나노 방아타령 
김 ” 조남칭"( 1902 ‘ 토민) 

포 
몬돌, 니나노 방아타령, 상사, 느린방 

군 ” 서암l리 최 병 익(1915. 바우모루 토민) 
。L 짜른방아 

하성띤 마조리 민병환{ 1908. 토민) 몬돌,상사,짜른방아 

l ’ 하사리 홍인환{1915. 토민) 몬돌, 니나노 방아타령, 상사 

평내흉 
이중휘(1911. 토민) 

느린 방아, 상사 
이천후{ 1906. 토민) 

진접읍장현리 남영문{1919. 토민) 우야, 니나노 방아타령, 상사 

화도달마석우2리 
김덕근{1922. 토민) 

사두류,상사 
장경산{ 1917 . 금남리 토민) 

화도읍차산리 유덕근{ 1922. 토민) (쉴참에 부르던 넋두리) 

별내떤 청학리 남기준(19 1 6. 토민) 우야 우겨라 방아, 느린 방아, 상사 

남 수동띤 운수2리 김봉건(1919. 토민) 
니나노 방아타령, 짜른 방아, 상사, 싹-

양 
소리 

「;ζ-

” 외벙2리 최윤흥{192 1. 토민) 느린 방아 
시 

와부흡 덕소리 (덕소2리 회관의 회원들) 방아,상사. 

구완서(1934 와부면 출생. 21 

와부웰 세까지 살다가 양평군 양서면 방아,상사 

모곽리 이주) 

조안띤 송촌2리 
윤용섭( 1925. 토민) 

우야, 민아리, 느린 방아, 짜른방아 
윤문섭(1929. 토민) 

고경동{ 1918. 송능2리 출생 19 

진건광 송능2리 세에 서울로 가서 37년간 거주 우야, 느린 방아, 상사 

후에 귀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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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 경기도 관할 약도 



2I 

3 .. 가팽군(加平都)의 논맴소리 〈경기 lι 18> 

3.1 배경 및 녹음지역 〈도 2) 

<표 l>과 <도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평군의 논맴소리로는 가평읍 금대리와 산유리, 

북면 목동리, 상면 임초리, 하면 대보리와 신상리, 설악면 선촌리 및 외서면 하천1리 등지의 

예가녹음되었다. 

가평군은 경기도의 동북부에 위치하며, 강원도의 화천군(사내면) · 춘천시(북면, 서면, 남 

면) · 홍천군(서면)과 경기도의 양평군(단월면, 옥천면, 서종면) ·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 

포천군(내촌면, 화현면, 일동면, 이동면)에 군접한다 

북한강이 가평읍과 춘천시 남면과의 경계를 이루면서 흘러와 외서면과 설악면의 면계(청평 

호)가 되며, 외서면내로 들어가서는 삼회리와 대성리를 가른다. 이어서 삼회리와 남양주시 화 

도읍과의 경계를 이루면서 가평군지역을 벗어나며 양평군과 남양주시의 시군계로 흘러간다. 

상기 가평군 조사지역 중 설악면 선촌리만 북한강 이남이며 그 이외의 자역은 북한강 이북에 

위치한다. 

북한강으로 군계를 삼는 지역을 제외하면 북쪽의 화악산{1468) . 웅걷힌1436) • 촉대훤112 

5) . 국망봉-( 1168) 둥 lOOOm를 넘는 산들을 비롯하여 남쪽의 유명샌8없)애 이르기까지 한북정 

맥의 가지 퉁 산악이 군계가 되어있다 



22 경기도 논맴소리 資料흙흠 저Ir 권 

신석기시대의 유적인 야철(治鐵주거지가 가평읍 마장리에서 발굴된 바 있다. 고구려가 한 

강유역으로 땅토를 넓힌 즈음에 고구려의 병평군(뾰平那 또는 투平휠~)이었으며 통일신라 경 

덕왕 16년(757)에 가평군(嘉平휠B)으로 개칭되었다. 고려조 현종8년(1018)엔 강원도 춘천 관할 

이었다가 조선조 태조5년(1396)에 경기도로 편입되었다. 조선조 고종 25년(1888)엔 춘천부에 

소속되었으며, 1894년에 경기도로 환속하면서 포천군에 속하였다가 18'96년에 분리독립하여 

가평군(加平那U이 되었다. 1942년에 양평군 설악면이 가평군에 편입되았다. 1973년에 양평군 

서종변의 삼회리가 외서면으로, 서종면의 노문리 일부가 설악면 이천리로 각각 편입되었다)) 

현재의 행정관할구역은 l읍{가평읍) 5개면(북면 · 외서면 · 설악면 • 상면 • 하면)이다 

경춘선 철포에 병행하여 춘천행 국도가 남양주 화도읍 마석에서 외서면의 북한강변을 따 

라 청평리에 이른 후 가평읍 읍내리까지 최단거리로 달렸다가 다시 북한강을 따라 간다.<도 

2> 참조 

가평읍 금대리는 예전에 금산지였던 고로 금대(金김힌 또는 ‘쇠터’라 뭘리웠다 1987년 조사 

당시 80호 전부가 농가였다. 음력 9월9일 밤에 산제를 지낸다. 

가평읍 산F「리는 산간마을인데 버드나무가 잘 자라고 있다하여 산유리(山柳里)라 불리운 

다. 1987년 조사당시 90호 모두가 농가였고 논이 밭보다 많았다 

북면 목동2떠는 싸리나무가 많아 ‘싸리재’라고 불리웠다. 1987년 5월 조사당시 74가구 중 10호 

만 비농가였다 논보다 밭이 많은 중산간마을이다. 8월초이틀에 산제를 지내며, 가평읍으로 5일 

장을 보러다녔다 목동l리(죽둔 또는 죽암리)는 120가구 중 80호가 농가이며 대부분이 논이다 

상면 임초리는 숲이 많이 우거진 동네라 하여 ‘임초리’라 불리웠다. 댐초2리는 산간마을로 

서, 1989년 4월 조사당시 논이 16ha, 밭이 17ha이며 72가구 중 50여 호가 농가였다. 처음 입촌 

성씨는 죽산 안씨와 의령 남씨이다 조사당시엔 남씨가 15호 안씨가 7호 거주했다. 음력9월 

초하루에 산샌제를 지내며, 하면 현리와 청평으로 장을 보러 다녔다.6) 

설악면 선촌-리는 양평군 지역이던 것이 1942년에 가평군에 편입되었다 1914년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땀선리(探仙里), 석촌리(石村里), 울엽리, 명장리의 각 일부뜰 병합하면서 탐선의 

‘선’과 석촌의 ‘촌’을 따서 선촌리(仙村里)라 하였다. 울업산 신선봉〈神仙筆)엔 신선이 놀던 자 

리라는 구덩이가 있다. 

5) 『통계연보』 가평군, 1988 

6) 설문지 기록자 • 남상주〈임초2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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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 가평군의 논맴소리 북음지역 (Q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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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서면 하천l리는 농경지에 버드나무가 많아 유답촌〈柳짧村)이라 불리운다 1989년 4월 조 

사당시 논이 6ha, 밭이 7ha이며 707}구 중 55호가 농가였다. 전주이씨 15호, 영산신씨 13호 둥 

이 사는데 전주이씨가 처음 입촌하였다 예전엔 7월과 10월상달에 산제를 지냈으나 조사당시 

엔 지내지 않았다 청평으로 장을 보러다녔으며, 줄다리기를 했었다?) 논은 두벌까지만 매기 

도 하고 세밸을 매기도 하며, 그 뒤엔 피만 뽑았다. 애별은 호미로 논을 댔다. 

하면 대보2리는 1989년 4월 조사당시 논이 3ha, 밭이 lOha인 산간마「을이며 58가구 중 38호 

가 농가였다. 전주 이씨가 처음 입촌하였고 조사당시 전주이씨가 15호, 경주최씨가 12호 산다 

고 하였다 잠력 3월3일과 9월9일에 산신제를 지내며, 하면 현리로 장을 보러다녔다.8) 

3.2 기펑군 논맴소리의 종류 

가평군 지떡에서 불리워진 논맴소리에는 민아리<경기 2, 4, 6, 7>, 방아<경기 8∼ 14φ, 17 

@>, 상사〈경기 14(2), 15, 16>가 있고 그밖에 그러은싸<경기 l>, 두-어라<경기 18>, 어여 

라훨훨<경기 14끝> 및 치나칭칭<경기 17(2)>이 있다 

3.2.1 민아리 〈경기 2. 4, 6, 7) 

가평군에서 민아리를 논매면서 불렀다는 곳은 가평읍 금대리 <2>, 상면 임초리 <4>, 하면 

대보리<6>와 외서면 하천l리 <7>였다. 임초리 • 대보리 • 하천l리에서는 밭김매면서도 <4, 

6, 7>을 불렀다. 임초리에서는 모심으면서도 민아리(“이 논자리 물결좋와, 일천가지 벌여섰 

네”)를 부른다 가평읍 산유리의 그것<3>은 용도가 분명하지않다. 하면 박원식 창인 <5>는 

가사로 보아 밭김매는 소리이다 이밖에 이복규\1924. 상면 출생. 3세에 가평읍 마강리 이주. 

1945년에 북변 목동l리 이주)도 목동리 싸릿고개를 넘어 춘천으로 오가는 행인들이 늦게까지 

장가를 못갔떤 성질부친(父親j이 부르는 민아리(“(해다지고)저문날에 옷갓을 하구서 어딜갔나, 

첩의 집이를 (가실라면) 나의 말씀 듣고 가소, 첩의 집은 꽃밭이요 요내집은 연못이라”)를 듣 

고서는 길을 못가고 눈물을 주럭 주럭 흘리었다고 기억한다. 설악면 신천리 토민인 한경식 

7) 설문지 웅답자 • 하천l리 남궁진 이장. 

8) 설문지 기똑자 • 대보2리 이명복 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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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 출생)과 설악면 선촌l리의 윤상횡1911. 양평군 강하면 출생. 17세에 선촌l리 이주)도 

밭김매는 소리로서 민아리를 불렀다. 

가평군 민아리의 가사를 보면, <4>의 “이 논자리 물결좋와, 일천가지 벌여섰네” “일천가 

지 벌인 논에 삼천석이 솟난다네” “삼천석이 솟난다면 부모님 봉양 못헐손가”가 눈에 띄인다 

포천군 소홀읍의 오영수 창 포천메나리에서도 이러한 노랫말을 볼 수 있다.9) <2>에도 “이논 

이나-으, 자리는-, 물길이 - 좋아서 - , 일천-가지를 <별려>-섰네”가 나온다. 

<4>의 “해다지고 저문날에 이에, 옷갓을 허구 왜 나섰소” “첩의이 집찰 가려거든, 나 죽는 

거를 보고가오” “첩의 집이는 꽃밭이오-, 요내 집이는 연못이라” “꽃밭 나비는 한철이고, 연못 

붕어는 사철일세”류도 <2>와 <7>에서 볼 수 있다 이는 경상도 모노래의 대표적인 가사중 

의 하나이다. 연못의 ‘고기’ 대신에 <4>와 <2>에서는 ‘(금)붕어’로 제한한다. 

경상도 모노패에서처럼 가평군 민아리도 가사 4음보로 구성된다. 

<2>와 <6>에서는 한사람씩 서로 다른 가사를 가지고 독창을 해나감에 비해, <4>에서는 

선창자가 부른 것을 여러사람들이 복창을 한다. 경상도 모노래의 전형적인 것은 앞뒤 두패가 

서로 대귀적(對句的)인 가사를 가지고 교대로 불러(交唱)나간다. 

<2>의 음조직은 Ml+DL 기음 또는 중간음 요성. 기음종지이다. 다만 이만환 창에서는 매 

여주게의 ‘게’와 벌려섰네의 ‘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음에서 짧은 시까로 끝을 들어올려 

끝낸다, 

3.2.2 방아 〈경기 8∼ 14CD. 17φ〉

가평군에서 한맴소리로 수집되는 방아는 짜른방아 류에 속한다. 멕받형식으로 불리우며 그 

받음구 예는 “에이여라 방아요”<8∼ 12, 14CI) >, “에이혀라 방아요”<17(j〕>,“어이여라 방아 

요” 또는 얼렬렬 방아요<13>로 “에이여라 방아요”가 지배적이다. 

(메)와 (받)이 각각 3분박4박 내지 내재4박 1마디씩이다. 메김구는 선율 I마디 안에 2음보가 

들어간다. “강태공의 조작방아”는 방아소리에서 통민요적으로 널리 애용되는 가사이다. “여 

주나 이천에 자차방아” “광주 분원은 밀타리방아”도 동장한다. 북면의 김갑선<10>은 초한가 

9) 이소라, 포천군지 민요편. 『포천군지」 下, 1997, 2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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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 멕이며, 마을의 농부들을 우리 ‘계원님’으로 호칭하고 있음도 눈에 띄인다. 

<8>은 S2,t:4(단 퇴성함), I <9>의 (메)는 레솔라도의 구성음에 4도윗음요성을 하며, (메) a 

는 구성음 레미솔라〈또는 솔라도레)의 4도윗음에서 바로 퇴성하지 않고 gb으로 내려와서 퇴 

성하며 맺는다- I <IO>은 Sl.t4. vl ,4. I <11 >의 (메) α 는 D3이되 미가 약간 높은 듯이 들린다 

t5이다. (받)도 이와 유사하나 t4이다 (메)의 출현음은 미(솔)라〈도)레미 、 이며 vl,4.에 약요(弱 

搖)가 있다. I <12>의 (받)은 D3.v3. t3(단.퇴성함)이다. I <13>의 주요구성음은 53이며 이1),4. 

때단, 끝을 라솔로 尼打함)이다 I <14CD>의 출현음은 (도)미솔라 이며 미음에서 요성하고 종 

지한다‘ I <17CD>의 (받)은 S3.c4 이다. 

3.2.3 상사 〈경기 14®, 15, 16) 

가평군 상사류의 받음구 예는 “에넬넬 사앙사데얘’<14(2), 15 >, 어펠럴 상사‘데’야 (또는 

‘도’야:)< 16>이다. 어럴럴 보다는 에넬넬 쪽이 더 경기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메)와 (받)씨 3분박4박 1마디 씩이다. 메김구는 2음보씩이며 그 l음보는 3∼6자 구성이되 

4자구성이 많다. 

< 14(2)>의 출현음은 (도)미솔라 이다 미에서 요성하고 종지한다 <15>는 S5 .t4.v4 이다 

<16>은 54. tl. vl ,4 이다. 

3.2.4 그테븐싸 〈경기 1 > 

그러은싸<l>는 가평읍 금대리에서 불리우던 것으로, 영산강 유역 옹관묘제사회의 논맴소 

리 ‘아리시구나’처럼 10) 2중 받음구를 가진 논맴소리의 예가 된다 

< l >의 매절은 (메)A+(받)A+(메)B +(받)B로 짜여진다. 

(받)A는 “그러븐싸 - 하, 위위요 - ” 또는 “그러븐싸 - (하), 위여 - ” 이다 

(받)B는 “에 - 에에 - 에애, 일하러 - , 가 - , 일하러 - ”류이되 후반부는 명확히-게 발음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의 ‘일하러’가 ‘마오’로 대체되기도 한다. 

(메)A의 例에는 어린 나이에 모친을 잃고 엄마를 찾아가는 불쌍한 다북녀(타박네)를 소재로 

하고있다 

10) 이소라, 『함평의 민요』(함평군,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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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B의 예로는 우리나 일꾼들아 잘두나 허네 라든지 이제야말로 일되였네처럼 일을 독려 

하는 내용을 소재로 삼고 있다. 

(받)A는 (메)A에 대하여 그렇지요 하며 동조핸 의미이며, (받)B도 (메)B의 독려에 대해 이 

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웅답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메)A의 선율을 이만환 창의 민아리 <2>의 제3행 ‘이논이나’에서 제7행까지와 대조해 보 

면 다음과 같이 대웅한다. ‘니 어디로’의 첫부분은 상행곡선을 그림에 비해 ‘일천’부분은 하행 

콕선을 그려 치-이가 나나, <1>의 제2,3절에서는 너의 모친의 ‘너의’부분을 하행진행한다. 

〈표 2) 이만환 창의 민아리(2 )와 그러은싸 곡( 1 〉의 (메)A선율 

<l> <2> 

다북-에나 - 으1 이논 이나- 으1 

다북-, 자리는-

다북- 녀야 - 하, 물길이 - 좋아서 - , 

니 - 어 - , 어디로 일-천 - - 가지를 

우울연-서가니 벌려 - 섰네 

이와같이 (메)A는 민아리곡형임에 비해 (메)B는 (받)A의 끝음에 소리마중하여 입말t허 - 허 

어-)로 들어가서는 ‘일하러’라는 의미구를 노래한다, 

자유리듬곡 내지 비고정(非固£장단곡에 속한다. 유장한 독이지만 의미전달을 위해 ‘다북’ 

‘어디로’ ‘울면’ ‘우리’ ‘일꾼들’ ‘일하러’ ‘너에나’ ‘모친’ ‘먼곳에’ ‘갔으니3 ‘생각’ ‘딸아’와 같 

은 의미어들을 츰춤한 리듬으로 묶고 있음을 본다. 미선법이 우세하되 도선법과 솔선법이 공 

존한다 

3.2 .5 두어테 〈경기 18), 어여라훨훨 〈경기 14끝〉 치나칭칭 〈경기 170) 

두어라<18>는 가창읍 산유리에서 방아소리<8>를 부르면서 호미로 애벌매기를 하다가 

가시를 착착 붙여나가기가 힘이 들면 느릿하면서 말붙임이 성긴 두레타령으로 넘긴다며 불 

러준 소리이다. 노랫말은 “에에- 에-, 헤헤이여 -, 라 두우어 - 어, 라” 이다 선소리꾼에 따라 

복창형태로 메김구없이 부를 수도 있을 것이고 이를 받음구로 삼아 멕받형식으로 가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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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을 것이다. 

어여라훨훨<14끝부분〉은 하면 대보리에서 상사소리 끝에 부르는 매듭짓는 소리이다. 논 

둑으로 나오기 직전에 일을 끝내는 신호가 되었을 것이다 우야소리의 흔적이 보인다 새쫓는 

소리라고도 일걷는 우야소리의 문화중심은 고양시 · 파주시 · 양주시이며 11), 남양주군의 수 

동변 • 별내면 • 조안면 • 진건면 둥지와 포천군의 이동변 • 가산면 • 소흘면 • 신북면 둥지에 

서도 논매기 끝날즈음이나 달구질 마치면서 부르는 소리로 녹음된다. 

<14끝부분>의 출현음은 (도)미솔라 이며 미에서 요성하며 종지하되 끝을 올린다 전파의 

한계지역이므로 메김구없이 3분박4박 1마디씩 복창한다고 해석된다 

치나칭칭< 17~>은 가평읍 마장리에서 성장한 이복규 창이다. 칭칭이는 경상도가 본고장 

인 멕받형식의 흥겨운 파연곡〈罷훌曲)이다. <17~>의 받음구는 “치나칭칭 나네”이며 (메)와 

(받)이 각각 3분박4박 l마디씩이다. 음조직은 Sl.t5이다. 

3.3 기평군 논맴소리의 성격 

가평군에서 수집한 논맴소리에는 민아리, 짜른방아, 잦은상사, 그러분싸, 두어라, 어여라훨 

훨 및 치나칭칭이 있다. 

민아리는 경상도 모노래가 북상하여 강원도화한 것이 1 2) 민아리지대인 춘천시와 홍천군 방 

면에서 군내로 유입되었다. 가평군의 민아리 가사로는 “첩의 집은 꽃받이오 ... 연못 붕어는 

사철일세” 류가 애용된다 “이논자리 물결좋와 일천가지 벌려섰네”는 까평, 포천방면 민아리 

의 특색있는 가사로 보인다. 

짜른방아는 민아리와 함께 가평군의 대표적인 논맴소리로서 경기도 전역에 널리 전파되어 

있는 논맴소리이지만 논김방아타령이나 니나노 방아타령 둥이 애창되는 고양시 • 파주시 • 양 

주군 방면과 남쪽에 위치한 이천시 • 용인시 • 안성시 • 평택시 방면에서는 드물게 나타난다. 

경기도의 상사류 논맴소리는 잦은상사형에 속한다. 전라도의 잦은상사형 터다짐소리와 유 

11) 이소라, 『피「주민요론』, 전게서, 158쪽, 

l 2) 이소라, 「모노래, 민아리 및 오독떼기의 비교연구」 , 『국악원논문집』 제8집(국립국악원, 199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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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다. 후자의 받음구는 ‘얼럴럴’ 상사도야 형이 많은 관계로 경기도의 잦은상사형 받음구는 

“네넬넬 상사데야” 형이 보다 경기도적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은싸<경기 l>, 두어라<경기 18>는 가창읍에서 녹음된 것으로 개성이 돋보인다. 

하면 대보리에서 녹음한 어여라훨훨은 그 전파의 중심인 고양시 • 파주시 • OJ=주군 방변에 

서 남양주시와 포천군의 경로를 따라 유입된 우야소리의 흔적으로 한계적 현상올 보인다. 

경상도 노래인 칭칭이를 경기도에서 논멜 때에 원용하는 예는 매우 드물다. 가평읍 출신인 

이복규 창과 함께 양평군 개군면과 용인군 수지변에서 수집한 적이 있다 

가평군의 논맴소리는 가장 대표적인 민아리와 짜른방아가 보다 강원도적이라는 뜻에서 강 

원도 영향권을 의미하는 동부 경기도권에 속한다. 그러나 중부경기도 방면의 영향이 미치었 

음을 말해주는 우야소리 전파의 흔적이 있듯이 음조직에서도 미선법, 도선법에 솔선법이 공 

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은싸와 같은 우수한 형태를 창출시켰으나 두어라와 함께 전 

파력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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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1 > 

(메) 씨만헨 1 92 1 남토민) 

(받) ;상석현( 192 1 남토민) 
딱윤준( 1927.냥.토민) 

素 87- 5- 12- I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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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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素 87- 5- 12- I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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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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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유리 

」 =· 빠용7 

밍얀란 

가평군{加平那)의 논맴소리 〈 경기 I ∼IB> 39 

장석앤1915 .남.토민) 창 
素 87- 5- 12- 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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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4) 

빈아리(발검‘ 논검) 
가평군상면 
임초i늬 

)> = 150 

(션창) 。 이논자리 
일천가지 

。 입천가지 
상천석이 

률훨좋와아아 
벌여었네 
앵인논얘 
솟난다예 

。 신농씨가 
자손옐안 

。 신놓써훌 
긴재답을 

。 삼천석이 솟난다면 
l\l-5!..넙흉양 옷힐손가 

。 삼휠석이 옷난데도 
후모님용양 뭇항소냐 

(선창) 남상만( 1 920 .남토민) 

(복창)성주필 등 
녹음협조; 이병주 
素 89- 4- 27A 

가
 예
 
고
 
# 

린
 라
 하
 념
 

찌
 꽤 뼈
 뼈배
 

。 순뭄비단 금훌누비 
가지애에이 걸혀서 미여졌네 

。 집에 에이 가서 말율으연 
무엇이라 대댐허나 

難
·
購
·
購
·
難
·

갤호l 
흙;=극흙-

나 풍 0 

-k---• 
•-# - -

돗
 

건
 -- --- 표출흉· 률뀔 

-k--’ --- - , 
F ’ ,... i ’ .... 
” ’ ‘- ‘-

隨
범
 

웹
 #

뿔
 

촬뀔 
훌 면 

가찌 - 이 얘 애이 

「3거 1[ ‘( 聽초 

數
·

여
 

빼
 

욕
 
-

미
 

서
 

혀
 

걸
 

(션창) 。 해다지고 져푼날에 이애 
웃갓융허구 왜나섰소 

。 챔외이집율 가려거톨 
나축는거를 보고가오 

는
 는
 논
 는
 

이
 이
 비
 어
 

집
 집
 나
 
--

의
 내
 양
 뭇
 

청
 
요
 윷
 연
 

。
。

윷밭이오요오 
연뭇이라 
한갱이고 
사청얼셰 

뻐
 →
覆

졌 네 



〈경기 5 ) 

가평군하면 
신상리, 하판리 

민얀란 

3. 가평군{加平那의 논맹;소리 〈경기 I ∼ I8> 4I 

박원식(1939,남.신상출생. 

1969년경에 %}판 이주) 
素 89- 4- 268( 4.27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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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6 ) 

가평군하연 
대보혀 

p = 150 

민l。}리(받킴. 논검) 
원호석(1931.남토민) 창 

素 89·· 4-278 

- 함사랑이 부르연또다른사랍이 그다용소리훌하면서 노래한다-

(앞) 못 매겠네 뭇 매겠예 
재미 지어서 못매겠네 

흉폼 

흉뿔 

훌쓸 
재 

.‘ - -- ‘ -----­『 R ’‘ ‘--I I I ”’ I 1 I I I _ _. ... ’ ~.-1.-11• ~ ..... .-1 --- -- - - -
- - 미 -

훌훌 
“‘--

옷 매 

.’‘’‘· 
• ‘ ” -

- ‘? q ‘- _.J’ 
꼈 - 나 --

.‘.‘-- ‘ - -- ---

觀;
뭇 매 

∼--------주 - 없 어 셔 -

--­
.‘----

지 - 요 

(튀) 세월 네월 가지마라 
장안호컬이 다늙는다 

(앞) 장안호겁이 **는다고 
가는세월이 아니가랴 

(뒤) 양근횟아-。 푸는바랍 
가형인갱 아니요랴 

(앞) 남산- 밍에 남천지야 
예활가지구 자랑마라 

(튀) 거훈거용 건너 심하녹채왈도 
욕청융받아서 축었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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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7 ) 

민l。~리(논뱀‘ 방뱀) 
가명군외서면 
하천 1려 

Jl = 150 

이지수{1916.남,토민) 창 
素 89- 4-· 27A 

(A) 요놀도 해는 벌써 졌는객 
풍물마다 연기나예 

( , 

- -·· ‘- JI'[-· ‘- - “ - ‘ -· ' ’ ‘ •. “ ‘ ’ ‘ ’ ‘ 、 , ‘ • I I ”- ~ I.I I.I 11 I .I I 
L...1111 I F r ,.- P" r -
어 덜 갈 라 고 -

-““’ -’ ( ‘ ’、 I • I ’ ’ --- -- - 1 ’ ' , ' ’ l ’ ' ’ ' ’ .. ... I I 

』 ' ' ' 、‘ " -· ~ 

어 다 률 가 요 

。 〈이내〉 집이 
갱외 집용 

。 첩의 집이 
나축는겁 

연못이요 
꽃밥훨세 

가설라건 
보고가오 

〈경기 8 ) 

뾰h높멜J 
가평군가형읍 
산유리 

」 . '~64 

(메) 장석만( 1915 남 토민) 
(받) 검종업, 박종원, 장동인 
素 87- 5- 12-· lA 

養塵~ (메n 」 옳E킬 컬 
r:、

!st I ... ~출 ----; 
에 

購 (받) 」
이 여 라 방 아 요 

~ i 져 ‘꿇줄 φ 」
여 - 라 방 아 」&

ti~ 」 ‘풀될 ~ 「 에 
싸 좋 다 일 도 야M 네 

에이 

뿌
 책
 
}
늑
 

購.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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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9 ) 

뾰h높멜l 
가평군가형읍 
금대펴 

이만혹!{ 1 921.남.토민) 창 

87- 5- 12- I B 

)> ·= 150 

흉폴안’ - - ‘ - -
I I ‘ - l 、 “ “ ” L- ‘ ’‘ ·“ .• ‘. '“ I I “ F‘ ·“‘、 l 、”” - -- 、 I I 1 I ,... ,....- ~ ••..... I ’ I I I 、‘ I I 

I' ’ '- 」 I• I I I 」 ’ · · 」 ’ - JI - • • 옳물 
에 이 여 - 라방 아- - 요 

(메) 。 이 방-아-가, 뉘 방아안가 

II (메) I - ii. ‘ l∼∼ 
II I “ L“‘ . 「--, “ “ ” 、 ,, , “ ” 

-τ.----- I. - • 」- Ill" pr - .,. - • I I I r-\ - ....- F‘ --‘x II' I I “” 
「”~·v,_,..,.. ’ ,... .,. ...,. ··- -· ...-. < • ' . ’ ..... •. ,,_ ' " ”’ 
‘.\~ I I I I I I I I . ._, "' I J ‘ “ F• I J ... ~ 」 • 」 '• II 

‘ - ' L ‘ LI • LI -- LI - _. 

강태 의- 풍 의 이- 나 초 찍- - 방 아 

(메) 。 여주나이천에 자차방아 
。 팡주 봄웬온 밀타리 방아 



〈경기 10) 

가명군북면 
옥동2리 

,J.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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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높멜l 
검갑선(:1924.냥토민) 창 
素 87- 5- 12- 2A 

----> ‘ 틀l I 
l 、 I l “ ‘ I - ’ I ..-1 I l 、 ""' ""' I 

~ .. -.. I/ l ’ l ’ ‘IL:-. 
II - i ’ ‘’ 

이 여 라 방 - 아 .a. 

--‘ I ’ -- “· 

흉雙씀(받) 」

購파L.. --、~ I “ I 

I l --“ l ’ 1\ 1 \-_]” ” ’ ’ l IJ I\ - .. • . I I -

” ’ J “~ , ,.. 、;

--- ’ ............, ......, r、‘ ’ .“ ” -- ‘- I ’ I ’ ” ’ I ” l .............. “’ -' II 

τιτ/- -
이 방 하 가 헨 방 아 -

(메) 。 강태공의 초학 방아 
。 이태액이 놀헌당에 
。 슐잔 한잔율 들으롤 가며 
。 방아소리 허는 엠이 
。 방아소리 한마디에 
。 호미힐 얼범썩 찍느니라 
。 시장하〈연〉 밥두 었고 
。 목마르면 슐도있고 
。 열시물이 하더래두 
。 한두사랍이 하는소리로 
。 한두사랍이 받더래도/ 영시물이 하는소리로/ 

우형 우형 우형차게 / 일성 합력에에 받얄 추소/ 
이제서야 일 되누나/ 입심합력에 장두 헌다/ 
먼데 분률은 듣기 좋게/ 보시는 불용 보기 좋게/ 
에이여라 방아요/ 우리 계훤닝 장두 하네 / 
이소리저소리 그만두고/ 초한가로짖어훌보자/ 
훤〈문〉에 〈월혹〉하니 / 수운이 객 악하다 / 
초때왕용 초를잡고/ 장차길융두 잃당맙가/ 
역발산두나 쏠데없고/ 기가새두 할잎없다/ 
여보시오 계원님네 / 육마르고 협물용떼 / 
악겁리한잔 률구허세/ 

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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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11 ) 

(메) 성주펼( 1922.남‘토민) 
(받) 토민들 ; 검귀현( 1922), 

남상만( 1920), 영종해( 1916), 
안수덕( 1909) , 안무숭{ 1917) 

녹음협조; 이병주 
素 89-4-27'A 

봐~높멜l 
가평군상면 
엄초리 

뼈 
#*I 4 •i £ 

AV 

그
→i
 難• 각

를
 
아
 

쉴
싸
.
‘
방
 

뺨
 
.‘‘ 

요 

각
 
•· -

훌
 

좋륙i 
라 여 이 

I 

」
」l

에 

엑l 

흉뿔k 

뿔
 
} 훌꿇 

훌풀 

록
 듀 

좋 율 

-
멀
 
」l

옳궐기 
논 이 

엑l 

醫· I
←
「
기
 

놔 아 

그
 녁
 
I 

훌 

출 

다
 

*
賣

기 

쉽
 
{I 

F효 
지 아 쏠 。1

파랑새야 
다치리라 
노력하야 
망가지면 
허사라예 
혐어노세 
못노나니 
일많이하고 

놀아홉세 

석 

1궐 士4 
I 

。 새야새야 
。 뼈아삭융 
。 우리농굳 
。 베이삭이 
。 우리노력이 
。 노세노셰 
。 늙어지연 
。 이활갱훈에 
。 늙어어서 

훤 

(메) 

AT 

-
솔
 

擁(밭) 
-
후
*
-
방
 

요 라 여 。l에 

옳될륨률 
이 

4
•••-

육 

후
 후
 
산 

육을캐니 

- .----r--r 
< 、 ,、 ,、

I l ’ I I ’ I 
I" .... 

좋 와 

산에융라 

꿈
 이
 

룡 

。

이 

(메) 

엑l 

購• 



〈경기 12) 

가평군외서연 
하천l리 

흉폴(얻 

에 

〈경기 13) 

가평군외서면 청평리 
섣악변 신천리 

.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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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얘벙매기) 

~ 
여 라 방 

드레소리(박아) 

이유수( 1 9 18.남,토민) 창 

89-4-27'A 

령 」 、
아 요 

전계덕( 1 9 1 3.남) 창 
素 87- 5- 12- 28 

II 

훌覆讀 
.‘·‘-(받) I t. ‘ -- ‘ ∼ ‘ , ‘∼ , ,、 I 、 ‘ v l 、 “ - ,、 I I 

I I I ‘- ’ I,.. F‘ I ”‘ .JJ I J I ’ 
- - < - • I ’ - , , - -- < I 

I"' 、= - ∼----어 이 여 - 라 방아 - 요 
(얼 혈 얼) 

‘∼ ‘∼ 「3기 r.、(메) .. 늠 I “ “ 
,、 I -, I L l 、 l 、 “ ,、 l 、 • II 

-- -‘ I I ‘ i I ’ 11 ’ I I I F“ .‘ ’ 1 I I F“ II 
< ~ - -~- L - • - "1 f1111111l!- - ” II 
I I ’ l -」,, “ .-1 I .-11' .... 1 II 흉覆? 
방 아 - 허 는 우 리 놓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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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14) 

(에) 원호석( 1 93 1.남‘토민) 
(받) 이창복{ 1 937. 남.토민) 

이봉안( 1 936.남토민) 
素 89- 4-278 

높맴소란 
가평군하면 
대보버 

장-도 허면 
율방아야 
논빼미가 
남었구나 
장지여놓고 

률아오연 
장자란욱식 
i휴모님몽양 
우리억자 
갖휘쳐서 
차려서놓고 
잡수시며는 
종구혀다 

」 . =46∼SS

방아소리 
방아방아 
서마지기 
반당장이 
일연놓사를 
추철이라 
장대갚아 
빼논비어 
조는지어 
개동구추률 
안반친찬 
i휴모냥한번 
자식마융이 

。
。
。
。
。
。
。
。
。
。
。
。
。

(메) 

1 . 방아 

후
 

*• -
-
경
 

廳i출 합
 
뿔
·
 

·
士
」I훌 

3L 

훨
 

薰좋L 
자 보 여 

출출 

허 

궐
낼i
 
-

다 

훌 

루 데 사 

출 

앙 사 

(밭) 
→
녁
 
냥
 
• 

요 

.‘--

아 방 라 여 。1에 

￥= 
에 

요 

∼
꿀
후
 

출허j 
커
 「
·출 륙공 훨 

」 . - 46-SS 

훌콸 
1.상사 

흉좋댈 
사 상 낼 낼 넬 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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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솥
 서
 

廳R출 표쿨 후 출 후
 커
 
• 후

 
*• 후

T
·한
 

II (때l 

• 
j
」
·
나
 

출 
••
4 
• 

이 

~~ 

‘- ~ 
앙 사 

싹 가-

출 

자 

출 

총 

쉴
 

J 
I 

의 

츄
 엄
 
r 

를 

」
→
‘I실

 
←
뽑
 

• 
야 떼l 사 낼 넬 

만팍장에 엽매로고나 
또한놓사 영꾼률아 
어하 농사 장하구나 
힘융 합혜야 허는일이 
놓사밖에 또있는냐 
어하 농사 장하구나 

벨 에 

。
。
。
。
。
。

(메) 

.‘”‘t 

11il 
출좋 출 후

 뉘
 
• 

후
 뉘
 
• 술 

-률마월때-

II (션초린풀l 

• 

.를를홀 출좋 

훨 

출 
훨 

라 

후
 
*· 
라 

출 

여 

쉴
 」I

여 

어 

어 

" (농군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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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15) 

(메) 성주펼( 1922.남.토민) 

(받)김귀현( 1 922.남,토민) 둥 
素 89- 4- 27A 

장사데야(논백) 
가평군상면 
엄초리 

·
쉴
 
μ
I
 

활 후
7
·사 야

 램
‘
‘
.
 

데 

흡
.
아
 

활
.
률
 

사앙 

쭉훌좋 

후
*
·
혈
 

·F
••
i 

속i옳 

」 -5~ 

혈 

좋 출좋 

얼 

후
f
·이
 

엠l 

難• 
壘
.
야
 

그
 녁
 

i 
I 

년 

출 

소 

출 

훈 

F 

궐
 」I

청 

후
 냉
 
• 

활 

엠i 

難• .
서r
 。
T

옳 

하 력 

·
轉
사
 

합 

£
」I풍훌 

심 입 

출 그
 
•i 

웰l 

購• 
야 데 앙 사 낼 낼 

힘올쏠시다 
상사데야 
힘융써서 
더육훌지 
후모용양도 

놓사월에 
어혈혈 
이놓사를 
흉년들연 
풍년들면 
하고보고 

에 

。
。
。
。
。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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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16) 

어렴렬 삿샤(논맴) 
가평군외서면 청평리 전계덕(1913.남정명 출생. 

설악면 신천리 

」 - %

-·”j ‘ ” - -- (앙1 I • 

어 

흉蠻찌 
(메) 

상 사 

흉遭i 
i메j 

¢ 「
이 내 

II 세에 신천 이주) 창 
素87- 5- 12- 28 

=· ‘ =- ---- ‘ - .Pr .....:ii ‘ I - ‘- - - ‘ ’ 、 ._ - ‘ι ~- lll L- ‘ I 、 I 
, r、 ‘~~ 11 ’ I 1 ’ I r、 ‘_ ... “‘ ” _lJ ,.. j/ ’ I I ' ' “ - - LI IJ --1 - I - ’ - - ‘- ~ ~ 」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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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양시의 논맴소리 〈경기 19∼ 50> 

4.1 배경 및 녹음지역 〈도 3, 4) 

고양시에서는 구 고양군의 벽제읍 성석 l리, 송포면의 대화리와 법꽂리, 신도읍 지축1리, 원 

당읍 식사3리, 일산읍의 산황l리와 일산7리 및 화전읍 현천3리의 논맴소리가 녹음되었다. 

고양시는 서뀔에서 서북방으로 인접한 도시로서, 북한산을 경계로 서울의 도봉구 • 성북 

구 • 종로구와 접하고 남쪽으론 은평구에 통해 있다. 한강을 사이에 두고 김포시와 마주 본 

다. 북쪽으로는 파주시, 동쪽으로는 양주군과 접한다. <도1, 3> 

고양군은 신도읍의 북한산일대와 벽제읍의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잔구성(殘묘.,펌 평야 

지대이다. 특히 한강유역인 송포면 • 일산읍 • 지도읍 일대에 평야가 발달되어 있다. 

고양시 일산지구인 헐송포면 대화리의 성저리(城低里)와 가와지(家함뼈<도 4>의 4070 ± 

80B.P, 4330 ± 80B.P년대 토탄층에서 나온 볍씨와 인접한 첼일산읍 주엽리에서 출토된 즐문토 

기의 태토분석으로 확인된 벼 규산체로 볼 때, 늦어도 기원전 2천년경에는 대화리에서 벼가 

재배되었을 개면성이 높다고 한다.13) 

고양高陽)이라는 지명은 조선 태종 1 3년(1413)에 고봉 • 덕양 • 행주 • 황조(現일산구 주엽 

l3) 임학종, “도작농경의 여명,” 『겨레와 함께한 쌀』(국립중앙박물관, 2αm년), 1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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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 부원(現서울의 용산일대)을 합병하면서 고봉{高홍)과 덕행德陽)을 따서 만든 이름이다 

백제시대엔 백제왕족 다음가는 귀족으로 왕비를 배출한 집안이 세거했던 곳이라 알려져 

있다. 백제가 고구려에 밀려 공주 땅으로 옮긴 시기에 고구려는 고봉에다 달을성현(達ζ省!腦 

을, 행주에다 개백현(皆白縣j을 설치하였다. 現서울에 설치한 북한산군과 함께 이후 77년간을 

경략하였으나 신라 진흥왕-(540-575) 때에 신라, 백제의 연합작전에 밀려났다 555년에 진홍왕 

은 북한산에다 순수비(샌符陣)를 세운다. 통일신라시대의 경덕왕 16년(757)에 고양은 서울과 

함께 한양군(違陽觸이 되어 現광주〈廣)|‘|)에 치소를 둔 漢州에 소속되었다.14) 

조선시대에 고양은 관서지방에서 서울로 오는 관문인 교통의 요지로서, 현 백제읍 고양리 

소재 벽제관은 명나라 사신들이 예의를 갖추어 서울로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하룻밤을 묵었 

던 역관이었다. 또한 봉화둑이 벽제읍의 문봉리 • 성석리와 지도읍 강매리에 있어서 평북 강 

계와 의주의 소식을 목벽산〈서울의 남산)에 전해주었다. 그밖에 고양은 국가의 강무징t講짧易) 

과 왕실의 수렵장으로서의 구실을 하였다. 선왕의 능침이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연산군 때 

는 왕의 수렵을 위해 주민들이 살던 곳으로부터 쫓겨나기까지 하였다. 

1999년에 고양시로 숭격하여 구 고양군내의 서편인 송포면과 일산읍{내곡리는 제외), 원당 

읍 식사리, 벽제읍 일부{성석리 • 설문리 • 문봉리 • 사리현리 • 지영리)는 일산구로, 나머지는 

덕양구로 구획되었다. 상기 녹음마을 중 현천리와 지축리를 제하고는 일산구에 위치한다 <도 

3> 참조 

성석(城石)1리 진밭{l尼田村)은 일산에서 58번 군도로를 따라 성석4리 잣골로 들어와서 이전 

교a尼田橋)를 지나 우측에 있는 마을로 이전부락이라고도 일걷는다. 그려나 예전부터 김씨가 

많이 살았던(조선조 효종 이후에 집단거주했다고 한다) 탓에 김(金)밭으로 부르던 것이 음이 

변해 진밭이 꾀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15 ) 

대화리(大化里)의 구두레(형님두레)는 뱀개마을〈金東 • 金西 • 楊;까두레인 바, 조사당시인 

1984년도엔 5〔m여 년 전에 입촌하였다는 진주 강씨 5, 6호와 창녕 조씨 2가구 및 420여 년 

전에 들어왔다는 금녕김씨 김문기의 후손들 110여세대가 살고 있었다- 낮은 잔구〈殘묘)들을 

둘러싸고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그 앞으로 “경기도 일산미”가 생산되는 평야가 펼쳐 있었 

14) 이은만 편, 『고양군 지 명유래지』(고양문화원, 1991), 19쪽 

15) r고양군 지명유래집』, 상게서, 5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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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 4>에서 보는 바와같이 근처에 탄화미가 출토된 성저리와 가와지가 있다. 김동마을 

로 들어가는 입구엔 통짓달에 도당굿을 하던 도당산이 있다. 예전엔 망종〈양력 6월6일이나 7 

일)무렵이면 보통 모를 다 심지만, 늦는 집은 하지(양력 6월 21일이나 22일)까지도 심는다. 모 

심고나서 18-20알 만에 호미로 애벌을 매고, 열흘만에 손으로 두벌을 매었다 삼동은 개별적 

으로 피사리를 뽑고 만다. 

대화리에서는 모를 내고나면 바로 두레설 계획을 했다. 두레패의 인원은 22-23인이 적당하 

다고 한다.16) 새벽 3시면 별써 오늘 매는 논의 주인댁 일꾼이 북을 치고 마을을 돌아다닌다. 

3시반에서 4시 사이에 주인집에 모여 아침식사를 마치고 5시면 이미 논에 들어가 엎드린다 

이 때는 논맴소려를 하지않는다, 9시에서 9시반 사이에 아침 셋밥이 나온다. 셋밥을 먹고는 

농악을 한바탕 윷린후 담배 한 대 피우며 조금쉬다가 논바닥에 들어서자마자 노래하기 시작 

한다. 일련의 노패가 끝날즈음이면 일도 일단락 나며, 12시 반이나 13시정도가 된다. 자리떼 

미할 논〈이동하여 가서 매야할 논)이 있으면 lKm이상 떨어진 곳으로라도 이동하여 논을 매지 

만 이동시에 민바탕의 종기(從찌휠만 들고 가며 논바닥이 작을 때는 소리를 안한다 종기라도 

들고 나가는 것븐 위치를 알리기 위함이다.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외톨배미논에 와 있더라도 

점심은 주인집으로 돌아와서 먹는다. 한나절B방한나절 매면 끝나는 논)일 정우엔 점심은 오후 

에 논밸 집으로 까서 먹는다 식사후엔 잠시 낮잠을 자고나서 농악을 울리며 다시 들로 나간 

다 식사와 휴식에 소요되는 점심시간은 1시간 반정도 된다. 논에 들어서변 노래없이 l시간 

정도 김을 밴다 오후4시경에 저녁셋밥이 나온다. 저녁셋밥을 먹고는 논맴소리를 부르는데 오 

후 3시반이나 6시면 일이 끝난다. 아침 일찍 논매기를 시작해서 저녁 일찍 끝내는 것이 좋다 

고 생각한다 칠채가락17)으로 귀가길에 올라 동네어귀 가까이 도달하면 흥겹고 조금 느슨한 

길놀이 사채로 바꾸어 치면서 주인집으로 들어가 저녁먹고는 한바탕 노는데 장구, 피리도 동 

원하여 소리판을 벌리곤 했다. 두레김이 끝나면 두레심(결산)을 해서 논이 많아 돈을 내야할 

사람은 더 내고 논이 적은 사람은 돈을 받기도 한다. 두벌김이 거의 끝나갈 무렵인 음력 6월 

25일에서 7월 칠석 즈음에 하루 날을 받아 풍년을 구가하며 호미걸이 놀이를 하고 두레를 파 

한다 호미걸이 행사를 다음과 같이 하곤 했었다 ; 행사날 아침에 제관이 또당산의 상산나무 

아래에다 제상을 차리고서 상산제를 지낸 다음 마을의 놀이마당으로 내려와서 대동제를 지 

16) 김현규(대화리 두레의 선소리꾼, 경기도 무형문화재 “고양시 호미걸이”의 예능보유:Aj-) 대담 

17) 웃다리농악의 대표적인 가락으로 길굿이나 멍석말이 때 친다(이소라, 『대전웃다려농악』, 대전직할시,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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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데, 대동제에서는 여자들이 덕담을 하고 고사를 지냈다 이어서 이웃 두레를 맞이하는 깃 

절받기와 깃패 재주부리기 및 나이 어린 조사가 깃대에 올라가 농악대의 무동과 얘기를 주고 

받는 조사놀펙기를 행하였다. 그러고서는 두레꾼들이 뺑 둘러서서 선소리꾼의 북장단에 맞추 

어 일련의 논-맴소리를 한바탕 부른다음, 두레농악대가 집집을 돌면서 풍물굿을 치는 유가제 

로서 호미걸이 행사를 마쳤다 깃절받기에 초청되는 두레로는 서촌, 똥촌, 내촌, 성저, 강서, 

백암 둥이 있었다.18) 

대화리의 호미걸이는 “고OJ:송포 호미걸이”라는 명칭으로 1998년도에 경기무형문화재 제22 

호로 지정보호받고 있다. 예능 보유자는 양촌출생 김현규〈부친과 조부는 김서출신)이다 

법꽂리(법꽂리, 法뿜里)라는 지명은 일제시대에 한강 제방이 축조되기 띠전에 한강을 왕래하던 

배들이 정박따던 조그마한 포구에서 유래한다, 가창자 김사남은 28대째 거주한다는 토민이다. 

지축〈紙 木표l리는 지축리의 5개 행정리 중에서도 가장 북동쪽에 위치하며, 비교적 옛농촌 

의 자연촌락씨 잘 보존되어있는 편이었다 북쪽으로는 양주군 장흥면과 경계한다, 특히 싸리 

나무골에는 경주 최씨가 집성촌을 이루고 산다. 지축리라는 지명은 싸리나무골인 축리와 닥 

나무가 많아 종이를 만들어 파는 집이 적지않았던 지정동〈紙亨洞)에서 따온 것이다. 

식시{食춤}3리는 능안골 · 어침이 • 방안고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으며, 능안골엔 평 

산 심씨가, 후2자엔 경주 정씨, 전주 이씨가 집성촌을 이루었다. ‘식사’란 밥절의 한자 표기인 

바, 공양왕이 이성계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이곳까지 피신해 왔을 때, 이미 날이 어두웠던 고 

로 하룻밤을 묵으면서 바라다보니 건너편에 불빛이 보여 불빛따라 찾아간 곳이 절이었음에 

유래된다. 어침(個]寢이나 대궐고개 퉁도 공양왕과 관련된 지명이라 띨컬어 온다 인접지에 

공양왕릉이 있다, 

산횡t山黃)1리는 논농사 · 밭농사 위주의 전형적인 농촌마을로서 북동쪽으로 식사리와 인 

접한다 이곳 산의 흙이 다른 곳에 비해 누런 색을 띄고 있어 산황리라 일걷는다. 음력 10월 

초하루에 매년 산제를 지내온다고 했다 소나무 밑에서 자정에 지내는데 농악없이 소지만 올 

린다. 산황리의 별칭은 당산하울〈堂山下뿔혔인 바, 산제 지내는 산밑의 나무가 우거졌음에서 

연유한다. 별다른 단오풍속은 없다. 추석에나 정월대보름엔 농악을 울리며 놀았다 

18) 김현규 대땀 예전엔 김동, 김서, 양촌이라 부르지않고 서로 ‘건너말’, ‘너머말’로 호칭했다. 양촌에서나 

김동에서는 김서를 ‘건너말’이라 불렀다 양촌서는 김동을 너머말이라 부르고 김동서는 양촌을 너머말 

이라 불렀따. 고개 너머에 있기 때문이다 ‘건너’라는 어휘엔 도랑건너의 어감이 있다. 





일산(-山)7리의 마을들은 주로 310번 지방도 

로와 벽제로 이어지는 58번 군도로 주변에 형 

성되어 있다. 음력 10월 초하루에 날을 보아 당 

제를 지내는데, 호당별화 소지를 올려준다 

1979년 이후부터 마을농악이 없어졌다고 한다. 

일산이라는 리명은 일제시대에 생겨났다. 한메 

(송포면 덕 이 리 한산마을) 또는 한산(고봉산 ; 

큰산 · 높은산)의 한자표기라고 한다. 

현천(玄川)3리 양지말은 대덕산 기숨에 자리 

잡고 있으며 논농사 · 밭낳사 위주의 촌락이다 

현천리는 1리 • 2리 • 3리 로 행정구획하는 바, 

예전부터 l리엔 충주 지씨와 백천 조씨가, 3리 

엔 여홍 민씨가 집성촌을 이루고 살아왔다. 가 

창자 조영용은 38대째 현천리에 거주하고 있는데, 20∼ 30세까지 들에서 두레소리를 하였다 

고 했다 현천리엔 고양8현의 한분인 행촌〈否村〕 민순〈閔純1520-1591. 여홍 민씨)의 고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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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 대화러의 볍씨 출토지역(× ×표) 

묘와 신도비기- 향토유적 제8호로 지정되어 있다. 현천리라는 리명은 골짜기 물이 검은 색깔 

을 띄웠다하얘 부르던 검은 내(거무내, 가무내) • 먹골의 한자표기이다 

4. 2 고양시 논맴소리의 종류 

고양시의 논-맴소리로는 고양형 논김양산도<경기 23 ∼ 27>, 고양형 헤이리 류〈경기 31(2), 

40, 42, 43® >, 자진 놀노리<경기 41>, 좌소리<경기 19, 20>, 사두 류<경기 21, 22>, 논김 

방아타령<경기 2s, 29, 30(2), 31CD>, 니나누 방아타령〈경기 34, 35>, 우겨라 방아<경기 30 

CD. 32, 33>, 폈다<경기 36∼ 39φ>, 상사류〈경기 31®, 39(2), 43(2), 45, 4sCD, 49CD, 50CD, 

50(2) >, 우야소리<경기 43@), 46, 48(2), 49(2), 50@)>, 몸돌 류<경기 31@), 43®, 47, 48®, 

49®, 50®> 및 산타령<경기 44>과 기타<경기 43CD>를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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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고양형 논김양산도 〈경기 23∼ 27) 

전국의 녹음현장에서 ‘양산도’라 일컬으며 불러주는 곡들을 분류하면, 화순형 논맴양산도 

와 연파형 논김 OJ:산도, 고양형 논김양산도 및 일반 흥민요 양산도가 있다. 이들은 메김소리 

에 서로 유사한 부분들이 있으나 받음소리에서 어렵지않게 분별된다. 이 춤에서 고양시 지역 

에서는 고양형이 불리운다. 고양형의 받음소리는 연파형과 비슷하나 다만 후자의 받음소리 

에서 그 끝부분이 떨어져 나간 형태다. 그 떨어져 나간 부분을 <24>의 김현규 창에서는 메 

김소리의 첫부분{“도 호오 - ”)으로 삼는다. 그러나 식사리<26>의 경우에는 완전 탈락한다. 

생각건대 연파형 받음소리의 꼬리부분에 메김소리꾼이 소리마중하여 동참 후 본격적으로 멕 

여나가던 것이 <24>에서는 메김소리꾼 혼자서 부르고, <26>에서는 완전 탈락한 것이라 보 

여진다 

고양형의 받음구 예는 다음과 같다 

호미걸이<23∼ 25> : 에 에, 에 에이에 에에- / 에에 에어리 도호오 화아 

식사리 <26> : 에 - 이앵에 - , 에-이 에- 헤-에-앵, 이이에 오 호아 

성석리 <27> : 에-에 - , 어리 - , 도호 - 으요 

메김소리의 의미구는 4음보 씩이며 “…늙어지면 못노나니” “슬슬 동풍…” “…휘럴 버리고 

내가 돌아간다”의 가사를 쓰고 있다 

<27>에서와 같이 노래하기 전에 메김소리꾼이 이편 저편 좌우편 군방네를 불러들이며 입 

을 모아 일제히 소리가 나오도록 준비시키는 말은 경기지방 회다지 때에 판히 보는 형태로서 

경기도 민요의 한 특색으로 꼽힌다 고양시 논맹소리에서 수집된 예들을 모아보면 <표 3>과 

같다. 

연파형의 받음선율은 끝을 들어올려 벌음이 특정인데 비해 고양형은 한풀 낮은 음에서 불 

러 맺는다 <25>는 솔춧대선법이며 춧대음과 그 4도윗음 요성이 있고 춧대음에서 종지한다. 

<26>의 (받)은 Sl.v4.tl 이다. <27>은 S2.v4.때단.퇴성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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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 고양군 논맹소리에서 모갑이의 서두풀이 

<경기〉 지역 서두풀이 

<27>논김양산도 
벽제읍 이편 (저편) 좌우편 군방님네 -
성석 l리 옛날옛적 옛노인네 만리장성소리 한마디 느럭느럭 하여보소-

“이펀 저펀 좌우편 군방님네 - ” 

< 19>긴소리 송포면 
“자 오늘 날두 선선하구 김두 낼만하구 이집이 떡발이 세가마 

(삭 류) 대화리 
서말 석되 서홉 서작이니, 옛날옛적 셋날셋젝 떡거머리 총각적 

헌 패랭이 고렐적 나무접시 맛있을적에 노인네 허던 두레소리 우 

럭 우럭 해봅시다 - “ 

<20>긴소리 던 。1 「딩i륨。 “이편 저편 좌우편 군방님네 -
(삭 류) 식사3리 “이만 못한 굿에두 떡이 석섬 서말 서〈되> 서홉이 남소 - ” 

<32>우겨라방아 
일산읍 “자, 군방님네” “우리 허리드 아프구 그러니 방아타령이나 해 가 

산황리 며 김좀 맴시다 잘두 좀 매. 김 좀” 

<43CD>낀소리 
송포면 좌우측 군방님네 - , 옛노인 허시던 말삼 잊어버리지 않았거든 새 
법꽂리 루 새법 내지말고 한마디 해 봅시다 

4.2.2 고맘형 헤이리 류 〈경기 31 ® 40, 42 43@)와 자진 놀노리 〈경기 41 > 

고양시에서 가창자들이 어러리소리 <31(2)>는 나무꾼의 소리, 놀노려 <40>, 놀노리소래는 

낭구꾼의 소래<41>, 홀호리소리는 나무꾼의 소리 <42>, 훨노리소리는 상두군의 노래<43 

@>라고 멕이면서 논멜 때 불렀던 소리들은 <41>의 자진놀노리를 제외하고는 고양형 헤 

이리류에 분류된다 이들은 모두 파주형 헤이리 류보다 짧아 짜른 헤이리 류에 속한다 나 

무꾼소리보다는 회다질 때나 논밸 때의 소리로 애용하면서도 메김구에 나무꾼의 소리임을 

밝히는 것은 이 노래의 출처가 송추부근의 서산 나무꾼들에게서 나왔다고 구전됨과 관련이 

있다고 여져선다.19) 이들의 받음구 예는 <표 4>와 같다. 

이들의 받음구는 모두 중간에 호리 • 노리 • 헤리 · 휘리 동 ‘리’를 보유한다. <41>을 제외 

하고는 받음선율 첫행은 동음연타 뒤에 2, 3도 상행독선을 이루며, 제2행에선 비교적 높은 음 

에서 시작하여 잦게 굴독을 짓다가 하행하여 기음종지로 맺는다. 

19) 이소라, 『농-요의 길을 따라』(밀알, 2001). ' 이소라, 『파주민요론』 , 전게서, 제10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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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 고양시 논맴소리중 헤이리 류 

〈경기〉 지역 받음구 비고 

<3 1(2)> 띨산7리 호호호리/호오호호야 
(메)와 (받)이 각각 (12/8)박 2마디씩 

Sl.t l ‘ 

<40> 대화리 놀놀놀노리/노--야 
(메)와 (받)이 각각 (12/8)박 2마디씩 

S l.t l.v4,(5.2). 

<42> 벽제동 
어 허 어 어, / 어 어어 에 에, (메)는 4/4 두마디.(받)은 4/4 + 6/4. 

헤리노오야 Ll.t l.v5. 

<43®> 법꽂리 훨 훨 훨 휘리/ 휘 허허 허허 야 
(받)은 (12/8)박 2마띠 

Sl.tl. 

*자진놀노리 

<4 1> 대화리 
허 -어 허, / 어 허 허 야 / (메)와 (받)이 각각 (4/4)박 4마디씩이 

닐 닐 닐, 헤리/ 조호 호 오 야 원칙임 ,14+(솔)라레미 . t 1. {L4의 v4, 

(솔)라레미의 미에 요성}-

자진놀노리<41>는 대화리 가창자가 부르고 있는 명칭인 바 받음선율의 전체 소요시간은 

놀노리 <40>에 비해 짧지 않지만 말붙임이 배로 많기 때문에 그만큼 잦께 느껴지는 까닭으 

로 붙은 곡목이라 이해된다 

4. 2.3 소}-소리 〈경기 19, 20), 사두 류 〈경기 21, 22) 

송포 호미걸이에서는 ‘긴소리’라 이름하여 논매는 첫소리로 <19>를 부른 다음 이어서 

<21>을 가창한다. <20>은 원당읍 식사리, <22>는 송포면 법꽂리의 토민들이 가창하였다‘ 

모두 유장한 논맴소리이다, <19, 21>을 대화리에서는 앞,뒤 두패로 나누어 소리를 받았다. 

예를 들어 앞패가 에-이 에--,를 부르면 뒤패가 에-이l 어1-- 어。1-,를 부르.Jil 또 앞패가 사 -

이 -,를 부른다 뒷패가 이여- 어-어-,를 부르고 나면 이번에 앞,뒤패가 다함께 나머지 어어- 어 

- 어 - 를 제창했다. 

삭소리류는 과천시 • 남양주시 및 양주군에서도 발견된다 

사두류는 과천시와 양주군 및 김포시에서 논맴소리로 수집되며, 안양시 호계1동에서는 봉 

분을 조금 돋운 후에 다지는 잦은소리20)로서 녹음한 바 있다 멕받형식으로 가창되나, <22> 

에서는 가창자 김사남이 받음소리 부분을 한번 독창하고 나면 세패로 나누어 이를 복창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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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니, 메김구가 탈락된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한패가 “아 - 아 - ”를 부르면 두 번째 패 

는 “쥐 - 여어 어 - ”를, 세 번째 패는 그 나머지를 소리내었을 것이다. 받음구 예는 아래와 

같다‘ 

< 19>대화 ; 에-이 에--, 에-이 에-- 어이-, 사 ---, 이 -, 

이여- 어-어-, 어어- 어-- 어 -

<20>식사 ; 에 헤혜에 - , 에 헤헤에 - , 수아- 아- 아, 

에헤에- , 에헤- 헤이헤 

<21>다|화 ; 에 - 에---, 에 -- 이 - , 사 - 두여 -

<22>볍꽂 (A)아-이‘, (B)쥐-여 어어-, (0어-어-리, 사-두여 

<19,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은 비고정(非固정감장단콕이다. <19>는 Sl.t4얘‘ <20> 

은 Sl.t4. vl,4,5. <21>은 Sl.t4. vl,4. <22>는 Sl(단.첫행은 라-도라 대신에 라-시라로 진행 

함).t4. vl,4. 로서 모두 솔선법이며 기음의 4도윗음에서 종지한다. 

4.2 .4 논김방아타령 〈경기 28, 29. 30® . 31 CD>. 니나누 방아타령 〈경기 34, 35), 
우겨라 방아타령 〈경기 30CD , 32 , 33) 

방아류 민요엔 논김방아타령, 우겨라방아타령, 니나노방아타령, 방아소리(에이여라 방아호), 

긴방이〈받음구에 ‘방아’라는 어휘가 일반적으로 들어나지않는 형), 에기나 방해, 경기민요의 

자진방아타령(혔다 형), 덜커덩쩡는 방。L 방애로 노자, 경복궁타령, 잔소리경복궁타령 둥이 

있다. 그밖에 방아류와 구별되는 것으로서 전북형 방게류가 있다21) 이들 중, 고양시의 논맴 

소리로서는 전3자와 댔다 형(후술)이 발견된다. 

논김방아타령과 니나노방아타령의 메김소리는 서로 구별되지 않으며, 받음구에서 차이가 

난다. 전자는 원칙상 별뜻없는 입말로 일관한다. 그 받음구 예는 아래와 같다.이기호로 8분의6 

박 1마디를 표시해 본다면, 각각 7마디씩이다. 받음선율은 Sl춧대선법이며 춧대음의 4도 또는 

5도윗음에서 종지한다. 메김선율은 1악티브가 넘는 넓은 음역을 쓴다 (메)의 채보부분에선 

2이 이소라, 『경기지방의 상부소리』(문화재청, 2000), 169쪽 

21) 이소라, “경복궁타령 1x,” 『민속학연구』(국립민속박물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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춧대음보다 낮은 음이 출현하지 않고 있다 

<28> 지축 ; 앵 헤앵/ 에 헤이 에헤 요 호, / 에헤-이 앵-헤이/ 애,헤이 아--/ 

호양 호야1 어허 야, / 에 헤/ 

<29> 현천 : 행 행/ 행헤 요,/ 헤히 헤헤/ 에헤 야하/ 하 하,/ 아하 아하, /행 헤/ 

<30(2)>삭사 ; 에 행/ 에헤 요,/ 에이 에앵/ 에-헤이 야-/ 어야 더양/ 

어야,/에행/ 

<3 LCD>일산 헤 - / 헤에 요,/ 에이 에/ 에헤 얘 에야 - / 에 얘 에 헤/ 

니나노방아타랭의 반복구 예에서는 다음과 같이U기호는 3분박4박 l마띠 표시) ‘우져루방 

아, 니나누방아가 좋소’와 같은 의미구가 들어간다. <%>에서는 받음말이 고정되어 있으나, 

<%>에서는 전푼소리꾼이 부르는 이른바 ‘경기민요 방아타령’에서처럼 -후반부를 니나누방 

아 대신에 ‘이방아가 팬방아냐 .. ’ 등으로 대체해 나간다 받음선율은 4마디 씩이다. 

<34>대화 : 에 - - 헤。FJ 에라 우겨라 방아로 구나/ 너니가 나누 나니가 네누J 

니나누방아가 좋 다/ 

<%〉성석 ; 앵 행 (헤)헤 요,/ 어라 우이겨루 방아 。p 네누,나누,니나나니로 고나,/ 

니나누 방아가 좋 소j 

우겨라방아는 <30Cl) >에서처럼 니나노방아타령에 속하는 <35>의 반복구의 전반부에 해 

당하는 “에-0 앵 애에헤 요오오오, 어라 우겨루 방아로구나”를 계속 받음구로 사용하는 경우 

를 예상한 것이지만, 니나노방아타령에 속하는 <%>에서처럼 그 후반부에 ‘니나노’형만 현 

실적으로 퉁장하지 않았을 뿐 잠재적으로는 ‘니나노’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33>의 경우 

도 있다 <32>에서는 ‘월출동녕에 저기 저달이 막 솟아온다’ 부분과 ‘젊은이 과수는 에헤로 

밤봇짐 싸누나’ 부분을 받음소리꾼들이 따라 불렀는데, “에헤/에헤이에이 랴아-/허라 우겨라 / 

방아로 구나”(8분의6박 4마디에 긍하며, Sl.t4)에 이어 ‘일락은 서산에 해떨어지고’나 ‘노들강 

변’이하에도 합세하였더라면 ‘니나노’부분이 안나왔을 뿐 <34>와의 구별이 수이 되지않았을 

것이다. <%>은 Sl춧대선법이며, 춧대음에서 종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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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5 댔따 〈경기 36∼ 39CD) 

‘송포 호미걸이’에서는 <36>을 ‘자진방아타령’이라 일걷는다 노랫말에는 ‘방아’가 나오지 

않는데도 굳이 콕명을 ‘자진방아타령’이라 함은 그 유래에 기인한다. 즉, 서울의 선소리 산타 

령 패에서는 방아타령에 이어 자진방아타령을 불러왔는데 그 받음구의 끝부분은 ‘방아홍아로 

다’로 되어 있고 대표적인 메김구의 끝말은 ‘였다’로 고정된다.22) 

<36>에서는 “폈다 렀다, 새 새소리 댔다에-, 에요, 에요, 에이에-에-이」 허어。L 허야, 헤에 

어리 렀다”를 받음소리꾼들이 부르되 두 번째 받을 때는 ‘-- 세소리 폈다에-‘ 다음에 ’얼씨구 

나 절씨구나 둥글래 절루만 쩡여라‘가 삽입되어 받음구가 (고정구+변화구+고정구)로 이루어 

진다. 

성석 <37>, 법꽂<38>, 화전<39CD >에서도 댔다 류를 논매면서 불렀던 것으로 나타난다. 

멕받형식인지는 불명이다 

<36∼ 38>의 음조직은 Sl춧대선법에 t춧대4. v춧대 1,4 이다 

4 .2 .6 상사류 〈경기 31 @ , 39® , 43® , 45 , 48φ , 49φ, 50φ , 50®) 

고양시에서는 잦은 상사류를 논밸 때나 회디질 때 부른다. 그 받음구 예는 “에 네옐넬 상사 

디야”<31@>, “엘 넬넬 상사 도oj:'’<48φ, 49CD, 50® » “넬 넬넬 상사 디야”<39®>, “네 

엘 네엘넬 상사 도야’<43®>, “얼 럴럴 상사 도야”<45>이다 (메)와 (l한)이 각각 3분박4박 1 

마디 씩이다 메김구는 2음보씩이며, 그 1음보는 4∼6자 구성이다 

고양시에서는 ‘송포 호미걸이’의 것<45 >과 같은 ‘얼럴럴’ 보다는 ‘엘넬넬’ 내지 ‘넬넬넬’이 

보편적이다 선자는 전라도의 터다짐소리에서 선호하는 것이므로 후자가 보다 경기도 적(的) 

이다 상사‘디’야 보다는 상사‘도’야가 더 우세하다. 

<45>는 Sl.t4. 이다. 받음소리의 시작을 한번은 질러내고 또 한번은 녹쳐받기를 반복한다. 

<43® , 50®>는 Sl. t4. <39®>의 (받)은 S3.t4. <49CD >은 Ml.t4. <31@>은 M2.r4. <48CD > 

은 D4.t3. 이뜻이 모두 중간음에서 종지한다 

<50φ>은 지축마을의 느린상사이다. (메)와 (받)이 내재 4박 l마디이다. 받음구 예는 “앵-/ 

헤,에일/ 사항사하/ 동호야하’이다. 

22) 이소라, “경복궁타령 댔,” 전게서, 2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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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우야소리 〈경기 43®, 46, 480, 490, 50®) 

우야소리는 경기지방에서 논매기 끝에나 회다지 끝에 부르는 일노래아다 고양시는 그 문 

화중심에 들어 거의가 멕받형식으로 가창한다. 지축<50@>에서는 논매기를 끝맺는 신호로 

옴돌 또는 우야소리를 1회 가창는 것으로 보아 메김구를 부르지않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 

인다. 그 받음구 예는 우후야 훨훨<46, 49(2), 50@>, 우야훨훨<48(2)>, 우후야라 훨훨<43@ 

>과 같이 대동소이하다. “윈후)야훨훨”이 우후야‘라’ 훨훨 형(型)보다 대디수를 차지한다 우 

야소리는 일명 ‘새쫓는 소리’로도 통하는 바, 새를 소재로 한 메김구를 잘 쓴다. 풍년이 들어 

알곡을 쪼으러 올 새들을 쫓는 것을 예상하여 부르는 풍년구가의 의미가 있다. 일산7리의 김 

성배는 우야훨훨을 논밸 때는 안부르고, 회다질 때만 부른다. 회다짐 용으로는 새가 죽은이의 

영혼을 좋은 곳으로 실어나른다는 북방민족의 신앙이 잔재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메)와 (받)이 각각 3분박4박 1마디 씩이다. 대화<46>는 출현음이 라도레미 이며 기음의 4도 

윗음인 레에서 ‘도’로 떨어뜨려 맺는다. <43@, 49(2)>는 S4. t4, 성석 <48(~>은 M4.t6g 이다. 

4.2.8 몸돌 류 〈경기 31 ® , 43® , 47, 48@, 49@, 50@) 

몸돌류는 논쓸 다 매갈 무렵에 한 지점을 향하여 에워싸며 모여들면서 부르는 서부경기도 

출처의 에염싸운ε 소리이다, 고양시는 그 문화중심지대에 속한다 멕받형식으로도 부르고<43 

®, 47> 메김구없이 1회 또는 몇회 복창하고 논밖으로 나가기도 한다<31@, 48®, 49®, 50 

@> 그 받음구 내지 반복구 예는 “에이(히)여라 몸돌”<31@, 49®>, “에헤이리 톰돌”<43(5) 

>, “에헤이여라 몸돌려”<47>, “에어라 몬돌”<48®>, 에여라 폼돌<50®>로 대동소이하다 

<47>은 송포 호미걸이의 것으로, “에헤이여라 벙벙”을 복창하며 맺는다, 받음소리는 3분 

박4박 l마디 씩이다 

<47>은 Sl.t5,g. <31@, 49@>는 Sl.t5, <43(5)>는 Sl.t4, <48@>은 S2.t5. 로서 솔선법이 

며, 기음의 4도 또는 3도윗음에서 종지하되 이를 퇴성하기도 한다. 

4.2.9 산타텅 〈경기 44), 기타 〈경기 43φ〉

<44>는 지축리 최창성 창이다 “앵 행 네호올 래야,/ 네나, 나니가 산이로호 구나”는 받음 

구 내지 반복구로 보인다. “이산 저허산 양산간에,/ 울고- 간다고/ 에루화 콕,산이로 고- 나”는 

메김구에 해당하며, 선율 3분박4박 3마디에 얹어 있다. 경기 뒷산타령이나 서도 뒷산타령은 

‘나지나 산이로구나’로 시작하고 있으나 반복구와 가락이 이와 다르다. Sl.t4.vl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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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CD>은 송포면 김사남의 제보인 바, 논매는 첫소리로 느릿하게 “어허리- 오호 - 불”을 

부른다고 했다 

4.3 고양시 논맴소리의 성격 

고양시의 논맴소리에는 고양형 논김양산도, 고양형 헤이리 류와 자진 놀노리, 삭소리, 사 

두 류, 방아타령(논김방아타령 · 니나누 방아타령 • 우겨라 방아 · 댔다), 상사 류, 우야소리, 

몽돌 류 및 솔선법의 산타령 류{“앵 행 네호올 래야,/ 네나, 나니가 산이화호 구나”)와 “어허리 

오호불”이 있다. 

고양형 논김양산도는 연파형 논김양산도와 비슷하나 디-만 후자의 받츰소리에서 그 끝부분 

이 떨어져나간 형태다. 연파형의 받음선율은 끝을 들어올려 범음이 특징인데 비해 고양형은 

한풀 낮은 음에서 불러 맺는다 솔선법계이며 춧대음에서 종지하는 경향이다. 

고양형 헤아리 류와 이른바 자진놀노리는 모두 파주형 헤이리 류보다 짧아 짜른 헤이리 류 

에 속한다 회다질 때나 논밸 때의 소리로 애용하면서도 메김구에 나무꾼의 소리임을 밝히는 

것은 이 노래꾀 출처가 송추부근의 서산 나무꾼들에게서 나왔다고 구전됨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받당구 중간에 호리 · 노리 · 헤리 · 휘리 등 ‘리’를 보유한다 자진놀노리를 제외하 

고는 받음선율- 첫행은 동음연타 뒤에 2,3도 상행곡선을 이루며, 제2행에선 비교적 높은 음에 

서 시작하여 잦게 굴곡을 짓다가 하행하여 기음종지로 맺는다. 

소L소리와 사두 류는 비고정 장단곡이며 유장하다 솔선법이며 기음의 4도윗음에서 종지 

한다 

논김방아타령 • 니나누 방아타령 • 우겨라 방아 • 댔다 형은 모두 빙아타령 류에 속한다 

전3자는 받음소리 부분에서만 서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입말로만 엮어지는 논김방아타령이 

고형(古型)일 것으로 여겨진다. 음역이 넓다. 댔다 형은 선소리산타령 계통에서 부르던 자진 

방아타령에서 유래되며, 음조직은 Sl춧대선법에 t춧대4. v춧대1,4 이다. 

상사류로는 (메)와 (받)이 각각 3분박4박 1마디 씩인 네넬넬상사와 함께 느린 상시{“앵-/ 헤, 

에일/ 사항사하/ 동호야하’1가 수집되었다. 

우야소리는 경기지방에서 논매기 끝에나 회다지 끝에 부르는 일노래로서 고양시는 그 문 

화중심에 든다. 받음구 내지 반복구로는 “위후)야 훨훨”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솔선법인 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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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라선법, 미선법인 예도 있다. 솔선법이 더 많지만 미선법, 도선법의 예도 있다. 모두 중 

간음에서 종지한다. 

몸돌 류는 서부경기도 출처의 에염싸는 소리이며 고양시는 그 문화중심에 든다. 받음구 내 

지 반복구로는 “에여라 몸돌” 형이 많은 편이다. 솔선법이며, 기음의 4도 또는 5도윗음에서 

종지하되 이를 퇴성하기도 한다. 

논멤소리를 시작하기 전에 메김소리꾼이 이펀 저펀 좌우편 군방네를 웰러들이며 입을 모 

아 일제히 소리가 나오도록 준비시키는 말은 경기지방 회다지 때에 흔히 보던 형태로서 경기 

도 민요의 한 특색으로 꼽힌다. 

고양시의 논맴소리는 고양형 논김양산도, 고양형 헤이리 류와 자진 놀노리, 소L소리, 사두 

류, 논김방아타령, 우야소리, 몸돌소리 둥, 고양시 지역이 문화중심권에 놓이는 노래들 및 네 

넬넬 상사와 같이 경기도적인 특색이 가미된 노래들이 주종을 이루며, 솔선법계가 주를 이룬 

다. 고양시는 경기도 중에서도 더욱 경기도적인 중부경기도 민요권을 대표하는 논맴소리지대 

라 일컬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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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19) 

(메) 검현규-( 1 942,남) 

(받) 검형진, 김형호. 
김호권,김선규 

이소라 채봐 1 985녹음) 

논뱀긴소리 
고양시 송포면 
대화래 

화우연 군방님네- ” 

” 자,오늘 날두 션션하구 김두 낼만하구 
이칩이 찍발이 세가마 서랍 석되 서홉 서작이니 
옛납 옛객 옛날 셋척 쩍거머리 총.zf쩍 
현왜행이 고앨객 나무겹시 맛있융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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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 아 마 

(받) 얘-이 에에 -, 에-이에- 어이 -, 
사-.이 -.이여 -어 -어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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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흘 쓸 (메) i·-~ ~ f전 r기 -二= ~ 
I.I “’ I 

요내 - 춘 새-----「 온 

흉흘i 훈 ~~ 갚 갖 ! “ ; ‘ ~ 
다 지나 - 률 가 고 -

購 ~ if ;건껴 - -- - -
를 I"' I"' I I " 

황국-단흉이 -률아훌오 네-

(받) 에-이 에에 -, 에-이에- 어이 -, 
사- ,이 -,이여 -어 -어 -,어-어 -어 



〈경기 20) 

고양시 원당읍 
식사3리 

~ “ ft 뾰(메) 

• 

끽1소리(수아) 

4- 고앙시의 논맴소리 〈 경기 19 ∼ 50> 73 

이천봉{19 1 6.남) 창 
88- 5- 25B 

”이연 쳐연 화우현 굳방예 - ” 

”에 - ” 

”이만뭇한굿에두 쩍이 석샘 서말 서디 
서홉-이- 남-소 - ” 

’에 - ” 

훌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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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빼 에 - , 에 해 - 혜-이 해 

히 라 



〈경기 21) 

고양시 송포연 
대화리 

판슴켠 

사 

4- 고앙시의 논맴소리 〈경기 19 ∼50> 75 

(메)검현규 
(받) 깅형호, 검형진 

깅호권,김선규 
이소라 채봐 1 985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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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두소리(논맴) 
검사남{ 191.7. 냥,토민) 창 

素 88- 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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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쫓 

흉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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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하 아하 

두 여 

두 여 



〈경기 23) 

고양시 
호미걸이 

논깎 약산도(고양형) 

」 =60-67

4- 고앙시의 논맴소리 〈경기 19 ∼ 50> 79 

호미걸이 보존회 창 
-보i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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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4) 

고양시 
호미걸이 

도 - 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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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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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8) 

최창성( 19 1 4. 냥.토민) 창 
素 88- 5- 26A 

논캠 뱅킹}타령 

혜-이 에 

헤 에 호 

웬소리냐 
소리로 에루화 

이소리가 
우리농￥의 
또나간다 

。(메) 

나 큐 용 조 

하 허 는 리 

율 김 

호 

논 

소 

이 

o) 
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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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9) 

고양시 화전읍 
현천3리 

논깎 뱅'()~타령 

(에) 。 훗타 지얼구나 
간다가요 나는가요 
내가가며는 아주를가나 
아주훌간다고 잊일소냐 

늙 용 과 수 

조영ik 1 932.남 토민) 창 
素 88- 5- 26A 

쿠 나 

랍 배 정 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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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미로한앨 때 가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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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30) 

1. 우겨루빵아 
2. 논걷 뱅아타령 

고양시 원당읍 
식사〕리 

1. - 션용은 논김 방아타령 창고 -

(받) 에-。 앵 에 에혜 요오요오 
어라 우겨투 방아로다 (0:19) 

(메) 。 얼락용 서산에 해 쩔어지고 
윌흘 동녁에 처기 처달이 악 솟아 용다 (0:22) 

(받) 에-。 앵, 에 에해 요오오오 
어라 우겨루 방아로구나 (0:18) 

(에) 。 쩔반이 썩 넘어 다 늙었으니 
다시 젊기는 하나걸이가 앵 톨아 졌다 (0:21) 

(받) 에혜용 어허양 에 뼈에 요오요 요요 
어라 우겨허루 방아로구냐 

2. 」 - 50 

(메) 。 좋구나 힐락용 서산에 해 쩔어지고 
월훌 풍녁에 저당이 악솟아 용다 

어 야 

이금만창 
素 88- 5-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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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31 > 

깅성배( 1935.냥.토민) 창 
素 86- l[l- 2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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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읍 
일산7리 

1. 방Cl•}타령 

훈 흩 많
.
헤
 

」,- %

B 

「
仁흉훨藝환 

「
轉

에
 ,Rt 

많춤 훌 

혜 

틀플훌 響• 
룰 삼

뾰
 

야
 

얘 

---
~ I ~ 를를 

에 야 -

。1애 

藉· 
에 

륨
 
• 

‘- ‘- -I I ,... 

I 를를 
흉훨짧 

혜 

。 좋구나 또좋구나 
노차노자 젊어서놓아 
늙구서 뱅률면 나뭇노리라 

에 

(에) 

흉좋쫓 (받) 

2. 호j로리 

판 

호 

4 購
)

-

출 

호 

4톨l 

-- - ., 
오 - 효 

효 

흉좋 
효 

。 어러리소리는 나무꾼외소리다 
。 깐다간다 나는간다 
임융두고 내가가예 

호 

(메) 



4 고양시의 논맴소리 〈 경기 19 ∼ 5 0> 91 

3. 상사 
-궁방님네-

(에) 。 금년농사 장두지며는 

A ~ 」맨l 

.; ·-
오 곡 

A “ (받1 .? 프프칼i 
• 

톨!! ‘ -- --I l ,、 『 ,_ 
“ “ .-I I “ I I I I I I F‘ I 

< < -- .,.,,_ - _ _. •• 」 ’ “ ’ ’ ' ’ . 」 I 0 ‘ - ‘ - ι ,、 , - - --、.-,j I 

잡 곡 이 풍 년 이 품 어 

“ 
‘ - - “ ‘ ,. ’‘ I ’ I I ’‘ F‘ F““ ’ l 
I I “ / .... , ” “ ” I ’ I 1 • ..... , - - ..... ’ l 、 ,、 -.I I .-1 J 1 • 

- _. I I I I _,. -

에 네 옐 낼 상 사 디 야 

(메) 。 잎이 피고 쫓이픽연 

。 오곡열매 맺혔으나 

4. 몸돌 
-빽이고받천않는다-

寶 ‘션소리풍l 

~ 「 ~ 후 
에 。l 여 라 용 - 률 

흉뺨 
l놓군톨l 

~ 「
에 이 여 라 몸 - ‘를 

• 우야훨훨은 논밸 때는 안푸르고, 장사지낼 때 후른다-

흠 

뼈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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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32) 

(메) 얘창하( 1922 .남.토민) 

(받)엄순선 등 
素 88- 5-26B 

우겨라 박아(논맥) 
고양시 일산읍 

산황려 

군방님네” ”자-

”예- -

’우리 허리두 아프구 그러나 
방아타령이나 해 가며 검 홈 법시다. 김총” 철두홈매. 

에훗타 추었구냐 
방아쩔는 굳방입네 
알구서 쩔소 모르고 쩔소 
〈정〉신년 갱신〈월〉 경신시에 
강태이 풍외 초작 방아로구나 

。(메) 

야 
방아로구나 

(받) 혜 혜 혜이 
어라 우겨라 

일락온 서산에 혜 벌어지고 
월출풍녕에 처기 처당이 악솟아용다 

흠 략
탐
 
애
 

醫
←
떻
 

홈龜 
(메) f .. ~ )r.,_ 

타 

」 =35-40 

難· 
《
擊는

 

지 

「3「
“、 “ “ “ ’ ‘ ,-‘- -- --、 ,...._I ,、” ’ J “· I I ’ I I ....... “’ “’ -......J I -’ 
-- ” ‘ I 

없 는-

훗 

顧벌
 

짧
 難

‘ --r •,, .... “ I 

- - - I-, ,、 “‘ _, I 
I\ ” -1 I I I 31 I, ’“ I 
11 I I ‘- .. ’ - - - I I 

,. - 、-- ‘--리 --〈변〉서 -

a: -

-한긁글 
... - ... 
풍 설(tr) 율 

<'ill> 

윷 

,;;':...~‘.「 31
I .... ,_I V ..,,,,,..--. 

l I I J 「 ' 

- - I I - - ~ 
천 두리 융 

상에 강 

·
ι
-
매
 
뺏
 

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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륨’ 감 ; 밟 률폼 
「-3-기 
-~ 

y I " 

어기여 허 

“· 

/\ I 

• 
리 

F ‘ - - ’ ’ i !! !’‘l ’ l ‘’ I l ’ I I 
- - 』 . 

’ ---

..!-

-‘-

좋뀔 훌훌 

여차 

L 「3-「
,,.. 31 .- I 

~,_ .. ,.,, .. , .. 
I.I I.I • I I ” l 

P"P" - P" 

닿 디 

훌륨 
/\ I . , ,. 

- “ ,,,..‘ "" 
、“\,I• 

화 루 이 장 간 

빼
 藏(받)義뿔 

얼 천의 -

---
션후의 

「3「
~팎 -

r y I 

끓듯- 혀 율 

/\ I 

• 

다 

「3「 「3「 ∼ 

‘- --、 ....“‘ ,,, ‘·’ r~ w I J 
P" • P" ’ y 
혜 이 에 이 하 

i얘
며Y
 
에
 

“ 「31
~ -,, -‘ LI lliiii:I L L l"'ltrr.. ’ • 

.. - "..JJ I I I l 、 ‘ ’、 "' -- - .• 
I\ ’ ‘ ’ .... ’ I :JJ I ,_.I < ,.... .• 

,,, ’ ‘ I - X' ‘l ’ ‘. - I J ’ ’ l 

P" "" - - y I 
져 라 방 아 로- - 구 나 

=· 
뿔 
혜 

/\ I f~“ 
I L’· 「 ----

‘--

/\ I 
W I 11 

、‘、이J • 

라 

노률강변 비들기 한쌍 
푸른룡 하나롤 업에다 율고 
암놈이 물어서 수놈융 주구 
수놈이 물어서 암농융 주며 
압놈 수놈 어쭈난 소래 
늙온이 파수는 ‘ 당배갱 허고 
홈용이 과수는 에혜로 합훗짐 

핵, 

。(메) 

사누나〈싹누나? 

부르자 

난사랑에 대률 심어 
그대를 곱게길러 
한강수애 낙삿대라 
낚구 보며는 농사로다 
못낚으면 상사로다 
·}사 농사 매톱울 지어 
어기어 디이여차 노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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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33) 

며
ι
 앞

 
4 시

,
곡
〈
 

야
d
 
버
너
 

고
 

흉활(메) 

흉률 

흉흘 

흉률냉] 

흉륨 

우겨라뱅아 
검사서컨 1917 .남.토민) 창 
素 88- 5- 25A, 88- 5- 268 

。 혜 혜 야 어여러- 우겨라 방아로고나 
노잔다 혜혀 부셔라 저리 젊어 노자 
늙어 영이나들연 - 에해리 나는못노리라 

。 업락온서산에 혜는 쭉 멸어지고 
월출풍녁에 저기저달이 악솟아용다 

「-4-「 ‘ - 「-:-3「1
‘- -、p( “、 “ 、 ,、 ....., F‘ ·‘ ’ 
-- - ---- ---- ’ l I I "1M -‘i -- ‘ ” ” I ~ .-1~ 」,.,」 l I\ -
I 』 』 - - , - ,. -- ,. 

총륙 려 
엇 

「~4---「
’“‘ I 

혜 휠 어 

타--하 좋- 구나 

「편쉰、 」 흘훌좋 
지 자 당 솟 아-- 오 니 

“ “ π31 「31 「3「 ∼∼ 
l '_.,_.,_. .... ;t 흡든륙 

지 는 - 저 - 해 률 누 가 풀 들 어 〈놓 노〉흐 냐 

에 혜 

~ ~당 Pφ 껴 
어 - 라 우 겨 허라 

‘ - - ‘ .‘ • ‘_, ... ' ’ l 、 , , l 、 I I I ’ 
_. I I J - ~ l, 」- .... ’ - - ‘- - - -
에 - 헤 요 호 -

• ‘ - ,、 '' -
『 ,、 ....., I I .-1 I 『 !! 

~. ... . 
방 아 로 구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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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폴표 --·’ 흘l 

II (메) ‘. , 
‘’I “ ’” v 

• 
놓고 차 

壘-
저 다

 
士
4
i
-

방 

흉결쿨 
저
 쉰
」I
 

틀좋 

방 

짧
 뿔 

。1

II ‘. , 

• 
흠 

나 〈였〉 구 쩡 흘 

해 빼 해혜 요 
어라 우겨라 방아로구나 
(느니가 난설 나니로구나 
니냐누 방아가 졸다) 

아 (융) 방 쌀 

(받) 

엇타 주었구나 
쩔반이 쭉 꺾어 다 붉었으니 
다시 젊지는 끗칩이 행 줄어 졌네 

(메) 

혜 혜 에혜 요호 
어라 우겨라 방아로구나 

(받) 

일락용 서산애 혜는 쭉 뭘어지고 
월출 풍녁에 져당이 악솟아 용다 

에 빼 빼혜 요효 
어라 우져라 방아로구나 

(메)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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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34) 

고양시 송포면 
대화리 

니나누뱅아 
(에)킴현규 
(받)깅선규등 
이소라 채봐1985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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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35) 

니나누 벗1까(호미질) 
고양시 벽제읍 

성석 l 리 진밭 
(에)신천희 
(받)신천희, 이원희 
素 88-· 5- 26- 2A 

II I ‘· I r6 . 

‘’‘ ‘· I 
l ’‘---‘ ” '~ 、,._,,,• 
II I ‘. , I’­.. ""' ., .. 

“‘\.I • 
II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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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l'f’‘ ·’ II 
、‘、이1 • 

* 곱방아라고도 일컬었음, 

I~발l G ~: 용 

앵 혜-。 빼 혜 요 

G S 
앵 혜 一 。 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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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든흘 A -· ~~)r -• 
II ~ ‘- - F”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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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 r ~ ‘· I -- ’ I 

니냐누방아가좋 

(메) 。 아∼타∼ 
오다 가다 
갱이 어이 
생각허고 
이루에 
에투화 

조풋쿠나 
만난 님용 
깊었먼지 

또 생각허니 
만남 것이 
후회로다 

。 훗타 조훗쿠나 
노듭 강변 비들기 한쌍 
검갱흉 하나를 물어다 놓고 
압놈이 물어서 숫놈융 추고 
슷놈이 물어서 압놈융 출제 
노인 과수는 심판짓 대고 
소년 파수는 에푸화 밤봇짐 싼다 

훌쫓「 ‘ , "" 1 II 
I “ I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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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36) 

없단 
(에)김현규 
(받)김형호. 검형진 

갱호권,검선규 
이소라 채보{ 1 985녹음) 

-가창자는자진방아타령이라영컬었융-

고양시 송포면 
대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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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37) 

고양시 벽세읍 

성석 l려 진밭 

」 = 60 

어 

없단 

4 고앙시의 논맴소뀐| 〈경기 19 ∼50> I여 

신천희( 1919.남토민) 
이원희( 1921.남.토민) 
素 88- 5- 26- 2A 

-논맹 때 푸르기도 했다(이원회 대답)-

겉. 
었 다 

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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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38) 

떤다 류(논뱀) 
며
u
 

포
 

송
 4 시

 
공
 

양
 볍
 

고
 

검사님-( 1 9 1 7.남토민) 창 
素 88- 5- 268 

」 -- -←75

옐 - 라 - -

에 - - 빼 빼이 라 

다 

야
 

했
 뼈 

가
 야
 

쇄
 

• 새
 요
 

에
 쨌

뼈
 
햄
 

했
 뼈 빼 

”
‘
예
”
헤
1
 

。

·채보자가 후플 후불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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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39) 

L캘단 
2. 밸넬넬 삿사 

고양시 조영용창 
화전읍 88- 5- 26A 

1. -한훌훨때-

”였다 였다 휘 수허리 였다하 
에 혜이 에혜야 얘혜 혜이 에혜이 
에혜이야하 아아야하 예-。혜” 

2. 
」 . =30 

i ‘--暴좋‘앙i $ 
벨 - 앨 1풀 상 사 다 



ro6 경기도 논맴소리 資料훌흥톰 저Ir권 

〈경기 40) 

고양시 송포면 
대화리 

높논란 

」 =SO∼SS 

醫‘에P jt 

놓 놀 

• b . . 

響
·
響
·
響
·
龜
·
響
·
響
·

(메)김현규 
(받)김형호, 깅형진 

김호권,김선규 
이소라 채보( 1985녹음) 

----∼ 「-3~「 ∼ - -、~ .,.... ~ -
’ --- ” ’ <’ ’ .... ' ’ I I l ’ L I - ll 

를a . 

/ Sim. 

놀 노 - - 리 

/---←、 --‘- ------‘ I 
-- < - - ’ l - ~- - 、 , ” 
l “’ “ '"' ... ’ < ’‘ -- ‘ ' ’ l 
I.I ·“ ’‘ -- I~ I .I ’-- -- l ’ ” r ..,.. """ r I I I l ’ 

놀 노 리 노 

l받l 「‘ J껴 
놀 놀 놓 

~ f갑~ ~ ~ ~ 랴j 
노 - - - -

(때) --- ∼ ~ 
~ ~ 투물 ~ g:::~ 

신 

.‘--

거 

폴를펄 
풀 

용 - 사 -

아 

-- --‘ .... ~- I 

’ ’ ,_ I 

I ” ’ ’ 1:!!!111 I 

노 리 

I II 
J _, II 

- ’ “ II 

야 

- II!!!! 
‘’,.... ‘’“ l l l ” I ,_ 」 ' I 

~ LI -- I -- - , 
의
 

/τF、 --‘ I .,.... ~ -- 、 I II 

- I ”‘ '' ”- ” ’ l ’ 
< ,_ ’ I I .I L I [· -· II ’ l ~ r r ~ 11 

I" ~I" 

풍 융 보 아 라 

/-----“ - -‘ ... - - ..,.. -- I 
I I < I I r- I 

” l I l ’ I - - - , 
놀 놀 노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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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 ”’‘ ’1 -

노- -야 

廳· .:n 



ro8 경기도 논맏|소리 資料훌흥홈 저Ir 권 

〈경기 41 > 

고양시 송포면 

대화혜 

흉짧~ 

흉짧·(알) 

흉활 

날 

허 

날 

날 

날 

자친놀노리 
(메)킴현규 
(받)검호권, 검형호 

깅형진, 검선규 
이소라 채보~ 1 985녹음) 

∼∼ - . .-h" 

허 허 어 야 

Sim. 

「-3-「

~ ~「 11 E「r 「 석「 ’ 
닐 혀 리 조-- 호 호 야 

댈’ P • |「 률폴 
어 허 어 허 허 야 

날 



" ι t빼 . ‘ (메) 

• 
" ιdt “ 
"' ” ll -

、.‘\.I• 

4- 고앙시의 논맴소리 〈 경기 19 ∼50> 109 

.‘---- -- -- - - ---- - - 』 ‘- ,... I ,... I .... -------“- I - ] l

‘· ’ 

아 - 아 아하아야 

- - 깐 ‘ π ∼ 「£「 「3끼 
! ‘· ‘· ‘t I .I ’l ,.....- I I~ P'~ I~ I I ‘l J .. ‘ F「

--톨 ’ ,,.. I" ’ 률 노 리 소 래 는 낭 구 꾼의 - 쇼; 햄 세 -

" “ .ft “ (받) -- -‘ - - - ‘ - ‘ -

,~‘ ’1 ,. I L ’ l ‘- -‘ ” I ” “ t I 

.; ~ I' 

" “ 
• 

허 어 허 어 허 허 야 -

,... ,... I ‘l ’ “ ---“ --‘ ‘- “ ‘- el J I l ’‘--‘ l ’‘----“--
.... ... ..-C I I - I I.I ’ ' ’ • ’ ‘ ’ ,_ II 

I I ’ '-1 ’ ‘” ’ J >’ I l ’ 

날 날 날 허 리 노- 호 오 -- 야 

" ~At.‘ (메) -- “·‘-- - - - -‘ --- .... ‘ ,_ I ,_ 、 ~LI 
I .,,_ ’ ., I ’ I I ’ ~ :JI I 

、s‘\.I ’ • 아 -아 아확아야 

" ~ - - h' ‘∼ ;、 「3기 「3「 (받) - - -- -、~·- _,... __ -
-1 ,... '.JI I I I\ ” ”‘ - - - ‘ 

I I I I.I ---」 I' ,... --‘ I ’ 、ι‘\.I I I I I P' ._.. W' 1 ’ ll I ’ ’l • I I" 
가 셰 가 세 눌 러 률 가- 셰 -

" “ At . (혜) -- -- - ;- -
... i ’ l“ 1 ., ,... ‘- .. “ .... I ,.... I ,..... -----“ ‘- I ‘’‘ ’ 11 i ’ ” I I < ,_ I ‘“ ” I I -’ >I I --’“ ’1 ”/ I L ’ l I I I I 

、.‘l」,
t) - I 

아 - 아 야하아야 

’‘ “ - 꺼 - }* ‘∼ 「3끼 「3드;1 「3기 「3기 (받) 
‘· i ’“ ,... ‘. ,... ‘ .. ’ “-、 I .. ’ .. ’,... -’‘- “ · I 1• 

I ,._..., -1 ~ .- I 1 I I ’ ~ - - .... ‘ ' .. 
I l I I j,.... 1 I I I I I I .... --‘ I ' o ‘ ’-

I W'I II ~ ...,.. ’ J I I I• • I ’ I I" 
용 도 따 고- 님 도효- 불 - 청 -



II 。 경기도 논맴소리 資料훌흥를 저~권 

〈경기 42) 

고양시 벽제동 

」 ;• 46∼so 
(메) 

雖
·
雖
·
雖
·흉좋훌 

훌호리(논맥) 
(메)신천희( 1 9 1 9.남.토민) 

(받) 이원희( 1 92 1 남.토민) 
素 88- 5- 26- 2A 

。 효 호 호호 호-
흘효리 정충에 놓아 보소 

i메l .‘·‘t .‘·‘- 。 、 껴 | ~ ~~ 
호 호 효 흥 요 야 

「-3기 3 「-3끼 

~ ~~ ~ 당? 다혀、 b챔 
흘 효 리 -A‘- 리는 나무꾼 의 소 리 다하 

(받) 

11- II 
어 허 어 

“ - 「3「“l 、 “ . - “、 ,、 “ .. 
“ I I “ ‘、,. I l ~J F‘ I I F““ “ “ “ I I I I :JI F‘ .. 
< - < • --"' I ’ _._. 1"'191 < .., < ~ ~ - I 1 I• 
'l ’ J _.,.,,_., __ ..... ,, •• “! I l ‘ --- -‘ ” l 

어 - 어 어 에 --- 혜 리 노 - - 야 

(메) 。 호 호 호호 호야 
이왈 챙훈 소년들아 

。 효 호 효호 호야 
늙용이 보구서 니가 훗져 마소 

。 호 호 호호 효야 
호랑나비 창바랍에 

。 호 호 호호 호야 
융고가는 저기럭아 



4- 고앙시의 논맴소;::.1 〈 경기 19 ∼50> II I 

〈경기 43) 

1. 논맥 낀소리 
2. 네엠넬넬삿사 
3. 훤러리소리 
4. 우.C) 1:::쇼리 

_5_.__물물 
고양시 송포면 
법공리 

검사남"( 1917남토민) 창 
素 88- 5- 25A, 88- 5- 26B 

(모갑이) · ”화우측궁방님네 -
옛노인허시번합삼 잊어버리지않았거든 
새쭈새법내지합고 한마디해륨시다’ 

1. ·참고용‘ ”어허리- 오호-율” 

2. 
」 = 5ι53 

예 

=--
늘 > 과 -- ‘ 검 

- 、= ‘- ---/ 
옐 예 옐앨 사 앙 사 도 

.‘ .‘촬훌를 

〉
빼
휘
 

/'I I I (받) "* L’ i 느 꿇 
뚱二L효 

/'I |’-」멘l 

• 

。￥

상 사 허 는 우 리 - 용 판 

(에) 。 여러 손님 톨기가 좋게 

3. .J .= 5~ 

훨 

허 - 혀 휘 -

훨 빼 리 

룰. 

' ' ‘ - - ‘ ” .... ' ... 『--- ” - - ” I I I I I 1 I II 
i ’ ...... ...... i ’ ” - - - -

허 - 허 야 -



II1 경기도 논댐소리 資料훨톨 저~권 

一 때김구는창고용-

훨 -

상 두 노 래 - 라 

(메) 。 훨러리 소리률 장허시면 
。 가는길융 누가 악나 

。 훨러리 소리톨 잘허시연 
。 룰아간 맹인이 춤율 풍설 추노라 

。 먼데사랑 톨기가 좋게 
。 가깐데 양반용 보기가 좋구나 

4. 」 , = 50∼55 

흉훨훨훨 
훨 

。 새가 。 용갖새 잡새가 냥아든다 
가 냥아든다 

(에) 

。 말장 허는 앵무샌가 
。 충융 찰추(는) 학두루미냐 
。 몸채 좋다 풍〈학〉이냐 

。 〈놓이〉 었다 총당새 소리 
。 옐두시 갱작용 가리키는구나 
。 양치 었다 굴쭉새냐 



4 고양시의 논맴소랴 〈경기 19 ∼50> 113 

• 4는 메김구사이에 받용구없이 연닿아 가창되었으나<SR>로갱리함 

“=-- ‘ ‘ ,、 ,、 "- l 、 ‘ - ‘ ” .... '' ’ I .JI 11 """ r"""ll 1"1111. ~ II 
,, - - - ,, , , •• I ’ ... , ‘ ..... , ~ .... ....I ’ I II - - - -

우야- 소 리 새 날 러 가 -예 

(때) 。 새두 납러 나두 나러 
。 몽땅 낳러 연안가 후다 

5. 

薰좋(원 뒀 ~ 져 .~ '- || 
혜 해 이 리 용 톨r 

(에) 。 이쪽 저쪽 다매고 
옴률 손이 했예 



II 4 경기도 논맴소리 資料흉홍훌 저II 권 

〈경기 44) 

고양시 신도읍 
지축I리 

」 -43∼so 

옳 고 

에 푸 화 

나 니 가 

락 산이 로 

최칭성( 1914 .남토민) 창 
素 88- 5- 26A 

구 나 



〈경기 45) 

고양시 송포면 
대화리 

I\ ,If 
“’ ‘’ LL ‘- ” TI. lfl'r‘ ’1 

、s‘\.I• 

I\ “ (에) 

、S、\.I• 

상 

또 

쏘뀔으f 

한 

4 고앙시의 논맴소리 〈경기 r 9 ∼50> rrs 

(메)검현규 
(받)검형후 김형진 

김호권,김선규 
이소라 채보( 1 985녹음) 

받 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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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46) 

운켠짧훨 
고양시 송포연 
대화꾀 

(메)컴현규 
(받)져형호, 검형진 

깅호권,김선규 

이소라 채보_(1985녹음) 

靜• 
새 쫓 는 

에 다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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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47) 

몰돌련 
고양시 송포면 
대화리 

(에)김현규 
(받)검형호→ 깅형진 

깅호권,김선규 
이소라 채-봐 1 985녹음) 

蠻• 에 

- --‘ L. .... -‘ i “ l ’ ... -’ “ -- ,、 .. ’ ‘- I 
F’ I I ’ .... -‘ -“’‘ I I I ,.‘ I 
I J I l I ,_ •. - I I J I 
~ ' ~ I I W' I 

빽이 여 라 용 톨 려 

- -“ 를톨 
- - - - l 、 , , -- ‘ ’ 
I ‘ I I ..... - ’ I ’ ‘ i I I 、 , , 
’ l I l I <· -- I I I ” ’ --- I j -J I ’ 

I\ ~ 」밭i 

뒀?뭘 프프좋 
• 에 해이 여 라 용 률 려 

I\ ~ (메) - ;--“ l!!!!i “ (발1 

·) ” ’ ""' 
일 락 석 양-에 해 혈 어 지 - 네 

I\ ~ (때) - --- - - -“ 를l ‘ (받) 
·~‘ ” ‘· ‘r I.I I J L I ‘’- IJ I.I lj- - ‘’ ‘l 

• 물소 리 는- 가까 오 고 

I\ ~ (때) - ‘ ;、 .、 l!!!!i - .. 를’ ‘ (밭} 

---‘ ’1 I ' llllo...J • 뱅 뱅 톨아라 확 리 톰 돌 

흉뿜‘엠) ~ ~ 압 F ‘ .-‘-‘ --’‘ : 

에 혜이 여 라 뱅 빙 

흉뿜(.) ~ ~ 따; ~ 
.. 〔、

뿔 ~~ ‘ II ) 

에 헤이 여 라 뱅 뱅 



rr8 경기도 논맴소리 資料寶흠 저Ir 권 

1. 옐넬넬 쌍사 
2. 우...o~ 휩휩 

_3_._효몰 

〈경기 48) 

신천희창 
88- 5- 26- 2A 

고양시 벽제읍 
성석 l리 진밭 

1. 

쉽
 낼
 

I .
양
v
 웰
 

‘홉휠 홍검 

」 . = 50 

(받) 

훌훨 
야 . 

솔 

도 상 

壘코 륙측 

웰 

륨축 

에 

출 
앤j 義• 

째 률 들어 갱 

상사허시는 우리 풍관 
인심이 좋아서 상살낸가 
배가 고파서 상살넨가 
상사 소리 또고만두고 
다른 노래로 왼겨률 블소 

。1

。
。
。
。
。

(때) 

」,= 60
(메) 

2. 

좋 ·E 

무
 

저논 떼새가 다날아든다 
춤잘추는 학두루미 

쉽
합
 
는
 

좋 

。

。

훌활쫓 (때) 
가 

-!!_ 

샌 

륨혹 ~흙 출 

허 

옳 ·F 

。
T

(받) &
첼
 

i 養• 
훨 야 

3. 
- 륙창하고 논밖으로 나용다 -

I
뉴
「
톨
 

릎 
온 

휴
뇨
를
 
라
 

·•
l 

仁

어 

H-t 며
 
9 
-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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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49) 

1. 옐넬넬 쌍사 
2. 우.ok쇼리 

a」몰돌 
고양시 원당읍 
식사3리 

이금만창 
88- 5- 238 

1. 
」 .= %

흉휠헬i 혹 I 」 ~ $| ψ 
옐 - 멜 상 사 도 야 옐 

(메) 。 노세 노세 혐어 노째 
。 눔어나 지여는 롯노리로다 
。 한강수가 깊다구혜두 

難• 
엠j 

“ “ ‘ .‘ -- l 、 - ‘ “ 

‘”” ” ”‘ ‘--l ’ .... , .... ’ - ._ _.I ” ‘’、 ‘” l .... ’ - - .... 、 -‘ .... ’ _JJ I J ..... I ..... I - - - -- - - -
、--

n 

- i ’ i ’ 
대 마 용 만 으 온 옷 깊 으 리 - 라 

훨 훨 야 우 후 

(애) 。 철팔월이 되였는지 
。 새날리는 소리가 웬 소련가 

3. 
- 에김구없이 몇회 반륙하여 푸르고는 논팎으로 나용다 -

용-라 이혀 여 에 



I2.0 경기도 논맴소리 資料훌훗홈 저Ir 권 

1. 느련 장사 
2. 창유싸사 
.3_._몰졸 

£용f 

〈경기 50) 

최창생(19 1 4.냥,토민) 장 

素 88- 5- 26A 
고양시 신도읍 
지축I리 

1. 

" (받) ---· ’ 
l ”’‘ y I ---‘ --、 I I ‘· “’ I ‘ ’“‘’ ‘’ 
-‘ ’ "' 

앵 빼 

훨 

끓
블
 
빽
 

’ --- “ 
"'~ ~ r많 
사 항 사하 홈 

Jl 150 
,.창고용. 

호 

奎출 좋활환 옳좋 

에얼 

훌좋 필
 
{I 養훨f에) 

나 사 상 다 료효 상 

출 →
「
→
·훌擊 출 출 률

)
얘
 

출 

」 . = S0-55 

#
혐
∼
옐
 

2. 

흉훨뿔 
야 

.. - .. 
l 、 I l l 、

’ j ‘ ” 1 

- ;!-
헌 다 

도 앙 

훌훌 

사 

*
벌

r
 율 

출 

넬 

~ 

낼 

훌폴(에) 

허 나 두 찰 타 훗 조 다 

상사로구나 상사로다 (에) 。

- 률맺는 신호로 한번 부혼다 -

률
 
# 훈 줄 옳 좋좋 

3. 

蠻• 
률 

·우후야 훨훨”융 논웰때나 장사지 낼 때 맨 물에 한마디 넣용으로써 굵나는 신호로 
상기도한다. 

륨 라 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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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천시의 논맴소리 〈경기 51∼ 67> 

5.1 배경 및 녹음지역 〈도 5, 6) 

과천시에서는 과천동, 관문동, 막계동, 문원동 및 우변동{현재는 서울의 서초구 우면동)의 

논맴소리가녹츄되었다 

<도 5>의 북·동부에서 남서부로 이어지는 중앙부는 낮은 구릉과 평지씨며, 서쪽과 동쪽은 

산악지대이다. 서쪽은 관악산\629.lm)과 우면산\290m)을 경계로 서울의 서초구와 인접한다 

관악산과 우면산 사이의 남태령(南泰觸고개는 옛부터 수원, 안Ocf을 거쳐 서울로 가던 길목이 

었다. 동쪽은 광주산맥의 지맥인 청계산\618m)과 옥녀봉 • 웅봉-{349m) 등의 봉우리들이 서울 

과 성남시 및 의왕시와 마주한다. 

과천시 하천띄 대부분은 양재천으로 흘러들며, 극히 일부의 물만이 안양천에 흡수된다.23) 

양재천은 관악산의 동남쪽 계곡과 청계산 서쪽 계곡의 물을 모아 북동쪽으로 흐르다가 서울 

의 서초구 양재동을 관류하여 강남구 개포동 • 대치동과 송파구 삼전동에서 탄천(旅J l J )과 합 

수하여 한강으로 유입된다. 舊과천현 지역이던 양재동엔 삼남t三南 : 충청,경상,전라)으로 통 

하는 역이 있었다. 

23) 『과천향토사』 上(과천문화원, 1993), 26쪽. 



122 경기도 논맴소리 資料훌톨 저Ir권 

‘ -

〈도 5 ) 과천시의 북음지역 (Q표) 

서올.얼시 
서 초 구 

과천지역관 삼한시에 마한 땅이었다가 심국시대에 백제의 영토가 되었다. 고구려 장수왕 

(413-491)이 동왕 63년에 국도를 평양으로 옮기면서 추진한 남진정책에 밀려 백제가 수도를 

한산에서 웅진(現 공주지역)으로 옮기자 경기도 전지역이 고구려의 지배하에 있게 되었으며 

과천지역은 고구려의 율목군(票木顆이 되었다 신라 진흥왕 14년(553)엔 신라에 복속되어 통 

일신라 말기까지 율진군(票律那으로 불리웠다 고려 태조 23년(94이의 행정지명 개칭 때엔 밤 

등의 과수가 많다하여 과주군(果州那)이라 칭해졌다. 고려 성종{982-997) 때에 지방토착세력과 

와의 관련성이 있음직해 보이는 별호제(別號制)가 확립되었는데 과주꾼의 별호는 부안(富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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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부림(富林)이었다 조선조 태종1 3년(1413)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과천지역은 광주목 

(廣州收) 소속띄 과천현(果川/縣이 되어 ‘과천’이란 지명이 비로소 동장환다. 과천현의 치소는 

읍내리(官門里)였다. 과천현의 관할구역을 현재의 행정구역에서 보면 과천시 지역, 서울의 서 

초구 지역(반포동 • 방배동 · 서초동 · 양재동 · 우면동 • 원지동 • 잠원동L 동)과 동작구 일부 

(노량진동 · 동작동 · 본동 · 사딩-동 · 흑석동) 및 관악구 남현동, 안양시의 동안구 지역(비산 

동 • 평촌동 • 호계동 둥)과 만안구 안OJ:동, 군포시의 금정동 · 당통 · 당정동 · 부곡동 • 산본 

동이 이에 해당한다24) 과천현은 조선조 고종32년(1895)의 지방관제 개정에 의해 과천군이 되 

고 군내면(현 과천시 일대) • 동면(현 서울의 서초구 우면동 방면과 과천시 주암동 일대) • 남 

면(현 군포시 일대) • 상서면(上西面 ; 현 안양시 동안구 방면) • 하서면(현 안양시 만안구 방 

면) • 상북면(현 서울의 동작구 사당동 방면과 서초구 반포동 방면) • f냄면(서울의 동작구 

노량진동 일대)의 7개면을 관할하였다 

따라서 본서의 과천시 녹음마을은 우변동이 과천현 내지 과천군의 똥면이었던 것을 제외 

하면 모두 그 치소가 있는 현내면(縣內面) 내지 군내면 지역이다. 

1914년의 군 • 면 폐합시에 동면의 주암리를 군내변에 병합시켜 과천띤이라 일걷고는 시홍 

군에 편입시켰는데, 그당시 과천면은 관문 · 문원 · 갈현 · 하리 · 막계 · 주암의 6개리였으며 

현 과천시의 판할범위는 이때부터 정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조13년(1789)에 사도세자의 묘소를 양주 배봉산에서 수원의 화산 현륭원으로 이장한 이 

후 정조의 원행(園q:J·)거퉁은 1790- 1800년간에 12차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이 중에서 제1-5차 

거둥과 제 11치 원행하행園行下向) 길은 과천로를 통했고 그 이외엔 시홍로를 이용했다. 전자 

의 경우, 돈화문, 남대문, 노량진, 남태령(본래의 이름은 ‘여우고개’), 과천현 행궁(行宮)과 현 

과천시 갈현동을 거쳐 현륭원으로 향했으며 약 6100여명의 인원과 말 14 17필이 동원된 대규 

모 행차였다_25) 

과천에서는 서울의 5대갱江) 시장인 마포쟁생선과 새우젓을 사기에 좋았다) · 노량진정t옷 

감이나 생필품) • 송파장 • 광나루장 및 행주산성방면의 장을 주로 다녔다. 그밖에 소(牛)를 

24) 『과천향토시J 上, 상게서, 104쪽 

25) r과천향토사』 上, 상게서, 209쪽 이하 • 제l차 거둥 때 돌아오면서 과천현에 이르러 정조는 과천 동헌을 

부림헌(富林i퍼, 내사를 온온시{穩隱舍)라고 명명하고 친히 편액을 썼다. 현재 괴천시 중앙동사무소 옆에 

있는 ‘온온사’(지방유형문화재 제 100호)현판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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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하기 위해서는 수원장이나 광주군의 경안장을 이용했다. 일제시대에 남서울을 공장지대 

로 만든다하여 영둥포에 시흥군청이 들어서고 안양에 사람들이 많이 살게되면서 생긴 안양 

장에도 생필휩을 사러다녔다. 과천에는 장이 서지 않았던 고로 화성장과 동대문시장도 이용 

하는 적도 있었대막계동의 손효목 대담). 

과천동 • 문원1통에서는 초별과 두벌매기를 호미로 하고, 세벌은 손으로 훔쳤음에 비하여 

(박정식, 고경남, 장업윤 대담), 막계동에서는 초벌만 호미로 매고, 두벌과 세벌은 손으로 훔쳤 

디{손효목 대담) 

문원동 1통에서는 논밸 때 장구를 치면서 소리를 멕였다{고경남), 갈현동 두레가 문원동 두 

레를 도중에 만나게 되면, 농기를 턱 꽂어놓고 징으로 종고 3회를 치면서 지나가겠다는 표시 

를 한다. 후지-가 정3회로 화답해 주변 그뿐이지만 그렇지 않을 땐 무리지어 싸웅을 하게 된 

다 상대방 농기의 핑장목을 먼저 뺏는 쪽이 이긴다. 7월백중에 소잡고 팔떡 찌고 음식을 푸 

짐하게 장만하여 호미걸이 놀이를 했다. 징 • 랭쇠 • 장구 • 북 • 제금 • 날라리를 동원하여 밤 

이 깊도록 놀곤 했었다, 음력 정월 보름이면 부림동 벌판에서 과천(문원, 부림) ; 말죽거리로 

편을 갈라 줄다리기를 했다. 굵기가 한아름되는 줄을 디리는 일은 강의 사공들이 와서 도왔 

다. 줄을 당짚 장소로 메고가며 부르는 줄멤소리가 따로 없이 농악만 치고가는 것은 경기도 

일대의 일반젝인 현상이다 

관문동의 정세준도 어릴 때 정월대보름 줄을 다렸다고 했다. 이곳은 예전부터 과천 관아의 

문이 있어 관문골〈官門j同)로 불리웠다 “과천서부터 긴다”는 속언은 삼남지방의 사람들이 한 

양갈 때의 길목인지라 도적이 많았던 남태령을 무사히 넘기가 어려웠고, 또한 이를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통과세를 받아냈던 과천현감이 있었던 데서 유래한다. 

과천동은 과천면 하리(남태령 밑이라 하여 下里라 일컬음)일대와 우떤산 밑의 동네를 합하 

여 생긴 명칭이다. 하리에 위치한 삼거리는 예전에 한양가는 나그네들띠 남태령을 넘어 동재 

기나루〈鋼隻겹친로 갈 것인지, 우면동 쪽으로 갈 것인지를 정할려고 잠시 머뭇거렸던 곳이다 

과천7통 벌밀tt科꾀은 서울대공원 주차장 앞마을인데 그 토민인 박정식은 두레논을 밸 때 

30-40명이 공동작업하였고, 장구를 치며 멕였다고 한다. 또한, 젊은 총각이 죽으면 친구들이 

고깔을 쓰고 줄무지를 해 나갔다26) 막계동에서는 10-30인이 두레로 논-을 댔다. 초벌은 호미 

로 매고 두별과 세벌은 손으로 훔친다. 논매고 나서 소타고 들어오지 않았다. 7월백중에 소잡 

26) 이 때는 요령과 북뿐만 아니라 징 • 랭과리 • 제금을 곁들이며 쇄납올 불고 춤추며 나간다. 서러운데 춤 

추고 나간다하여 이와같은 줄무지를 ‘울락불락’이라고 한다〈박정식 대담). 



아 먹고 놀았다. 막계(莫‘횟라는 이름은 

맑은 물이 흐른다는 ‘맑내’에서 온 것으 

로 청계산의 청계(淸漢)도 같은 의미라고 

한다 청계산 골짜기의 물은 양재천에 합 

수되는데, 지금-은 이 골짜기를 막아 과천 

저수지를 만들어 놓았다. 과천저수지 안 

쪽엔 서울대공원이, 그 옆으로는 경마장 

이 들어서 있다 

우변동〈현재는 서울의 서초구 우변동) 

엔 전형적인 북방식 지석묘가 있었던 것 

으로 조사되어 있는 바, 조사 당시 그 일 

대가 ‘고름장바위’라고 불리웠다 한다.m 

지금은 ‘예술의 전당’이 자리잡고 있다. 

5.2 과천시 논맴소리의 종류 

• 과천시의 논맴소리 〈경기 p∼67> r25 

·“--­-
-‘ 

• 
‘’ 

〈도 6 ) 과천시와 양째천 • 안앙천 

과천의 논맴소리에는 사두소리<경기 51>, 방아소리<경기 52∼ 54>, 방아타령<경기 55, 

59>, 우겨루 방아<경기 58>, 에기나 방애<경기 56~>, 긴소리<경기 57>, 씩-소리<경기 

60>, 엘넬넬 상사두야〈경기 61 ∼63> , 우야소리<경기 64, 65>, 몬돌소떠<경기 66, 67> 및 

넘사소리〈경기 56®> 퉁이 있다. 

5.2.1 사두소리 〈경기 51 ) 

사두소리는 드물게 수집되는 논맴소리이다. 고양시와 양주군에서 발견꾀는 논매는 사두 및 

안양시 호계동에서 봉분을 조금 돋운 이후에 다지는 달구소리로 수집되는 그것의 과천형이다. 

<51>은 막계리에서 손으로 훔칠 때(초벌만 호미로 매고, 두벌과 세별은 손으로 훔쳤다)의 

첫소리로 불리웠다 처음에 논에 들어서면 회방아때처럼 ‘곤방네’를 찾는다 멕받형식이며, 

27) 『과천향토사』 上3 전게서, 1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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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받음구는 “에-이, 에헤-헤에헤 에-。, 싸아어, 하, 아두, 우여 - ” 이대8)_ 받음소리가 유장하 

여 고양군의 송포변 법꽂리에서는 세패로 나누어 받고, 송포면 대화리에서는 두패로 나누어 

받았다 하니, 막계리에서도 그러했을 가능성이 많다 

메김구는 처음에 “어허우어어”라는 별뜻없는 입말로 시작되며, 이어서 4음보(그 1음보는 4 

또는 5자 구성이다)로된 의미부가 나온다 

라춧대선법으로 해석된다 춧대음인 라를 길게 뻗고 요성하는 경향이 보인다 춧대음의 4 

도윗음에서 ;종지하되 이를 퇴성한다. <5 1>의 끝2행 첫부분인 ‘서 러’에서 춧대음 아래로 솔 

음이 짧은 음가로 출현한다. 라도레미솔의 미 또는 솔 대신에 파가 쓰띤 경우-(<51>의 제8 • 

14 . 16행)도 보인다 

5.2.2 밤마소리 〈경기 52∼ 54) 

과천시에서 수집된 방아소리는 짜른 방아소리<54> 내지 중거리 방아류<52, 53>에 속한다. 

<54>는 관문동에서 호미로 논밸 때 불렀던 소리이다. 막계동의 사두소리<51>에서처럼 

노래 시작전에 군방님네를 부르고 있다. 받음구는 “에이여라 방아요” 이며 3분박4박 1마디안 

에 들어있다 메김구는 2음보가 선율1마디 안에, 또는 4음보(그 l음보는- 4자 또는 5자 구성이 

다)가 3분박4박 2마디 안에 들어가기도 한다 

메김가사릅 보면, ‘방아’를 물레방아의 방아로 이해하기도 하고, 호띠로 논바닥을 찔는 행 

위를 방아공이로 방아를 쩡는 일에 빗대기도 한다. 힘들고 지루하지만 호미질하고 나면 임도 

보고 친구들과 술마실 일이 기다리니 열심히 일하자고 고무하거나, 늙어지면 못노나니 젊어 

서 열심히 즐겁게 일하자는 뜻이 내포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젊어서 노자’류의 노랫말 

도있다 

방아소리 류는 전파권이 상당히 넓다. 경기도에서는 가평군 · 광주꾼 · 남양주 · 연천군 • 

포천군 동 동북부 방면이 전파의 강세를 보인다. 고양시에서는 녹음되지 않았으며 파주시에 

서는 연천군 인접의 적성면과 그 아래의 법원읍에서만 수집되었다. 

<54(2) >의 음조직은 Sl.t4g. vl,2,4,5 이다. (받)은 기음의 4도윗음에서 시작한다. 

<52, 53>의 중거리방아는 <54>의 짜른방아에 비해 속도가 느릿하게 불리울 뿐 별다른 차 

28) 받음구의 ‘사두’ 또는 ‘사디’는 상사두야나 상사도야의 ‘사두’ 또는 ‘사디’와 유관한 어휘가 아닐까 여겨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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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없다. 받음구는 “에이여라 방하요”<52>, “에이여라 방아요”<53> 이다. 각각 막계동과 

과천7통에서 수집되었다‘ 막계동의 손효묵은 호미로 논을 멜 때는 힘이 들어 사두 • 방아타 

령 · 양산도 같은 긴소리들은 잘 안부른다고 했다 

메김구는 2음보 씩이며, 그 1음보는 4자 또는 5자 구성이다. 일심으로 김을 매고보면 쌀풍 

작을 이룰 수 있다는 풍년구가의 내용과, 농사가 천하지 대본이라는 중;농〈重農)사상을 담은 

가사로 되어 있다. <52>는 Sl.t4g.vl,2,4,5. <53>은 Sl.t l.v 1,4,5.의 음조직을 가졌다. (받)의 시 

작음은 둘다 가음의 4도윗음이다 

5.2 .3 방이·타령 〈경기 55 , 59) 우겨루 방아 〈경기 58) 에기나 방애 〈경기 56®) 

<55, 59>는 각각 과천7통과 문원동에서 이른바 경기민요 방아타령 제통을 논매면서 부르 

는 것으로 수섭되었다. 문원동에서는 <59>를 후술하는 <57>에 이어 부른다. 

<55>의 반복구 해당부분은 “앵헤야 에헤양 에헤헤헤 야해 어라 우겨어루 바앙로호 구나” 

이며 3분박4박 2마디에 배정되어 있다. Sl선법이며 음역이 1악티브 된다. <59>의 반복구는 

“에헤용 에헤양 에헤이 。l:-.1 어-거 우겨허라, 방하로호 구나”이며 4분의 12박 2마디에 배정되 

어 있다 음조직은 Sl.t4.vl,4,5,8,9.이며, 음역은 9도로 1악티브를 약간 넘는다 

<58>은 관문동 출신의 김수원 창이다. 받음구가 “에헤 헤야, 에헤 우겨루 방아로, 고나”이 

다. Sl.t4 이다. <58>의 제2행 ‘에’에서와 같이 미 대신에 조금 올라간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도있다 

우면동 출신인 권덕만(<표 l> 참조)은 ‘꼽방아’라 이름하면서 “에헤 에헤야 어라 우겨라 

방아로구나”라고 가창하였다. 경기민요 방아타령 계통인지, 단순한 멕받형식인 우겨라 방아 

계통인지는불명이다 

<56CZ) >는 과천 토민인 정세준이 관문동에서 논훔칠 때 불렀던 소리이다. 호미로 매는 방 

아소리 <54> 때처럼 ‘군방님네’<56CD>를 먼저 찾고 있으나 “사앙사 티령이나 한번 해봅시 

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56CZ)>는 상사소리 <63> 디음에 가창된 것으〕로 해석된다. 

<56CZ) >의 받음구 예는 “헤- 에。F 헤- 에。1:-, 헤이- 요-라, 에기나 방애-로 고-나”이다. 받음 

선율은 화순형 양산도 곡풍이다. 화순형의 논맴%단f도29)는 전남의 화순군을 중심으로 그 북쪽 

의 담양군, 순창군 및 남원 • 진안과 홍성군, 경기도의 안산 • 평택 • 성납시에까지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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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는 짝순형 양산도류의 받음구 중 ‘%얀f도’가 탈락되고 ‘방애’로 대체된 양상을 보인다 

<56(2) >의 음조직은 Sl.t l.vl,4. 이다. 기음의 6도윗음에서 5도윗음으로 하향하면서 굴러내 

려오는 경향이다. 기음의 4도윗음에서 시작한다 

5.2 .4 긴소리 〈경기 57), 쏘t-소리 〈경기 60) 

<57>은 푼원동의 고경남 창이다. 호미로 매거나 손으로 훔칠 때의 첫 논김소리로 유장하 

지만 받음구와 선율이 안정되어 있는 편이었다. 받음구는 “에기야-, 오호-이, 에헤에 에헤에 

야-, 방-헤이에이-히, 에-헤야”이다. 메김소리는 방아타령 류임에 비해 받음소리는 평택지방 

의 ‘에기야 방게홍게가 논다’ 둥이 참고된다 

메김구의 선율은 Sl.tl.vl ,4,6. 의 음조직을 가지며, 기음의 8도윗음에서 시작하고 음역은 1 

악티브에 이른다 

받음선율뜬 eal:xi 、 a、를 주요구성음으로 하며 음역이 넓어 11도에 이르고, 기음종지한다 d、

는 퇴성하면서 b로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 전북 둥, ‘방게흥게논다’지역의 영향이 있는 선법 

인 것으로 훨이된다. 그러면서도 <57>(받)의 제3행 후반부에서 a」f # )-e로 하행할 때 짧게 f 

# 을 거침으로 인하여 메김선율과 같은 솔선법의 영향도 보인다. 

<60>은 끊원동에서 논매기를 일단락하고 논둑으로 나오기 직전에 불렀던 소리이다. 가창 

자인 고경남은 여릿이 개보심으로 부르면 해질녘의 산동성이로 기어넘어가던 소리라고 표현 

했다 노랫말은 “에에-이, 쉬히 -, 씩아 - ”이다 고양시 대화리의 것<19>은 논매는 처음에 멕 

받형식으로 불리웠다. <60>은 4도음역으로 좁으며, 선율진행은 단3도로 짧게 치고 올라가서 

는 장인(長린|)했다가 3도 내지 4도아래의 기음까지 퇴성하여 맺는 식으로 단조롭다 

5.2.5 엘넬넬 상사두야 〈경기 61 ∼ 63) 

<61, 62, 63>은 각각 문원동, 과천7통, 관문동에서 수집되었으며 그 받음구 예는 “옐넬넬 

상사두야’ “어l 헬렐넬 사항사도호o]:'’ “에렐렐,넬 사앙사디하”로 대동소이하다. 舊우면동에도 

상사류 논맴소리가 불리운다 받음선율이 3분박4박 1마디이므로 메김구는 2음보 씩이며 선율 

1마디를 차지함이 일반이나 <61>에서는 4음보씩 2마디를 차지하기도 한다. 그 1음보는 3∼6 

29) 이소라, “논김 양산도 됐,” 『한국민요학』 제7집(한국민요학회, 1999), 176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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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성이다. 

<61>은 S2.t4.vl,4. <62>는 Sl.tl.vl,4,5. <63>은 Sl.r4g.vl,5 의 음조책을 보인다. 

5.2.6 우야소리 〈경기 64, 65 , 67끝부분〉 

<64, 65>는- 각각 문원동과 막계동에서 녹음되었다. 舊우면동에서도 녹음된다. 우야소리는 

새날리는 소리라고도 일컬어지는 바, 경기도가 출처지인 노동요이다 논밸 때는 풍년구가의 

의미로 풍년이 들어 새들이 모여듬을 상상하여 부른다고 할 수 있다 회다질 때는 새가 죽은 

이의 영혼을 싣고 천상의 세계로 간디는 시베리아 방면의 민간사상과 맥을 같이한다고 보여 

진다. 과천시에서는 과천7통과 관문동, 막계동의 동일 가창자로부터 회다질 때의 우야소리가 

확인되었다. 

막계동<65>의 손효목은 우야훨훨을 부르며 논을 휩싸가면 메뚜기, 뱀, 개구리 퉁이 놀라 

획- 달아나곤 했다고 하였다. 

<65>는 멕받형식으로 가창되었으나 <64, 67>은 독창 또는 제창으로 녹음되었다. 

받음구 내지 반복구는 “우야 훨훨” 또는 “우후야라 훨훨”<64> 이디- 3곡의 가사에 모두 

‘웃녘새’ ‘아랫녘새’가 동장한다. <65>는 (메)와 (받)이 각각 3분박4박 l마디 씩이다 

<64>는 솔도레의 3음구성이다. <65>도 그러하며 기음의 4도윗음에서 종지한다. <67>의 

제3행 이하를 보면, S4.t5.v4,5.의 음조직을 가졌다. 

5.2.7 몬둡소리 〈경기 66, 67앞부분〉 

몬돌 류는 서부 경기도가 문화중심인 에염싸는 소리이다, 고양시와 화성시를 비롯하여 김 

포 • 파주 • 평택 • 부천 • 시홍 • 안산 • 의왕 • 광명 • 구리 • 화성 • 안양시와 연천 • OJ:주 • 

광주군에도 전파되어 있다. 

과천시에서는 막계동<66>과 과천7통<67>에서 수집되었다. 

<66>은 멕받형식으로 가창되었으며, 그 받음구가 “에이여라 몬둘이요”이다 (메)와 (받)이 

3분박4박 l마디 씩이다. 메김구는 2음보 씩이며, 그 l음보는 4자 구성이다. 음조직은 

Sl.t4g.vl,4,5. 여다. (받)은 기음의 4도윗음에서 시작한다. 

<67>은 몬둠과 우야소리의 결합으로 이루워졌다. 그 선율 첫2행의 노랫말은 “에이 여허라 

몬둘이요”이며 솔라도레의 주요구성음 중 도에서 시작한다. ‘몬둘이요’의 ‘요’는 도륨을 길게 

뻗다가 솔로 퇴성하여 매듭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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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넘사소리 〈경기 56@), 일반 양산도 

<56®>은 관문동 정세준의 제보인 바, 논매기를 매듭지을 때 “넘사”라고 외쳤다고 한다. 

드문 예에 속한다. 그는 호미로 밸 때의 방아소리<54>와 논훔칠 때의 에기나 방애<56(2)> 

및 그 밖에 상사<63>를 논맴소리로 가창하였다.(〈표 l>참조) 

<56CD>에서 메김소리꾼이 “군방 군방님네 - ”하고 외치고는 “자, 일락서산에 해는 지고, 

사앙사 타령이나 한번 해봅시다”하는 것을 보면 “에기나 방애” 전에 먼저 상사<63>를 불렀 

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는 <56(2)>를 부르고 넘사<56®>로 끝맺음한 것으로 해석된다. 

과천 토민띤 손효묵은 막계동에서 논김매던 시절에 양산도도 노래했다하며 일반 양산도 

계통을 가창하였다〈素9 1 -9- 19A ; “에 헤이여 -, 일락은 서산에 해는 지고1 월출 동쪽에 달이 솟 

아 온다 / 에헤이여 --”). 

5.3 과챈시 논맴소리의 성격 

경기도의 농요권을 모심는 소리에 기하여 중부 · 남부 • 서북부 및 동부권으로 나누면 과 

천시의 농요는 고양시의 그것과 더불어 중부 경기도권에 소속된다. 남부 경기도권은 충청도, 

서북부 경기또권은 황해도, 동부 경기도권은 강원도로부터 각각 영향을 받음에 비해, 중부 경 

기도권의 그것은 경기도 농요로서의 특색과 그 순수성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과 

천시의 이웃인 안양시의 농요가 납부 경기도권을 막 벗어나 중부 경기도권에 진입한 농요라 

고 한다면, 과천농요는 중부 경기도권으로서의 좀더 안정성을 가지는 농요라 할 수 있다. 

중부경기도;의 대표적 농요지대인 고양시의 논맴소리와 비교해 보면, 방아타령 계통{경기민 

요 방아타령파 우겨루 방아) • 사두소리 • 싹-류 • 우야소리 • 몬둘 류가 불리움은 중부경기 

도로서의 안정성을 보이는 것이고, 동북부 경기도적인 방아소리와 서남방의 에기나 방헤가 

있는 점과 헤이리 람홀호리 류)가 없는 점은 고양시와 구별된다. 

대개는 솔(라)도레(미)의 솔선법계에 속한다 사두소리는 라풋대선법이지만 춧대음인 라 밑 

으로 솔이 짧은 음가로 출현한다 기음 또는 그 4도윗음에서 종지하되 이를 퇴성하여 기음인 

솔에서 끝나는 경우가 더욱 많다 솔도레를 주로 요성한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3분박4박 내지 

내재 4박 l마디로 채보된다. 



〈경기 51 ) 

과천시 

막계동 

購훨?률) 

s. 과천시의 논맴소리 〈경기 p∼67> I3I 

즈E효술란 

(션소리문 ; 말하듯이) 
“우리, 김윷 매기 시작하는데 
션두로다 사도나 한번 해 홉시다 --- ” 

손효목{1912남, 舊 시흥군 

과천면 막계리 출생‘ 1 980년 
대에 문원동이주)창 

素 91-9-I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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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목{191 2.남) 창 
素 91 -9-1~ 

빠
 
--

ι판。 흘훨득註프깅릎늘뿔훨훌를 
ι 어| 이 여 꽉 - 21-

T날--피 . t-~최===강순피L→」--」 

하 o「-- & 

날~ 」 ‘ 슨짤찮뚫펼틀-관三츠 
어| 이 。예 ~"i. 방 ~I.. - .ft 

-:;;; - . ~- ‘ ;·「=; 1 r二~二二그 
- ., ~~-'==피£==느 

j ‘ 」 」←-f~켜-→r.:z:==섭 

i캉 4'1 =∼-- 냐 
쉬-←--f' .. 뚜, 「. ‘ 
- • el ‘ ; -」」-낱←-=|슨~호:::f2 

깅 씨 대 쥬- 。 강-

- ‘ 

;I #. :f~「낙~~면 
흐--- 」 ‘ 방 。L - 드-- JL 

H‘­。

L­
「-

눈= 

·‘ 



134 경기도 논맴소리 資料홈홈 저11권 

(에) 이 방아률 쩡여보면 / 
백욕같온 흰쌀일세 / 
여러분의 잡술 식량 / 
이 방아가뉘방아뇨/ 
밥도 슐도 어디 있나/ 
우리 얼심이 김매여서 / 
곡식가꿔 놓고 보면 / 
천지 영웅 받온 곡식 / 
가율이연 결실 내여 / 
서서타작 하여 보연 / 
곡식가마 산떼 멀세 / 
우리 많이 먹고사는/ 
우리 힘이 아니라뇨 / 
여러분과 협심해서 / 
일시한시 노지말고 / 
일율 하는 원본이요/ 

.J. - 40 ·~4.? 

難
難

(o ‘12 r、、 I - , { ‘ ( (*) 
‘!’ 」 」 기 ' I ’ f-.L:-→..L-p←-」-f7 ,、 [

- -‘ - - - -·· - ----낱-
천 학 11 c9 흥 - 이 ? 펴 ... 

[ u”j “ “ ‘ -- <,.) 
;、 ! ’ L‘ I'~하--; ' ’ ‘ 

- -‘ - -농 A:)... 맺 en/ oj ~ ~ ‘동 '~ 

(메) 열심히 우리 풍지 / 
합심 전력 하여 보소/ 



〈경기 53) 

과천7통 

難
難

難
(메) 방아 소리가 

정정 척다/ 

뺨않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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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박정식 
(받)박정식, 이송재 
素 gi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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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준(1929.남 80년대에 

부럼-옹 이주) 창 
素 9J-8-29A 

방이소리(호미) 
〈경기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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購f II 

노자노세 혐어서 노자 
늙어지연 못노나니 / 

(받)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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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7통 

요 

뾰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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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식 창 
素 9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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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산에 헤지는 해는 
앵혜루 지고 싶어 지나 
나률마다고 
나흘싫다고 
에혜루 가시는 닝은 
가고 싶어 가느냐 



〈경기 56) 

과천시 

관문동 

」ζ ,강。 

s. 과천시의 논맴소리 〈경기 p∼67>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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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57) 

과천시 
문원동 

논컴소리 I 



s. 과천시의 논맴쇼;리 〈경기 SI∼67> r43 

---------‘ “‘∼ 
...,.._. 

F 

+
+
후
 

。|

~ 



r44 경기도 논맴소리 資料훌흥홈 저Ir권 

〈경기 58) 

과천시 

관문동 

難

(매) 일락서산에 (해는)져고 
월출동녕에 달솟는다/ 

뺨t단렴 
검수원(1898‘냥, 관문리 
출생. 안양시 거주) 
素 91-8-238 



〈경기 59) 

과천시 

문원동 

J -100 ∼? s-

논캠소리 H 

s. 과천시의 논맴소리 〈경기 p∼67> 145 

고경남"(19 1 4.남토민) 창 
素 91-8·-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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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60) 

과천시 
문원동 

• 과천시의 논맴소리 〈경기 p∼67> 149 

논걷소리m 

- 끝날무렵 

고경남창 
素 91-8-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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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61 > 

엘델넬삿사두야 
시
 
동
 

천
 
원
 

과
 문
 

c: 

「‘"'' "l. 1,1.- -<J.. 

(메) 빼는 활리 가는데 
어서 김매고 가잔다 / 
다마지기 논배미가 
반달만큼 남었구나 / 



〈경기 62) 

과천시 
과천동 

s. 과천시의 논맴소리 〈경기 5I∼ 67> I5I 

에헬웰넬 삿사도야(호미) 
(메)박정식 
(받”박정식, 이숭재 
素 91-8-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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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 상사로다 상사를세 / 
술도 나오고 밥도 나온다 / 
배가 고파두 상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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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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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구 병률연 못노나니 / 
상사소리 맞춰가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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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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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져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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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야셰야 
녹두밭에 
녹두꽃이 
청포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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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65) 

훨물 

용짧훨 

L옹 써 

*· 

손효원1912.남) 창 
素 91-9-lgA 



〈경기 66) 

몰둘~요 

(때) 우리 협심 끌나므로 / 
합심이야 끈철소냐 / 

s. 과천시의 논맴소리 〈경기 잊∼67> ISS 

손효목~1912남) 창 
素 91-9-1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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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67) 

과천시 

과천동 

.「〉=· I~ 

몰둘소련 
창 박정식, 이숭재 
素 91-8-29A 



r57 

6. 광명시의 논맴소리 〈경기 68∼ 71l > 

6.1 배경 및 녹음지역 〈도 7) 

광명시에서는T 학온동의 논맴소리를 녹음하였다 

광명시는 중서부 경기도에 위치한다. <도 7>에서 보는 바처럼 북쪽으로는 대개 안양천과 

목감천을 경계로 서울의 구로구와 마주하며, 남동쪽으로는 안양시, 서쪽으로는 부천시와 시 

흥시에 인접한다 

수원 북쪽의 광교산{582m)에서 수리산이|.理山.474.Sm)을 거쳐 북서쪽으로 고도 100∼ 200m 

의 구릉성 산지가 광명시의 중심부를 지나 안양천과 그 지류인 목감천이 만나는 철산동까지 

뻗쳐있는 바, 대체로 안양천과 목감천 사이의 낮은 구릉지대에 광명시의 번화가가 자리잡고 

있다. 납쪽에는 청덕산〈書讀山, 를聽山이라고도 일걷는다.180m.가학동과 안양시 박달동의 경 

계), 구름산(雲山.237m.노온사통과 소하2동의 경계), 도덕산(道德山 183.lm광명7동과 철산4동 

및 하안동의 경계)이 약 3.5 Km 간격으로 서 있으며, 이 산줄기에 병행하여 동 • 서쪽으로 도 

로가 달린다<도 7>. 도덕산의 북동쪽 산기숨에 광명시청 · 시민운동장 한이 들어서 있다 광 

명시의 하천은 남북으로 뻗은 산줄기를 중심으로 동쪽으로 안양천 본류로 흘러드는 안양천 

의 제 1지류와 서쪽 목감천으로 모여드는 안양천의 제2지류로 구분할 수 있으며 모두 안양천 

본류로 흘러 든다 광명(光明)시의 지형은 그 이름처럼 햇불의 불꽃모양이라거나 꽃봉우리 같 

다고 평해진다. 임야가 광명시 전역의 46%를 차지한다_30) 

3이 『광명시지』(팎명시지편찬위원회, 1993), 83쪽 이하, 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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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 ) 광명시의 행정구역과 학온동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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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동 • 학온동 • 칠산동에 분포하는 고인돌 유적지는 광명시 지역에 청동기시대의 인거 

를 증명해 준다, 고구려 장수왕이 남진하여 이곳을 차지했을 적엔 고구려의 잉벌노현(仍代如 

縣 : 지금의 시홍 · 광명 · 안양시 일대)에 속했다. 통일신라 경덕왕 16년(75 7)엔 율진군의 영 

현인 곡양현(짧뚫때 땅이었다. 고려 태조23년(940)엔 금주〈쉐l‘I)로 개칭되었으며, 성종 14년 

(995)엔 수주(휠平)에 속하였디 조선조 태종14년(1414)엔 과천을 합하여 금과현(함果밍쩌이라 

하였다가 몇 달이 안되어 폐하고는 다시 양천현을 합하여 금양현(붉陽냈흉이라 하였고 동 16년 

( 14 16)에 금천현(꺾J ii l勳으로 개칭하였다. 조선조 고종 32년(1895)엔 시흥군에 속하였다. 1914 

년의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안산과 과천군이 시흥군에 통합되면서 시흥군의 서면에서 4개 

리 • 군내면에서 1개리 • 남면에서 3개리를 합하여 시흥군 서면으로 재편성하였으며, 이후 30 

여년간 변동없이 지속되었다. 1979년에 시흥군 서면이 소하읍으로 숭격되었고 1981년에 소하 

읍이 광명시로 숭격되면서 시흥군에서 분리되었다. 1983년엔 시홍군의 소래읍 옥길리 일부가 

광명시로 편입 되었다 1992년 현재로 광명시에는 8개의 법정동〈가학동, 노온사동, 광명동, 철 

산동, 소하동, 옥길동, 일직동, 하안동)과 17개의 행정동으로 펀제되어 있다 

학온동〈歸溫폐은 행정동이며 2개의 법정동이 있는 바, 가학동(驚麗‘洞)의 ‘학’과 노온사동 

(老溫좋폐의 ‘온’을 따서 학온동이라 칭한다 가학동은 예전에 학t흉빙의 서식처가 있었던 데 

서, 노온사동은 조선조에 이 지역에 노온사{老溫츄)라는 사찰이 있었던 데서 지어진 지명이다 

노온사동엔 @가락골 @논사리 @가운데말 @능말 @새터말 @사들〈沙행 @동창골 @아 

랫장절이 @웃장절이 @‘외넘어’의 자연마을이 있으며 φ∼@는 학온 l통, @∼@는 학온 

2통, @은 학온 3통, @∼@은 학온 4통을 이룬다. 

본서의 녹음바을은 학온통 2통인 노온사동 가운데말t中村 ; 학온2통 2반)이다. 가운데말은 

능말〈陸村 : 학온2통 l반)과 새터말 사이에 있는 마을로서 능말과 마찬가지로 남쪽을 제외하 

고는 모두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조선시대엔 시흥군 남면 아방리(阿方里, 아왕리, 앙왜)라고 

했다가 1914년에 시흥군 서변 노온사리로 개칭되었다 고려 명장 강감찬의 후예들인 금천 강 

씨의 세거지였던 능말에서 강봉서(영회원3 l }의 능참봉을 지냄)의 후손들이 분가하여 터를 잡 

은 이후로 김해 김씨, 남원 양씨가 입촌하여 30여호가 함께 살고 있다. 능말과 새터말 주민들 

과 더불어 음력 10월2일에 산신제를 지내며 줄다리기를 행한디{‘아방리’훨다리기로서 2002년 

도 전국민속예뚫제에 경기도 대표로 출품하였다). 본서의 논맴소리 가창자들은 남원 양씨인 

31) 水懷園(사적 제357호)은 소현세재1612-1645)의 빈인 민회빈 강씨(뾰햇爛姜많의 묘소이다 본래는 아왕능 

(阿王陸 아기능, 애기능)이라 불리웠다 능이 있는 마을이라 하여 ‘능말’이라 일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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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완과 양주만이다 

가운데말꾀 논은 왜정 말기에 저수지가 생기기 전까진 모두 건답이었고 천수답이었다. 논 

매기 때는 선소리꾼이 북을 치면서 멕였다. 우야소리를 논밸 때는 부르지않고 회방아 끝날 

무럽에 부른다. 밭면적은 논의 4분의 l 정도였으며, 1994년도 녹음 당시 밭작물은 콩, 보리 둥 

이었다 1모작을 지었으며 양력 4월 곡우 무렵에 못자리를 해서는 5월에 모내기를 했다. 모낸 

후 보름있다가 호미로 애벌을 댔으며, 열흘 후에 호미로 두별김을 매었다. 다시 10일 후에 손 

으로 논을 판쳤다 6.25사변이후로 논맴소리가 사라지기 시작하여 1958년경 이후론 전혀 부르 

지않게 되었다. 애벌과 두벌매기 때에 두레가 섰다. 두레가 설 때는 신농유업(神農遺業)이라 

고 세로로 쓴 기를 앞세워 들고 나갔다. 사들(沙햄가 선생두레였고 아방리 두레가 제자두레 

였다. 영동포로 장을 보러다녔다. 

6.2 광명시 논맴소리의 종류 

노온사동 가운데말의 논맴소리에는 논김양산도<경기 68>와 방아소리<경기 69>, 상사< 

경기 70 > 및 몬돌소리<경기 71>가 있다 

이들은 모두 멕받형식으로 가창되었다. 그 받음구는 <표 5>와 같다. 

〈표 5 ) 광명시 학온동 아방리 논맴소리의 받음구例 

종휴 악보〈경기〉 받음구例 음조직 

논김양산도 〈경기 68> 
홍에 헤 헤 헤, 어허- 허오, 이리도- Sl풋대 . t4 

(또는 “흥에- 헤 헤-행, 오호 - , 이리도 -’1 vl,4,5. 

방아소리 < 69> 에이여라방아요 
SL때단끝을 올리 

기도 함).vl ,5. 

상사소리 < 70> 어리헐 러얼럴, 사항사 도호야 *참고용-{D l.tl. ) 

몬돌소리 < 71> 예헤이 여허라몬돌 이여 Dl.t 1. 

6.2.1 논김양산도 〈경기 68) 

경기도에서 가창자들이 논김을 매면서 불렀다는 ‘양산도’곡을 분류하면 화순형 논맴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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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고양형 논짚양산도, 연파형 논김양산도 및 일반 흥민요 곡풍의 양산도를 원용해서 부르는 

경우가 있다32) 이들은 받음구 내지 후렴구에서 차이가 나며, 메김소리는 선율과 가사가 통용 

되어 쓰이곤 한다 

<68>은 고양형 (논김)양산도에 속한다 고양형이나 연파형은 받음구에 ‘양산도’의 어휘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 에 헤기나 양산도로고나헤”에서와 같이 ‘양산도’를 보유하는 화순형과 

일단 구별된다 연파형 양산도의 예로서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 농요단의 갱우를 들면, 그 받음 

구 “에헤- 에헤 ∼ ∼에헤, 에헤-, 오호오-오-, 이일다-아, 오호오-”에서 고양형 양산도와의 차이 

는 끝부분인 “이일다-아, 오호오-”에 있게 된다. 연파형 양산도의 이념형33)에 있어서는 마지막 

“오호오-”의 시작음이 기음의 4도윗음과 같은 높은 음으로 시작하여 ‘호’부분에서 짧게 치고 

올라가서는 끝 ‘오’부분에서 4도이상의 윗음으로 장인(長引)한다 이에 비해 고양형 OJ산도는 

그 이념형을 고양시 송포 호미걸이의 <경기 23>에서 찾아볼 때, 그 받음구 “에 에, 에에 에이 

에 에에-, 에에에어리 도호화”의 끝부분인 ‘도호화’의 선율이 기음으로 하행하여 맺고 만다, 

고양형 $얀}_도의 이념형적 특색인 받음구 끝부분이 기음으로 하행하는f 현상이 <68>에서 

는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고양형에다 소속시키는 것은 연파형의 특색젝 요인이 분류의 지 

표로서 더 무게를 가진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68>의 제3행은 4도윗음뜨로 장인하다가 (받) 

의 끝을 짧게 옳리나 제11행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메김소리꾼인 양주 

만이 혼자 부른 결과로, 받음소리꾼들이 따로 있을 때 소리마중하였다가 벡이던 습성이 나타 

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표 5>의 음조직에서는 체3행을 무시하고 t4 

로만기록하였따. 

논김%얀f도는- 솔선법이 지배적인데 <68> 역시 Sl춧대선법으로 솔선법에 소속된다 

6.2.2 방아 〈경기 69) 

<69>는 방아타령 류{논김방아타령이나 우겨라방아 및 흥민요 방아타평)와 구별되는 이른 

바 ‘방아소리’이다. 전자는 고양시 동 중부경기도적인 특색이면서 노동요로서의 전파권이 후 

32) 이소라, “논김$얀f도 댔,” 『한국민요학』 제7집(한국민요학회, 1999). 

33) Max Weber의 이념형적 개념구성에 해당한다 이는 경험적인 규칙성과 동기의 의미씨해를 통시에 중시하기 

위해 베버가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념형은 사회과학이 사용하는 개념에 관한 유개념(Garrungsbegr삐으로서 

이해될 수 있는E데, 이로써 이념을 현실과 비교하고 그 차이를 구별하여 우리의 지식을 정확히 하는데 도움 

을 얻게 된다.(김문환, “막스 베버의 음악사회학,” 『음악사회학』 , 이건용 번역, 민음사, 1993, 1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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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비해 훨씬 좁다 후자는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 둥 논맴소리로 쓰이는 예가 광범위하며, 

경기도에서는- 가평군 • 포천군 • 연천군 • 남양주 둥 동북부 방면이 보다 강세를 보였고, 고 

양시에서는 녹음되지 않았다-

<69>는 솔선법이다. 느리게 부르는 중거리방아가 아닌 짜른방아에 속한다. (메)와 (받)이 3 

분박4박 l마띠 씩이다. 메김구는 2음보 씩이며 그 1음보는 4∼6자 구성이다 김포 통진의 밀 

타리 쌀을 찔는 방아, 여주 이천지방의 명물인 자채썰t일찍 추수하는 올벼의 종류임)을 쩡는 

방아, 산골마을의 디딜방아, 평지 마을로 들어서면 축력(좁力)에 의해 돌리는 연자방아, 산골 

짝의 수력(水力)을 이용하는 물레방아 동 여러가지 방아를 동원하여 곡식을 다 찔고나니 하루 

해가 넘어가 버리고 날이 어두웠다는 뜻으로 가사가 이해된다. 아마도 노온사동의 가운데말 

에서는 호미로 논김을 매면서 방아소리를 즐겨 불렀을 것이다 

<69>의 제l행은 “에이여라 방아요”의 ‘요-’부분을 기음의 4도윗음에서 그대로 맺지않고 

끝을 장2도위로 짧게 들어올렸다 일반 받음소리꾼일 경우엔 언제나 이와같이 짧게 들어올리 

진 않을 것으로 해석된다. 

6.2.3 상사 〈경기 70) 

<70>은 테잎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여 참고용 선율이다. 일반속도보다 조금 느릿하게 

가창된 연Jl..2로 받음구가 “어 럴럴럴 상사도야” 대신에 “어러-헐 러얼럴1 사항사 도호얘’로 풀 

어서 발음한다거나 메김구에서도 ‘영감’을 ‘영가함’으로 ‘보소’를 ‘보호소’로 종 글자를 덧붙 

이고 있다. ‘러얼럴’ 다음에 숨을 쉬는 것도 느릿하게 가창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메)와 (받)은 각각 3분박4박 l마디 씩으로 채보되어 있다 그러나 ‘어러-헐’의 ‘러-’를 장인하 

는 습관 때문에 4박중 제1박이 길어지게 된다. 

메김구에서 논주인이 술병을 들고 분주하다고 하는 것은 열심히 일한 뒤라 맛이 더욱 좋을 

술마실 생각을 하며 얼른 논을 매자고 독려하는 의미가 들어 있을 것 같다 

6.2.4 몬돌 〈경기 71 > 

<7 1>은 논매기가 끝날 무렵, 에염을 싸면서 부르던 소리이다. ‘몬돌’이란 ‘몸을 ‘돌’려가며 

쌍을 싸가는 모습을 형용하는 ‘봉돌’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메)와 (받)은 각각 3분박4박 l마디 씩이다. 4박중 그 1박의 속도가 선율채보된 부분에 있어 

서는 M.M. 46∼ 50으로 가창되었다. 노동요에 있어서는 이때의 1박이 M.M.50인 경우가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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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은 속도)이다. 

메김구는 2음-보 씩이며 그 1음보는 4 내지 6자 구성이다. “두렁캡이가 골을 뚫었으니 몬돌 

손에 발을 다치지않게 이리저리 살펴가라” 거나 “뒤쳐진 곳으루 손을 주게” 둥과 같이 작업 

관련의 내용과 “한섬지기 논을 다 매었으니 맛있는 막걸리 AJ-급이라도 주어야 될 것 아닌7}'’ 

하고 주인 영김-애게 득달하는 정경을 가락을 넣어 옮고 있다. 

6.3 광명시 논맴소리의 성격 

광명시 노온사동 가운데말의 논맴소리는 고양형에 가까운 논김양산도와 몬돌소리가 불리 

우며 위치상으프료도 고양시나 서울방면의 중부경기도에 과천시보다 더욱 접근해 있으고 모심 

는 소리에 있어서도 중부경기도의 소리인 열소리가 불리운대素94-7-6B)는 점에서 중부경기 

도권에 소속시젤 수 있다 

그러나 대표썩인 중부경기도권인 고양시의 논맴소리와 비교해볼 때, 방아타령류가 불리우 

지 않고, 홀호리소리 류{헤이리 류)가 없는 점, 방아소리를 부르는 점 둥에서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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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69) 

광명시 
노온사동{학온동) 

뾰h높맴l 
창 • 양주완( 1919.남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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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70) 

창 양주펀{ 1 9 19.남,토민) 

양쥬-만{ 1929. 남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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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71 ) 

창 ‘ 양주완( 1 919.남.토민) 
양주만(1929.남.토민) 

素 94-7-6B 

몰돌 

總
시
 

mm 며
。
요
」
 

광
 
노
 

-에염써는소리­

*첫행은 음정 불안하여 <SR> 

」 = 46-∼50 

뀔훌 홀§ 옳 .
다
Y
 
라
 

-
轉허 

흉 
(받) 
효-.... 龜• 

-여 이 돌 몬 여 헤이 예 

輔顧
3훌 옳 

뚫었으니 그:!..2.. 

f코 --

출 

쟁이가 

흉 

두령 。(메) 

앤i 

靈• 
라 일 다 발 

이라 저리 살펴률 가소 
뒤쳐진 곳으루 손을 주게 
한섬지기 논배미가 
반달만큼 남었구나 
현영감아 이리좀 오소 
한섭 지기률 다얘었으니 
상급이라거이 나와야지 

에 손 를 몬 

。
。
。
。
。
。
。

(메) 



169 

7. 광주군의 논맴소리 〈경기 72∼ 89> 

7.1 배경 및 녹음지역 〈도 8, 9) 

광주군에서는 광주읍 태전리, 남종면 분원리와 금사리, 도척면 노곡리, 실촌면 수양1리와 

수양4리, 오포면 양벌리와 추자리, 중부면 광지원리, 초월면 지월l리 및 퇴촌면 광동1리의 논 

맴소리를 녹음하였다. 

광주군〈廣j‘|‘|휩m은 북으로 한강을 사이에 두고 남양주시와, 남한강을 사이에 두고 양주군의 

양서면과 마주판다 동으로는 앵자봉-(666.8m)과 천덕봉-(634.5m)의 능선을 경계로 양평군 강하 

면 • 여주군 금사면과 인접한다. 남쪽은 정개산(406.7m) · 국수봉'{427m) • 정광산(523.5m) · 노 

고봉'{578.6m) 등을 경계로 이천시 신둔면과 마장면, 용인시 내서면과 모서면에 인접한다. 서 

쪽은 불곡산(344 . 5m)에서 금단산(534.7m) · 남한산성으로 이어지는 능선뀔 경계로 성남시와 

접해있고, 또한 서북방으로는 서울의 강동구와 접해 있다. 

광주군은 한감과 한양애 접해 있다는 인문지리적 환경에 의하여 역시장, 정치적으로나 경 

제적으로, 또한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한강 수운〈水평시대기- 지났고, 군의 관할 

면적이 매우 축소된 오늘날에 있어서도 중부고속도로가 군내를 관통하는 둥, 교통의 요지가 

되고있다 

광주군은 광주산맥의 영향권내에 있는 관계로 임야지가 8할되며 다수의 지역이 산세(山勢’ 

로 덮여있다. 오포면 양벌리 부근의 경안천(京安J 11 )유역과 동부읍의 한강유역에 다소 평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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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되었다. 계곡이 많음에 따라 발달한 군내의 세천(細J 11)들 모두가 북 또는 북동쪽으로 흘 

러 한강을향한다. 

군내의 선사 유적으로는 도척면 궁평리(일명 궁뜰)의 구석기유적지가 있다 

일찍이 고조선의 준왕t準王)이 위만에게 쫓기어 남하하여 회안국(堆安國)을 세웠으며 이를 

토대로 백제의 하남위례성이 건설되었다 고구려의 남진에 밀려 백제는 지금의 광주군 서부 

면 춘궁리 일대에다 도읍을 정한 바 있다34) 그후 백제 개로왕이 그 21년(475)에 고구려 장 

수왕과의 전뚜에서 전사하자 그 동생 문주왕이 도읍을 웅진(현 공주)으로 옮기자 이로부터 

60여년간 광주 땅은 고구려지배를 받았다가 신라 진홍왕 때인 553년엔 신라의 영토가 된다. 

광주{廣州)라는 지명은 고려 태조 23년(940)부터이다 현종9년(1018)의 지방제도가 8목{故)으 

로 개편되었윷 때에 광주목은 지금의 광주군을 비롯하여 이천 • 과천 • 죽산〈竹山) • 양평 • 

용인 둥의 지역을 관할하였다 그 후 5도가 설치되었을 때, 이 지역은 양주와 광주에서 이 

름을 딴 양광도(楊廣追)에 소속되었다 고려시대의 행정구역은 큰 변흉없이 조선조에 이어 

졌다 

일제는 1910년에 군치소(那治所)가 있던 남한산성 일대를 중심으로 별도로 군내면을 설치 

하고, 세촌면(<도 9>의 세천면에 해당)을 중부면에 병합하였다. 1912년에는 <도 9>의 월곡 

면, 송동면, 일용면, 성꽂면, 북방면을 수원군과 시흥군에, 초부면을 양주군에 이관시켰다. 

1914년에는 왕륜면 · 의콕면을 수원군 · 시흥군에 편입시키고, 군내면을 중부면으로 개칭하 

였으며, 양평군 남종변을 광주군에 편입시켰다. 1917년에는 남한산성 부근인 중부변 산성리 

에 있던 관청을 경안변(慶安面) 경안리로 옮겼다. 1939년에는 경안면을 광주면(廣州面)으로 개 

칭하였다. 

1960년대의 산업화 과정에서 서울의 인구를 성남에 대거 이주시켜 1964년 2월에 중부면에 

다 성남출장소를 설치하였다 서울의 확장에 따라 1968년에 구천면, 중대면, 언주면과 대왕면 

의 일부지역이 서울특별시로 편입되었다 1973년엔 성남시를 신설함과 동시에 대왕면, 닥생 

면, 돌마면과 중부면의 일부가 성남시 관할로 변경되었다 

1979년엔 팡주면이, 1980년엔 동부면이 읍으로 승격되어 현재로는 2읍 8개면에 1067B의 법 

정리가 존재한다〈도 8> 

34) 『광주군지』(광주군지편찬위원회, 1990), %∼ 142쪽 春宮里는 1914년도의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서부 

변의 春長과 宮村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지명이다 마을 가까이에 위치한 二聖山(209.Sm)에는 包유形의 

석축산성인 이성산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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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지리지』에 의거하면 광주고을 사람들은 논농사보다 밭농사렐 많이 지었다. 사람 

이 많이 사는 인근의 한양에 송파나 판교 또는 광나루 집산장을 통해 내다 팔기는 쌀보다 채 

소류를 농사짓는 것이 훨씬 이익이 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송파의 무우, 분원의 배추, 실촌의 

고추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한다_35) 

초월면 지월l리(草月面 池月 l里)는 ‘도수랭이’마을로도 통한다 1989년도의 녹음당시, 논은 

1000마지기(1마지기=200평) • 밭은 400마지기 되며, 각성받이 촌으로 80호 전부가 농가였다 

밭작물은 주로 채소다. 애벌은 호미로 매고, 두벌은 손으로 훔친다 정월보름이면 줄다리기를 

했고 집돌이 농-악을 치며 고사소리도 했으나 줄멤소리(줄을 메고 줄당기기 현장으로 운반해 

갈 때 부르는 소리)는 없다%) 음력 4월 초파일엔 대동〈大同)천렵놀이를 했다 지월리라는 지 

명은 마을 한가운데에 큰 논배미 하나가 못〈빼을 이루고 있어 지곡〈池씁, 못골)이라 하였다가 

달이 비치변 매우 아름답다 하여 월(月)을 첨가하였다고도 하고 또는 초월면의 월을 따서 지 

월리(池月里)라고 부른다고도 한다 지윌리에는 자연마을이 셋(1, 2, 3리) 있으며 2리는 경수리 

(옮융水里), 3리는 설윌리(雪月里)로 통한다 

광주읍 태전떠(ij읍田里)는 조선조 성종의 태를 묻은 태봉산(始峰山)이 있고 또한 화전(火田) 

이 많디는 데서 태전리라 불리운다 한다. 

남종면 금사례(南終面 金沙里)는 옛부터 마을앞 개울에서 사금(沙金)이 났다하여 불리우는 

이름이다. 현재는 팔당댐의 건설로 수몰되어 버렸다. 호미로 논밸 때나 뚜벌 때에 북을 치면 

서 노래했다. 

남종면 분원려(南終面 分院里)는 조선조 때 궁중에서 쓰는 사기그릇을 관장하던 사옹원(司 

짧줬의 현지 제작소가 있던 곳으로서 분점(分店)이라는 뜻에서 분원이라 불리웠다. 이곳에는 

옹기와 사기를 구워 파는 시장이 오랫동안 번창하였으나 을축년(1924) 대홍수 이후로 갑자기 

쇠퇴되었다 호띠로도 논을 매고 손으로도 훔치는데, 북을 치면서 소리를 멕였다. 줄다리기를 

했다 

도척면 노옥리(都R面 老용里)는 마을뒷산의 모양이 노루〈積)형국이고 마을은 그 노루의 목 

35) 『광주군지』 , 상게서, 240쪽 조선조 성종 때의 『동국여지숭람」에는 이곳의 산물로 밤, 앵두, 능금, 윷, 자 

초, 수철, 석회, 실, 목화, 삼베, 자기, 도기, 은어, 잉어, 쏘가리, 누치, 밀어, 게 둥을 들먹인다. 

36) 햇불놀이, 답교놀이나 거북놀이를 하지않았다. 면소재지 마을〈곤지암리)에서도 매년 줄다리기를 했는데 

길건너편과 길아랫편으로 편을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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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項)부분에 위치한다 하여 노루목{獲項)이라 일걷던 것을 행정구역 개편시에 노곡리(老씁里)라 

고 하게되었따고 한다. 줄다리기를 했다 

실촌면 수땀리(행댄面 水陽里)의 이름은 구수동〈九水·洞)과 구양동〈龜陽洞)의 합성어이다. 구 

양동은 이 마을의 양지쪽에 거북 형상의 큰바위가 있어 불리운 명칭이며 구양이 또는 이를 

줄려 ‘갱이’라고도 부른다 그밖의 자연마을로는 복상골〈代象· ; 마을플 에워싸고 있는 산세 

가 코끼리가 엎드려있는 형국이라 해서 붙인 이름이다), 돌문이(이곳에 돌을 쌓아 만든 큰 石

門이 있었다), 어둠골〈높은 2개의 산 사이에 미을이 위치하여 일찍 해가 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이 있다. 

오포면 양렐리(五浦面 陽代里)는 1915년의 리명 개편시에 양촌리(陽村里) • 벌리<1~里) · 둔 

전말t면田폐응을 합하였을 때 생져난 명칭이다 양촌리는 조선조 후기부터 양씨(楊民)의 집성촌 

이라 하여 양촌〈樹펴으로 이름하다가 뒤에 陽村으로 적었다고 한다. 벌리는 마을 앞 넓은 농 

경지가 있는 고로 벌말t野村〕이라 부르던 것을 같은 음을 따서 별리(代~[)라 하였다. 둔전말은 

고려시대부터 주둔하는 군대의 식량을 대는 둔전(면田)이 있다하여 부르게 된 이름이다. 양벌 

리는 물이 풍부한 곳이라 물품을 필요성이 없었다고 한다〈신문창 대담). 줄다리기를 할 때는 

부인네들 편파 남자 편으로 편을 갈랐으며, 줄멤소리는 없다. 

오포면 추자리(五浦面 빼엽里)는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자연취락인 추곡리(樹용里, 가래울) 

와 자작리(自作里, 자작이)의 합성어이다. 추곡리는 이 마을에 가래(椰까 많아 불리운 이름이 

다. 자작리는 조선조 선조때 경원부사를 지낸 정웅규가 이 마을에 정착하여 일가를 이루고는 

자작일개自作一쩌하였다고 하여 자작동〈自作洞)이라 하였다고 한다. 

중부면 광지원리(中部面 光池院里)는 여주군 능서면의 영릉{했쫓 ; 세종과 소헌왕후의 능) 

에 왕래하던 임금들이 쉬던 역원(韓”E이 이곳에 있었는데, 그 옆의 연봇에 햇볕이 비치면 연 

못이 빛을 반사하여 아름다웠던 고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퇴촌면 광봉리(退村面 光東里)는 1923년의 행정구역 개편 당시에 광복동〈光復洞)과 동지별 

촌〈東地條村)윤 합하여 부르게 된 지명이다. 광복동은 풍굉t風폐이 0펌답고 항상 햇볕이 가 

득한 마을이라 하여 ‘광백이’이라 불리우던 것의 한자명이며, 동지벌촌은 조선조 인조때에 병 

자호란을 만나 군량미를 전국 각지에서 거둬드릴 적에 군량미를 많이 내는 넓은 벌판마을이 

라는 뜻으로 일걷게 된 이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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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굉주꾼 논맴소리의 종류 

광주군의 논뱀소리에는 둘레, 찍었네야, 끓었네, 한마디 오하류, 두마디 오호야소리, 논김행 

상, 몬돌, 방이{중거리방아 • 짜른방아), 상사, 우야소리 류 및 대허리 등이 있다. 마을별로 녹 

음된 논맴소리 종류는 <표 6>과 같다 

〈표 6 ) 광주군 조사마을의 논맴소리 종류 

|싫편 광주읍 남종면 남종면 도척면 실촌면 오포면 오포면 중푸면 초월연 퇴촌면 

태전 금사 분원 노곡 수양1/4리 양벌 추자 광지원 지월l 광동l 

툴레소리 0 。 0 
찍었네야 。 C]

끓었네 。 0 0 (Q ) C] 0 
오하류 0 0 0 0 
두마디 

0 0 。
오호야 

논김 행상 。

몬돌 0 C]

(긴방아) (Q ) (Q ) 

방아소리 。 0 0 C]

상사 。 。 0 。 0 C] 。

대허리 0 
우야 <Ol 

7.2.1 둘레 〈경기 76φ , 77®, 89®) 

이는 서남부 경기도의 논맴소리이며, 용인 • 안성 • 화성 • 시흥 • 의왕시에서도 발견된다. 

광주군에서는능 초월면 지월l리 <76CD>와 광주읍 태전리 <77<:Z>> 및 오포면 추자리 출신의 

가창자<89<!Z)>로부터 수집되었다. 태전리의 가창자 김대천(1901.토민)은 논을 손으로 훔치면 

서 둘레소리를 부른다고 했다 

<76CD>은 받음구가 “둘레야 둘레야’ 이다 (메)와 (받)이 각각 3분박4박 1마디 씩이다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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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는 2음보 씩이며, 그 1음보는 3자 내지 7자 구성이다 받음구중 ‘둘레’라는 말은 “핑핑 잡 

어 둘러주게”라는 메김구에서 보듯이 논훔칠 때의 작업을 묘사한 ‘둘르다’의 뜻이라고 여겨 

진다. 출현음은 라도레미 이다 음역이 좁으며 동음연타적인 진행이 적지않다 도에서 종지하 

되 이를 퇴성한다. 1박의 속도는 M.M.60이므로 1회 받음소리의 소요시간은 4초정도된다. 

<77(Z) >의 받음구 예는 “둘레야 둘레야, 에허어리 둘레얘’ 이며, 선율 3분박4박 2마디에 

배정되어 있다. 메김구는 l회만 녹음되었는데, 그 제l행의 가사와 선융이 모두 길어져 변격 

(變格)을 이투-고 있다. 미라도의 ‘미’가 반음 올라가서 파라도로 되기도 하기 때문에 미선법과 

도선법의 공;존현상을 보인다. 종지음은 미선법의 라 또는 도선법의 미이되 <77(Z) >의 제4행 

선율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의 끝을 솔로 치켜올려 맺기도 한다. 기닫요성을 한다. 

<89(Z) >는 오포면 추자리 출신으로 1950년대에 추자리에서 멀지않은 용인군 모현변 매산 

리로 이주한 전만길 창이다 손으로 훔치는 두벌 때의 소리로 가창되었다. 메김소리가 길게 

녹음되어 있으나 채보된 선율부분인 첫2행의 가사 즉, “에 헤이리 둘레 요J 오호 호호 둘레 

。J:-o” 또는 “에 헤이리 툴레 요J 오호 넘차 둘레 이=-o”을 받음구로 본다면, 받음선율은 3분박4 

박 2마디이E로 메김구도 4음보(그 1음보는 4 또는 3자 구성)가 선율 내재4박에 배정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게재한 노랫말의 매행(“여보시오 농부님네, 요내말슴 들어보소”)을 l회의 

메김구로 해서 멕받형식으로 부르면 될 것이다. 끝행은 “오 넘차 끓었네야, 에허 끓었네。F’로 

되어 있는 바, 둘레소리의 메김구로 이해할 수 도 있지만 오포면 양밸리에도 두벌매기 소리 

인 ‘끓었네’ 곡이 불리우는 것으로 보아서 ‘끓었네’ 곡이 전해있는 흔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 

다. 받음선율의 음조직은 M3.tl.vl,4. 이다. 

7.2.2 찍었네야 〈경기 82[ D. 89CD) 

찍었네야눈 중부면 광지원리의 토민 강보석 <s2CD >과 오포면 추자려 출신 전만길<89CD> 

로부터 수집 되었다. 안성시와 용인시에서도 발견되지만 민요권은 둘레소리보다 더 좁다. 

받음구 예가 “오하 오이너미차 찍어 내야”<s2CD>, “어화넘차 찍었네얘’<89CD >라 하여 

호미로 지심을 찍어내는 것을 묘사한 듯한 어휘를 가진 것으로 미루어 호미로 매는 애벌매기 

때 부름이 제격이라 여겨진다. 

<s2CD>은 (메)와 (받)이 각각 3분박4박 1마디 씩이다, 음조직은 DLtl.vl,3 이다. 메김구는 

2음보 씩이며 그 1음보는 4∼6자 구성이다. 띄약볕 아래에서 힘들게 호미질하는 일을 ‘논다’ 

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낙천적,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풀이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젊어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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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어휘도 젊었을 때 열심히 즐겁게 일을 하자는 방향으로 더 이해가 된다 

<89φ>의 받음소리는 3분박4박 l마디 씩이며, 미라도 또는 도미솔의 음구성을 하고 있다 

도미솔의 밑음인 도에서 종지한다. 논매기꾼인 동료들을 ‘군방님네’로 부르고 있다. 

7.2.3 끓었네 〈경기 78∼ 80 , 81 ® , 82©, 89®으| 가사 끝행〉 

끓었네는 호미로 파 엎었던 지심이 끓았다는 뜻으로 두벌매기 때에 손으로 훔쳐 뭉기면서 

하던 소리이다 이천시, 용인시, 안성군, 여주군, 양평군 등 동남부 경기도에서 불리운다 

광주군에서는 퇴촌면<78>, 오포면 양벌리 <79>, 실촌면 수00}4리 <80>, 남종면 금사리 <81 

@>, 중부면 -광지원리 <82@)> 및 오포면 추자리 <89(2)의 가사 끝행>에서 나왔다. 그 받음 

구 예는 아래와같다 

<78>: 에헤 끓아았네야,/ 어하 두루기 좋와 

<79>: 끓었네 썩었네,/ 휘휘 두르기 좋하 

<80>: 끓었네 썩었네,/ 요리조리 잘썩었네 

<81(2)> : 오호 끓었네/ 어하 두르기 좋아 

<82@> : 끓었네 끓어었네/ 오호 두룸이 좀좋와 

끓었네 곡의 이념형(전술 註참조)은 <78>처럼 (메)와 (받)이 각각 3분박4박 2마디 씩이다. 

<82@)>에서는 짧게 “에이여라 끓았네”를 받음구 자리에 놓으면서 메김소리도 절반으로 줄 

인 예가 보이눈 바, 이는 가창자의 임의로 잦게 부른 형태라 볼 수 있다. 

<78>은 D1춧대 . t l.v 1,3. <79>는 D3.tl. <80>은 D l.tl.vl. <82@)>의 첫4행은 Sl.t 1.v 1.의 

음조직을가진다 

7.2.4 한마디 오하류 〈경기 72φ , 74, 75 , 76®) 

한마디 오하류는 한강 이남의 동남방면 논맴소리인데, 광주군에서는 도척면 노곡리 <72 

@ > , 실촌면 수양1리 권인수 창<74>, 퇴촌면 광동리 <75 >와 초월면 지월1리 <76®>에서 

녹음되었다. 광주군의 받음구 예는 다음과 같이 대통 소이하다 

<nCD> : 오(우)하 오히 네헤(이) 헤야 

<74>: 오하 오힐 네헤 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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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오-하, 오힐 네헤 호야 

<76@ >: 오하 오일 네 호야 

한마디 오하 류는 도척면 노곡리<72>에서와 같이 후술하는 두마디 오호야 류와 연결하는 

부르는 경우까 많다. 후자는 전자의 잦은소리에 해당한다. <72CD >이나 <75>처럼 느리게 소 

리함이 본래의 모습일 것으로 생각된다. 

<72CD>은 (메)와 (받)이 3분박4박 l마디 씩으로 채보되었다 메김구는 2음보 씩이며 그 1 

음보는 4 또는 5자 구성이다 Dl.tl.v3. 의 음조직을 이룬다 

<75>의 받음소리는 첫 ‘오-하’의 ‘오’부분이 장인됨으로 인하여 내재4박의 첫박이 길게 늘 

어졌다. 느릿하게 불리우므로 메김소리는 <75>의 선율 제3,4행에서 보는 바처럼 3분박4박 2 

마디로 부르기도 하고 그 이하의 가사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절반의 길이로 가창하기도 한다, 

Ml에 D4콸 가미한 음구성을 하고 있다 Ml의 기음에서 종지하나 끝을 조금 들어올렸다 

기음과 중간-음{미선법의 4도윗음 또는 도선법의 3도윗음)을 요성한다 

<74>는 D3.tl. <76(2)>는 M4에 D3을 가미한 음구성을 보인다. 

<76(2) >애서는 D3의 기음에서 3도윗음으로 진행하면서 맺는다 중깐음에 요성 예가 나와 

있다. 메김구는 2음보 씩이며, 그 1음보는 3∼7자 구성이다. 

7.2.5 두마디 오호야소리 〈경기 72®, 73φ〉 논김행상 〈경기 87) 

두마디 오호야소리는 한마디 오하 류와 함께 한강 이남의 동남방면 논맴소리이며 후자의 

잦은소리 형패로 불리우는 예가 많다 광주군에서는 도척면 노독리 <72(2) >와 오포면 양벌리 

<73CD>에서 녹음되었다. 받음구 예는 아래와 같다. 

<72@ >: 오 호오 호호 이이,/ 오호 호이 네헤이 야 

<73CD > · 호 호 호호 이,/ 오호 이야하 네헤 요 

<72(2), 73CD>은 도선법이고 (메)와 (받)이 3분박4박 2마디 씩이며 받음선율 매마디의 시작 

음이 기음의 5도윗음인 점, 그 시작음이 동음연타적으로 퉁장하는 점, 중간음종지를 하는 점 

등에서 두마띠 오호야소리의 일반형에 속한다. 노곡리의 가창자는 “산 천, 초목은/ 에헤리 젊 

어 가는데”히면서 그 두 번째 마디 첫박의 가사에 ‘에헤리’를 고정어또 쓰고 있다. 



7. 광주군의 논맴소리 〈경기 71∼%〉 179 

논김행상<87>은 실촌면 수양l리의 김쾌복-( 1913 .양평군 옥천면에서 출생하여 8세에 수양1 

리 이주) 장이다 호미로 밸 때나 손으로 훔칠 때나 구별없이 이것 하나만 부르며키), 에염싸는 

소리도 따로 없다고 했다. 받음구 예는 “어 허 어허 얘 허 허어이 어 야” 또는 “어 허 어허 

얘 어거리 넘차 어 。F’이다. <87>의 느낌이 두마디 오호야와 구별되는 점은 (받)의 끝 ‘야’가 

중간음 종지 대신에 기음종지한다는 데에 있다. 그가 가창한 행싱t行휩소리의 받음구는 “에 

헤 헤 야/ 어거리 넘차 너 하”이며 기음종지한다- 두마디 오호야소리는 행상소리와 비슷한 점 

이 있기 때문에 그 민요권에서는 논밸 때 <87>에서처럼 논김행상을 부르는 예들이 나온다. 

7.2.6 방아(중거리방아 • 짜른방아) 〈경기 77CD , 81 φ , 82®@ . 830) 

방아류의 논맴소리는 방아타령 류와 구별되는 것으로, 긴방아 • 중거리방아 • 짜른방아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긴방아가 가장 유장하다. 긴방아는 흔히 받음구에 ‘방아’라는 어휘 

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가창자들은 방아소리도 방아타령이라 이름하는 예가 적지않다 

광주군에서는f ‘긴방아’라고 이름하며 불러보려는 시도를 한 가창자〈오포면 양벌리의 신문 

창과 오포면 추자리 출신인 전만길)가 있었으나 성공하지 못하였으며, 그것이 분류상의 긴방 

아인지의 여부까 불명(不明)이다. 

광주군에서는f 광주읍 태전리 <77CD>, 남종면 금사리 <81φ>, 남종면 분원리<83CD>와 중 

부면 광지원리 <82~®>에서 방아소리가 녹음되었다. <82~>는 중거래방아에, <82®, 83 

@>은 짜른방아에 속한다. 중거리방아와 짜른방아는 속도상의 차이이며, 받음구는 “에이여 

라 방아요” “에헤야라 방아요” “에이여라 방아호” “에이여라 방아요” 둥, 대동소이하다 

<82~>는 Sl.t4.vl,4. 의 음조직을 가진다 유장하지만 (메)와 (받)이 각각 내재4박 1마디 씩 

이다. 

<nCD>의 (받)은 M4(미솔라도)의 구성음을 가진다. 기음의 4도윗음인 라를 그 단3도 윗음 

인 도륨으로 끌어올리며 맺는다 

7.2.7 상사 〈경기 81 @, 82® , 83® , 84, 85 , 89@) 

경기도에서 논밸 때에 부르는 상사소리는 주로 (메)와 (받)이 각각 3분박4박 1마디 씩인 짜 

37) 같은 마을로 보이는 권인수{ 1923.남.토민)는 한마디 오하소리를 논매면서 주로 활렀으며 상사소리도 논 

매띤서 부르지않았다고 했다 김쾌복〈김태복〉)은 권인수보다 10세 년상인ti}, 집쾌복이 논맴소리로서 

<87>하나 밖에 없다고 한 것은 이들 소리를 비슷하게 생각하고 하는 말로 이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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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상사 류에 속한다. 광주군에서는 남종면 금사리 <8 1@>, 중부면 광지원리 <82(5)>, 남종면 

분원리 <83(2) >, 퇴촌면 핑-동리 <84>, 광주읍 태전리 <85>와 그밖에 오포면 추자리<89®> 

의 예가 나왔는데, 모두 짜른상사류에 해당한다. 실촌면 수양l리처럼 논밸 때 상사소리를 안 

불렀다는 마등r들도 있다<표 6>참조 금사리의 김학표는 상사소리는 양념으로 조금만 부른 

다고 했다. 퇴촌면<84>에서는 메김구에 ‘밥올 싸 보소’라는 구절이 나오고 〈표 6>에서 보 

는 바와 같이 다른 에염싸는 소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사소리를 가지고 에염소리 용도로 

쓰고 있다고할수 있다. 

받음구 예는 다음과 같다 : “어럴(럴)럴 상사디얘’<81®, 83(2), 89@>, “어헐러얼럴 상사 

디얘’<82(5) >, “어이럴럴럴 상사데야”<84>, “어렬럴럴럴 상사도야’<징5>이다. 

‘에넬넬’형이 보다 경기도적인 특색이라 한다면(전술 고양시 참조), 광주군의 상사소리는 

이와 달리 타지방의 ‘어 럴럴’형을 선호한다 

<85, 89®>의 메김구엔 일반형보다 배로 길어지는 예를 포함한다. 

<82(5) >는 Sl.t4.v4. <83(2) >의 (받)은 구성음 도미에 t3(미종지). <84>는 출현음 도레미솔 

라시에 t3.vl. <85>는 S2의 구성음이며, 기음의 4도윗음 끝을 조금 치켜올리면서 맺는다. 

<89@>(받-)의 출현음은 (도)미라도、 이며 미에서 종지한다. 미를 춧때음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7.2 .8 몬뀔 〈경기 82® 88) 위야네호 〈경기 86) 

몬돌소리는 서부 경기도의 대표적인 에염싸는 소리이다. 광주군은 그 전파권의 동남쪽 한 

계지역이다. 

광주읍 태전리<88>에서는 그 노랫말에도 나와있듯이 3회 정도만 ‘먼들’을 외친다. 반복구 

는 “어 헤리 먼들이요”이다. <88>의 음조직은 D2.t3(단. 끝을 올림).이다. 

중부면 광지원리<82®>에서는 ‘몬들’을 l회만 선입후제창t先入後齊唱)38)하고 논밖으로 

나용다 그 가사는 “에 여라 몬들이히요”이다. 출현음은 (솔라)도레미 이며, 도에서 종지한다. 

도가 최빈다월最頻多륨)이다. 

위야네호<86>는 오포면 양벌리의 에염·}는 소리이다, 멕받형식으로 부르며, 그 받음구는 

38) 先入後齊唱 ; 한 사람이 먼저 소리를 내연 모두들 뒤를 이어 함께 부르는 가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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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야하 네 호” 이다 그 메김구에 ‘아랫녘 새’ ‘웃녘 새’가 나오는 것을 보아서는 경기도가 

출처지인 일노래이며, 회방아 끝에나 논매기 끝날 즈음의 소리로 애창되는 우야소리의 흔적 

을 나타낸다. 회방아 땐 녹두새 가사를 메김구로 쓸 뿐, 위야네호를 받음구로 쓰지 않는다. 

광주읍 태전려에서는 회방아 때 우야소리(받음구는 “위야 훨훨”)를 부르는데, 논밸 때는 이 

를 가창하지 않는다, 

<86>은 (메)와 (받)이 각각 3분박4박 1마디 씩이다. 음조직은 M2. t4.vL이다. 

7 .2.9 대허리 〈경기 89©) , 기타 〈경기 73®) 

<89@>는 오포면 추자리 출신으로 1950년대에 멀지않은 용인군 모현면 매산리로 이주한 

전만길(1917년생) 창이다. 논매다가 대허리소리를 하게되면 허리를 피고 일어나질 못하며 그 

논바닥을 다 매기까지 계속 엎드려 일을 해야 한다. 용인군에서는 “에 넘차 단허리。F’를 부를 

때도 있다고 했다 

대허리는 충뿜 충주시를 중심으로 그 주변의 강원도, 충청도에 넓게 전파되어 있으며, 경기 

도에도 광주군 인접의 양평 · 여주 · 이천 · 용인과 안성 · 평택 동 남부경기도, 평택시에 가 

까운 남부 화성시 둥지에 손으로 논훔치는 소리로 전해져 있다 

<89@>의 받음구 예는 “에 허리 대,허 리야” 이다. 받음선율의 출현음-은 a, c # 이며, 3도 

상행-동음연타-3도하행의 음진행을 한다. 기음에서 종지하고 요성한다 

오포면 양벌리 신문칭'(1914.남.토민) 창의 <73(2)>는 받음구 “헤 헤 헤헤 요,/ 요호 오이 에 

헤 야하”를 3분박4빅- 2마디에 없어 가창한다 동일 가창자의 두마디 오호야<73CD>의 (받)선 

율과 비교하면 동음연타적 음진행이 적지않음은 공통이나 두마디중 매마디의 끝부분에 있어 

서 후자는 중간음까지만 하행을 함에 비해 전지는 기음에 까지 하행하는 점이 서로 다르다. 

또한 음조직에 있어서 후자는 D2.t3.vl,3.이지만 전자는 Sl.tl.v4. 이다 

<73(2) >의 첫 메김소리는 ‘오호-’라는 입말을 넣고 있는데 그 선율이 띤파형 논김양산도의 

특징있는 받음소리 끝부분을 연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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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광주;군 논맴소리의 성격 

광주군의 논맴소리는 경기도에서도 한강 이북권과는 별개인 한강 이남의 동남부 민요권을 

형성한다, 

한강 이남씩 서남부 경기도소리인 둘레 • 찍었네야 · 끓었네가 불리우고 한강 이남의 동남 

부 경기도소래인 한마디 오하 류와 두마디 오호야소리가 불리운다. 

한강 이북띄 중부 경기도 지역에서 애창되는 방아타령 류나 논김양산도, 사두소리 동은 알 

려져 있지 않다‘ 중부경기도를 포함한 서편 경기도에 널리 전파되어 있는 에염쌀 때의 몬돌 

류와 우야소꾀 류가 전해져 있는 바, 광주군은 그 전파권의 동남방 힌-계지역에 속한다. 

솔선법이나 라선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도선법 또는 미선법이 우위를 차지한다 기음 또 

는 중간음에서 종지하거나 요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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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얘벌매기 
2. 두벌매기 

〈경기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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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73) 

1. 오호이야 네헤요 

핑주군오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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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74) 

굉주군실촌면 
수양l리 

요 

렌뾰활f 

하 

권인ι'['(1923.남.토민) 창 

89-4-28A 



〈경기 75) 

광주군돼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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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힘 네헤호야 
조충삼\ 1920 .남,토민) 창 
89-4-28A 

.‘----ι 급 l.Z~ 헐E흥 ---
오 요 하 

.‘-- .‘-- * ~- 편-- 용~, II 」~.

요 힐 예 혜 효 야 

(에) 。 천년 년가 다 모였어도 
갱든닙 숙훌융 실척포라 

。 구이연단장 자액화충애 
나라률 둠으니 천황이로다 

(에) 「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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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풍 실 쩍 알 어 라 꽃 졸 로 

。 연소동산적벽곡일은 
이활저리활날개를피고 

。 (묘묘) 상상봉 적곡대위에 
。 접전 보겁을 실쩍 물어서 

。 보검 자리를 둥끌게 쓰고 
。 자식새끼를 누F를 놓고 
。 비알겨알을 굽어보일제 
。 어이나그알이 자식 알인가 

。 동갈 동결게 굽는 저알은 

。 자신만수를 휴대헐적에 

。 이알저알을 굴러를 가며 
。 상본 요알을 실적 굴릴제 

。 경도 수봉에 불끈 솟아서 

。 구분 저 입살로 실적이 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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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벽 올연서 가는 저 알은 

。 영매 수독을 쭉 갈러쥐며 
。 새끼 저벼알 불끈 솟을제 
。 계이단 업으혹 한번 써 붙어 

。 자식 업을감싸돌연서 

。 명야죽죽쑥 미길척에 

。 영을수봉으로낳는사람네 

。 너이단저복판저 검은골을 
。 쇠줄 미어서 택르을 하니 

。 저 백학은제 짐작하고 

。 우풍우쫓춤을출척에 

。 태역 상경시 실쩍 바를제 

。 열두 상경을 다 넘었고나 
。 장든그풍속썩 들어셜 때 
。 녹헤녹인요내그대맘 

。 역고잘잘녹는구나 

。 에이러살고두 저 삼경시에 

。 오반야 그 삼경 다시 돌아왔네 
。 (전려) 저 삼경 오밤일까요 

。 김은그정들풍류로나돌아 

。 요하오힐 네헤호야 

-고시레-

89-4-288 

※가사내용이 불명인 것이 많음‘ 



r89 7. 광주군의 논맴소리 〈경기 72∼& 

〈경기 76) 
L둘렘 
2. 오하 오임(호미) 

엄기헨1922.남.토민) 창 
素 89-4-28A 

굉주군초월면 
지월 l려 
1. 

훌」 ‘、聲g레
 

쉴
 
{I 훌검 흉훌쫓」발l 

t발1 

‘ ·‘---- ” I I 

,、 ‘ ll ~ ‘ ” I I 
I IJlf ,,MI I I l 、 ” I I 

- • ._ ~ I 11 ’ ‘ I I 

--- 、!’ 1 
끓 았 구 나 --

r발) 
,、 I 

‘- -‘ I I 다 

률 

#
벌
 

야 

후 쉴
 」I

률 레 

(메) 

購• 

빼
 
뿜
 

출 

논 장 

“ --­l 、 , 、 『

‘l - ‘-“ 

하 어
 +£ 

액i 

購• 
=-
‘ ” ‘、 ,, 

가 

그
굉
 
미
 

만 

꿇흘 
를 장 

-
쇼
 

4 
I 

를 

--k----k----r 
..,.j I ..,.j I I I 

리 ..!--

-‘-
해 -경r 

쉴
 

*L 
퍼i 

購• 
어허 이것참 찰흡두 허네 
률해 소리가 어쩌나 좋은지 
길가는사랍이 질뭇간다 
이논배미를 률러주게 

논 

。
。
。
。

용 

반당갑이안 납었구냐 
를해야 률해야 
명명 잡어 률러 주게 
애벌논융 다흘러고 
두벌 논율 껑충거혀 허거라 

。갑 다 바 

。
。
。
。
。

(얘) 

4를--τ 

、‘! 1 
네 -

-‘--

효
 

4 
I 꿇

쁘
 

• 
쉴
 싸
 

• 흉훨蠻웰 
2. 

야 

경E tE!~ 
들 아 

.
훨
 

솔판 
요
 
」
→
i
l

뾰등륨 흉훨댈 
lf-

。 일학서산얘 혜떨어지고 
。 뭘출 풍녁에 저탑이 솟예 
。 요하 소리를 장활만 헌다 
。 혐어 청춘 소년판아 
。 늙용이 망냉애 윗져훌 마소 
。 혜는 지구 저문납애 
。 풀율마다 연기가 난다 
。 오하 소리를 고만들 두고 
。 우장융 들르고 짐이를 가쩨 

놓 생 

(메) 。 이내 말삼융 를올 보이소 
0 신놓써 갈용밭에 
。 억산얘 갈용 방애 
。 순 업뭄의 흉년이 왔구나 
。 어하 이것참 장률두 혐다 
。 오하 소리만 강틀만 허연 
。 악걸리 한쪼륨이 상픔이 있구나 
。 오하 요힐 예-호야 
。 녹용 방초 성화시얘 
。 혜는 어야 수이 가노 

창 해 사 



19。 경기도 논맴소리 資料養홈 저Ir권 

1. 뱅킹}(호미) 
2. 툴레(논훔챔) 

〈경기 77) 

킴대천(1901.남‘토민) 창 
素 87-5-27-IA 

광주군굉주읍 
태전펴 

1. 

•••· 
휴
필
 싸
꺼
 

」
,
「
→
·

養뿔쫓(받) 

요 

옳顧 

방 

옳
쭉
 
해
 

헤 

→
→
→
륨
 

야
 

2. 

購 t메n • 

• • 
률 레 

출윷 후
 
*· →

→
→
·
-
률
 

휠 
야 

“--
-납+-+-----키 

야 -

轉l

·br 

어
 

걱
혹
-

•••· 

難• 
에 

휩
#
해
 

흉뚫늙밭i 

힘γ
←
 

-k-------i 

Y' ,. Y' 

어 허 허 - 리 률 

(에) 

,. ,. Y' . . . -

얼룡 률러서이논 배미용 

각
 
•· 후

 
*• 

물 야 

購• 
야 레 

흉華 

- -l I -

가 - 세 념 어 용 

壘
-
샤
 

꿇걸 흉뚫 



〈경기 78) 

광주군퇴촌면 
광동l리 

」. = 35-40 

흉활홀4프l 

購
훌흘왜 

購;

7. 광주군의 논맴소리 〈경기 72∼& 191 

꿇k냄 
조충삼"( 1 920. 남 토민) 창 
素 89-4·28B 

- 끓았네는호미로 파없었엄 밭앵이가폴았다는 훗으로 
홈쳐 뭉기연서 하댄 소리이다 -

“--
「-~-「

다「 흘경 $￥ | -
에 혜 훌 아 았 네 

‘ 꾀 」τ Ii:: 되 1 II ~~ 」1 」1 ￥ 

어 하 두 루 기 출 - 와 

--
~ 「 ~ i~ 다~ ~ ~ ‘ --댈I 후꿇 ~1 

~ 

우 리 농 사 꾼 여 러 폼 들 - 아 

-~r~ 딩 
’럽 」kφ - 」 1 」1 」L 」 φ || 

허리 둥 실 며 도 앵일 롤 러 률 

。 허연 갑시에 두렁 둘를제 

이슬비 방울이 실쩍 떨어져 
。 초로인생 백년 간다더니 
다들 죽구보면 끝이로고나 

。 한사유방뜬 말났더니 

그 유복 선견이 실쩍 들었네 
。 인상 백년이면 여주바러든 
아니 노지는난못하리라 

。 후연 젓 담경에 저 백화중에 

날아를드시는저 나비야 
。 이가지 저가지 앉지를 말고 

저속에 거미가 줄만 늘인다 
。 후연 유복실적 껴안고 

그 김은 그 정을 다 풀었고나 
。 전라흥산 바람불 때에 

동남풍 시절을 다 꿀어 닫고 
。 후연유방실쪽얀을때 

만복시절을다끌어안고 

까 며 



192 경기도 논뱀소리 資料훨홈 저11권 

〈경기 79) 

휘 

〈경기 80) 

광주군실촌면 

끓 었 

꿇없렌 

휘 

꿇없냄 

신문;힘1914.남토민) 창 
素 87-5-27-IB 

이종심t남 녹음당시 젊은 편. 
어릴 때부터 농사일 했음 
이천군 신둔면에서 녹음) 창 

素 87-5깅1-IB 



〈경기 81 ) 

광주군남종연 
금사리 

높맴 

7. 광주군의 논맴소리 〈경기 72∼& 193 

깅학표{ 1 92 1 남.토민) 

89-4-288 

- 호미로 밸 때나 두벌 때에 북을 치면서 부른다 -

I . 에이여라 방아호 

II . 오호 끓었네 어하 두르기 좋아 

III. 어럴럴 상사디야 는 양념으로 조금만 했다. 

(상사디야로 아랫녁에서 많이 하더군 하며 같이 있딘 사람 중 한사람이 말했음) 



194 경기도 논맴소리 資料훨홈 저11권 

〈경기 82) 

높맴소련 
강보석( 1 923.남.토민) 창 
素 89-4-288 

굉주군 중부연 
광지원리 

」 . =50-54 1. 찍어내야 

노자노자 혐어 노세 
늙어지며는 못노나니 
듭농사가 장되며는 
금년에풍년용 다되었예 

(메) 。
。

。

。

요 

해 

2. (중꺼리)방아 ‘ 
J ’ = 150 

雖• 



(때) 。 내일율량은 ·화명갱가쩌 

。 간다더니 혜또왔나 
。 울구갈감올 왜 !E. 왔나 

。 얼확서산에 혜논지고 
。 월훌풍녁얘 당이솟예 

。 간떼흑흑 갱률여놓고 
。 이볕이 찾어서 옷쌀웠예 

。 노셰 늄시다 ·엄어서 늘아 
。 늙어지며는 풋노나니 

3. 확륜· 방아 ; 충거리방아보다 속도가 찾아원다 

4. 꿇었예 」. -%%

흉畢!년밭 9 ~ 

훌뚫뿜 

훌畢뿜 

흉畢?# 

·f 
펙
 

•f 

폴 었 

7. 광주군의 논맴소리 〈경기 72∼& 195 

(·륙별한지명용아니고 딴데로깐다 
논외미로쓰였다) 

률톨 ‘ 를l 
I l "- l 、 I l ‘ - I 

- - -' I .J / I J -' ’ ‘ ’1 I . ' ’‘ -~ ~ -~II II I 

.. , ’- - i ’ -~ • ,.. ,.. - -
네 - 풀 어 었 예 - -

‘ -- “’ ,、 ,’ “ - - ” 
.- ..,.: - "" 11 .-1 I I 、 P"llt. ~ I _,. II • ∼-- ~ 11 ~ -~ 11 11 I I I I ” 
I II .... , ~ .-1' ~ .... _. II 

오 효 두 용 이 종 좋 와 

-- --I "1 I l ‘ ...... l'!lllla ‘ I 

‘-----., 19'\. • • I I I ’ l ’ .Pf I 

,,.. - -τ--/ 

혐 -어 노-자하 

’ 『 - --I I II ~&I II 
JI~~, -''I II 

‘ -‘ 7' “ 、 I l l 、 .... l 、 ‘ - l 、
」 I I/ .- - .JJ I/ l 、 _, " 

< l ‘ - ” ’ I -

,,.. ,.. τJ 

눔-어져며 는 못 -노 나 - 니 

흉훨~.강고용i얻l ~~ 껴 II 」1 」1 ~ 

애이 여 - 라 # ~ - 예 

엠l - - - - - -“ ~ I\ I\ < I> .. , ’ ‘ 11 11 I I 11 ,. ,,.. ,. ,.. ,,.. ,. 
논 - 다 노 - 자 



경기도 논맴소리 資料養톰 제I권 

。 누롱롤면 당도논다 
에이여라 풀었네 

(메) 
(받) 

196 

5. 상사 

흉줄룡 옳 끓
 
뿔
 

훌 
를#」i 

」 -%갱5 

藏륨
 

驚• 
출 

놓 

•••· 
리 

활
)
사
 

우 」

'C" 

풍킬 £ 
매 

출 

장 

캘 
논 

않i 

雖• 
야 I괴 상 

상당울훈다 

혈 

이농사를 얼혼지어서 
i휴모님 공양융 얼를 하세 
상사소리톨 갱잘하면 
악걸리 초룡이〈초용외〉 
상사후사논 풍지사라 
깐다더니 왜또왔소 
율구갈킬융 왜또왔나 
내합주구 내사위야 

얼 러 힐 어 

。
。
。
。
。
。
。
。

(때) 

、
,
-
-
-
’
-
-
,

뼈
 중
 

-
-
-
←
’
’
」l
i-

---------4--
-

l
i「
F
[「
-
-

뀔 

6. 몬들 

요 

• 몬률융 여러번 반북혜 후르지 않고 1희만 가창하고는 논밖으로 나웠·다. 
맘논매고 훌어융 때는 소리는안하고 풍장만친다. 
논맹소리는 장구치고 북도 치며 후룬다. 

률이 - 혀 몬 라 에 



197 7. 광주군의 논맴소리 〈경기 71∼없 

〈경기 83) 

논뱀Cl .방아 2.상사) 
황만복{ 1915 .남.토민) 창 
89-4-2813 

광주군냥종면 
분원리 

-북올치며소리한다-
$ 

없
 

풋
 벤

 
。
‘블

 혐
 

쉴
 」I흘E 

·••
L F 

흉華훌4발l 
1. 

요 아 방 라 여 에이 

활흘홀 
-융갱안갱휩-

빼
 
톨
 

」. ·=60 

옐l 

2. 

흉릎!! 
야 디 사 상 월 월 어혈 

〈경기 84) 

(에) 조극춘샘1920,남토민) 

(받)광꽁리 사람들 
素 89-4-288 

에영싸기(상사) 
광주군퇴촌면 
광동리 l구 

뀔 휠-록 률
 

」 . ""43-45 

驚1플방) ”f 
떼
얘
 

R
「
상
 

훌훌 
∼
→4
 

4 •i 

사 

빠
뭘
 

싸
 

멸 혈 
‘
n 

購i 

어이 

難• 
소 보 밥 꾼 사 농

 
월 휘 

농굳률 ; 고시레-

션소리꾼 ; 아니 합도안갯구 고시헬혜? 
(·받옵소리꾼듭이 를리 융내고자”고시레 -”하고 마리 외쳤기 때문에 
션소리꾼이 농답하는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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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85) 

쏘h높멜l 

훌훨춤 
상 사 

상 사 혀 

흉醫 
문 까 훈 

(에) 。 만단사연능 허겠더니 

。 만단사연을 째았 못구하나야, 
냥이장차 밝 

어 얻 혐 업 

검대천(190 1 ,남토민) 창 
素 87-5-27- IA 

」

용- 사 료; 

댄 우 리 의 낭 - 군 

태 장 싼 안 나 

힐 상 사 도 ‘ 야 



〈경기 86) 

광주군 ~Q....포면 

양벌리 

흉훨· 
(받) .‘·‘t 

위 

흉뿔 
i에l 「-r---,

~ 「
아옛 녁 

흉뿔 ‘예l 

육 두 

(때) 。 갱포장사 

7. 광주군의 논맴소리 〈경기 72∼& 199 

펌얀렌혹 
-논빼기 끝날무렵-

신문쟁〔19 1 4 .냥.토민) 창 
素 87-5-27-18 

받닫f죽 R

「
야
 

하 예 호 

(}, (받) 

- -- 、” ......... 、! I I I ’ 

새 야 웃 녁 새 야 --
,. ,. ,. 

앙 얘 알지-마-라 

눈률낸다 



200 경기도 논맴소리 資料훨톰 제I권 

〈경기 87) 

광주군실촌면 
수양리 l구 

難• 
이 논 

장 구 

어 

허 
[ 어거 리 

높맴소란 
검쾌복{ 191 3 ‘남‘ 양평군 옥천면 고융내 
출생. 8세에 수양I구 이주) 창 

89-4-28A 

-다를논뱀소리논없용-

훌걸 ‘ • ‘ ’ ,、 I l l 、 쭉컬 

얼 롤 - 매 고 왜미를 

龜j
소냥소폴프훌 

배마 로 념 어 가 요 

륙 ‘ .‘--
」1 빨. 

어 허 야 

〈경기 88) 

흉費밸벨 」
어 

響밟 

醫낯 

허 

“ ,、 ‘ ’、'' ' 、 ! ’ 
- ‘ ” -1 .. ~ 휴 ~ 좋드훌 
허 어이 어-- 야 
념 - 차 

번듬소리(논맹) 
검대첸(1901.남.토민) 창 
素 87'-5-27-lA 

~ ~ 져~~경 
혜 리 번 들 이 요 

(때) 

넙 ‘ 닐 닐 -’ -’ - 걸 
먼둡이 손- 에 셨는- 자 

r←-3-기 

,... ,... ,... ” 걸 
따 루가세-번 이란- 다 

=-

-

출 
I」=

華륙 



7. 광주군의 논맴소리 〈경기 72∼& 2.0I 

〈경기 89) 

1. 찍였네야 
오울렌 
a좌잔 
£돼현란 

광주군오폭면 추자리 

용인군포현면 매산리 
전만길(1 91 7.남 추자출생. 

6.25때 매산 들어옴) 창 
素 87-5-1 9-28 

1. 」 =% 

A .I ‘ (받) I 

~‘~」g」

- -- ~~~ ~~~ ~ 
어 확 념 차 찍 었 - 예 - 야 

(메) 。 여보시오 궁방님예, 요내 할상 롤어 보소 
우리 생견 태여나서, 푸모님 용풍융 릇다 갚고 ’ 

。 여보시오 궁방닝네. Jf모용용융 갚으랴거든 
우리 농λ}가 장되어야지 

2. 」 . =짜-48 - 손으로 홈훨 때(두벌)-

흉뿔‘항) -‘,l 、I • l‘” 5 ~ ‘ 5 
- - 1 

- 「『l 「; -~ 출 
에 혜 이 리 -w - 헤 요. 

흉률 
!'":"、

~ 「
_Jr. ‘ 
」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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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 。 여보시오 놓부만님사네충, 요내말솜 톨어보소 
인간이별용 에, 독수공방이 더육옐다 
앉었으니 임이 오。k나, 〈누웠으니〉 장이 요나 
오념차 꿇었예 에허 풀었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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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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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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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시오 놓i용닙네 
요내맙삼 틀어보소 
허혀 빽〈사〉장애 모률싱어 
장월이 훨훨 나왔으니 
놓부님들 틀어보소 
요내기붐이 얼마나좋용가 

。
。
。
。
。

(때) 

출 £ 훗 
:!'.: 렬 

4. 

흉뿔놓발 
야 리 허 대 리 허 에 

논매다가 ·대허리다 · 하연옷매어도 출아간다. 
논용안매도 일어나지 못한다. 그를짜기 다매야;얼어션다 -

- 용인궁에서 ”에 념차 단혀려야”를 부룰 때도 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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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구려시의 논맴소리 〈경기 90∼ 97> 

8.1 배경 및 녹음지역 〈도 10) 

구리시에서는 갈매동 담터마을, 교문1동 한다리와 아치울〈아천동), 동구동의 동창마을, 사 

노동의 두레목골의 논맴소리를 녹음하였다. 수택3동의 토평동엔 논매던 시절에 논이 없었다. 

구리시는 왕숙천이 한강에 합류하는 하곡에 펼쳐진 구릉지 및 충적지로, 아차산 일대의 한 

강유역에 위치한다. 서북쪽은 광주산맥의 서부 가장자리에 해당하여 아차스}:\286.Sm) 등 산지 

를 이루워 구리시의 지형은 서고동저(西高東{많의 현상을 보인다. 남쪽은 한강을 사이에 두고 

서울의 강동구와 마주본다. 동쪽과 북쪽은 왕숙천과 왕숙천의 지류들얀 용암천 • 불암천을 

경계로 남양주시의 도농동 · 퇴계원면 · 별내면과 인접한다. 서쪽은 서울의 노원구 • 중랑 

구 · 광진구에 접해 있다 

왕숙천은 포천군 내촌면 신입리에서 발원하여 남류하다가 토평동에서 한강에 흘러든다. 왕 

숙천 유역은 고도 400m 이하 부분이 9할이상을 차지하며, 경사가 10 。이하인 완사면이 40% 

되고, 토평동과 돌섬을 중심으로 범람원을 형성하였다. 1916-1963년간의 홍수기록을 보면, 한 

강유역에는 연평균 2회의 홍수가 있었다고 한다_39) 

아차산은 한강유역의 군사상 요충지인 고로 장안성 • 아차산성 둥 3개익 성곽이 있다 아차 

39) 『구리시지』 上(구리시, 1996), 26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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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동두동의 검암산\177.Sm), 갈매동의 팔강산 방변으로 뻗은 능선이 서울과의 경계를 형 

성하였고, 검암산에서 동쪽으로 뻗어나간 구릉지가 동구능을 싸안았다. 동구능엔 건원릉〈조선 

조 태조 이성계의 묘소)을 비롯한 971의 능이 있다. 갈매동과 인창동 • 사노동에는 40∼ lOOm 

에 달하는 구릉지가 전개된다 이 구릉지는 배수가 잘 되고 토양층이 두꺼워 주택지와 과수 

원 • 밭으로 이용되며 저지는 논으로 개간되어 있다.40) 

구리시 지역은 토지가 비옥하고 기후가 옹화하여, 선사시대로부터 인거하기 좋은 여건이었 

다. 삼한시대엔 마한의 영역이었다 한강변에 위치한 관계로 삼국시대엔 삼국의 각축장이 되 

었고, 아차산은 고려와 조선조를 거치면서까지 역사적으로 항상 주목을 받아왔다. 

고려시대엔 지금의 양주군 지역이 견주〈見州)로 불리웠고, 지금의 서울방면은 양주 또는 남 

경(南京)으로 불리운 바, 구리시 지역은 후자에 속했다 

조선조에 와서는 서울의 변방으로서, OJ주부 또는 양주목이 따로 위치하였으며, 구리시 지 

역은 양주에 속해 있었는데, 중종 25년( 15 30)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숭람』 에 양주목 구지면 

(楊l’l‘|쨌 龜톱J面)으로 등재되어 있다. 

1914년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구지면 10개리와 망우리면 15개리, 그밖에 노원면 · 미음면 

• 진관면 • 별비면의 일부를 합하여 구지면의 ‘구’와 망우리면의 ‘리’를 따서 구리변(九里 

面)41)을 신설하였으며, 그 면사무소를 교문리에 두었다. 

1963년의 행정펀제 때에 옛 망우리면 방면이 서울에 편입되는 등 구리면 지역은 옛 구지면 

정도의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1973년엔 구리면이 읍으로 승격하였고, 1980년엔 양주군에서 

분리된 남양주군에 소속되었다. 1986년에 구리읍이 구리시로 승격되어 남양주군으로부터 분 

리되었다 

갈매동 담터마을은 북 · 서쪽으로 낮은 야산이 집에 담을 쌓아놓은 듯 마을을 싸고있다하 

여 ‘담터’라 칭해졌다. 갈매2동에 속한다. 담터에서는 양력 5월 20일께에 모내기를 하고, 한달 

있다가 호미j로 애벌을 맨다. 또 열흘 후에 손으로 두벌을 맨다 세벌매기는 안한다 보리베기 

는 6월에 하고 벼베기는 추석지낸 후 양력 10월 초순에 했다. 갈매1동의 할아버지 도당굿보 

다 날을 먼저 잡아 음력 3월초에 격년으로 할머니 도당굿을 지낸다. 행상나갈 때 쇄납을 불었 

고, 두레목골이나 파주시의 광탄면 용미리에서처럼 광밖에 서서, 광안으로 달굿대를 넣고는 

40) 『구리시지』 上, 상게서, 22쪽 이하 

41) 구지면의 福가 구리변의 九로 바뀐 것은 동구능(東九陸)의 九를 딴 것이 아널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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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반대방향_s~로 돌면서 달구질을 한다. 

사노동〈四老洞, 또는 沙老里) 두레목골(두레물골)에서는 산에서 갈을 뜯어다가 모자리하고 

서는 양력 6월에 모를 내고 40-60일 지나서 호미로 초벌을 댔다- 다시 한달 있다가 손으로 

두벌을 훔쳤다. 1960년경까지 노래부르며 논일을 했다. 마을엔 넓은 논이 없었다 용두레질 

하며 물을 품었다 1모작지대이며 모내고나서 보리타작을 히였다. 양력 10월 중순이나 하순 

경에 벼를 베기전에 대동놀이로 한번 놀았으며, 11월에 벼타작을 했다. 매년 음력 10월 초이 

틀에 당집에 될라가서 산제를 지냈다 예전엔 산제 때에 굿도 했다고 전하나 제보자인 김명 

수는 이를 보지못하였으며, 유교식으로 지냈다. 줄다리기는 하지않았다. 제물로는 소l마리와 

돼지를 썼는데, 산에 끌고 올라가 잡았다. 젊은 사람이 죽으면 줄무지42)한다. 조선조 태조의 

장례에 영월에서 부역되어왔던 추씨가 정착한 곳이라고 한다 행정동으로는 동구동에 속한 

다 법정동인 사노동엔 안밀t웅달말) • 두레목골(건너말) • 양지말 • 언제말 둥의 자연취락들 

이 있다 

동구동{東九떼의 동칭t東융)은 동구능 주변에 있는 마을로서, 한양의 동쪽에 있는 칭〈용 ; 

親혔을 모아둔 會庫)마을이라 하여 동창이라 불리웠다 애벌은 호미로, 두벌은 손으로 훔쳤다. 

논밸 때는 북달 치지않고 그냥 멕였다. 

교문l동은 망우리 고개밑에 위치한다. 한다리(한교, 大橋, -橋, 白F옮의 지명은 아차산으로 

부터 내려오는 두줄기 산자락 아래에 있는 마을로서, 해마다 여름이 되딴 빗물이 넘쳐흐르는 

다리가 있었던 데서 유래한다고 한다. 논매면서 북을 치지않고 그냥 멕였다〈박문학). 

아천동의 아치울은 아차산 동쪽 골짜기 중에 가장 넓고 깊숙한 곳에 위치한다 아치울에서 

는 애벌은 호미로, 두벌은 손으로 훔쳤다. 두벌매기 후에는 피만 뽑는 정도였다 메김소리꾼 

도 함께 논매면서 멕였기 때문에 북을 치지않았다 

42) 이소라, 『경기지방의 喪夫소리」(문화재청, 2αJO),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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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구리시 논맴소리의 종류 〈경기 90∼97) 

구리시의 논뱀소리에는 논김방아타령, 우겨루방아, 방아소리, 노로리, 상사, 우야, 몬돌소리 

퉁이 있다 마을별 논맴소리에 대하여는 <표 l >을 참조. 

8.2.1 논감방아타령 〈경기 90, 92CD . 95φ〉 우겨루방아 〈경기| 91 ) 

논김방아타랭을 아치울<90>과 동창마을<92CD> 및 사노동<%@〉에서 녹음하였다. 

이들의 받음구 예는 <표 7>과 같다. 

〈표 7 ) 구리시 논김방아타령의 받음구例 

지역〈경기〉 받음구例 비고 

*(받)은 6/8박 7마디 (메)는 8마디-(메)는 

아치울<90> 
에 헤,/에헤 요,/에 헤에/에헤야,야아/ 방아타령과 同(메)는 춧대음의 8도윗 

어야 아,/에헤헤 요,/에 헤/ 읍시작,(받)은 5도윗음시작 loct. 넘음 
*Sl춧대 .t5.v8, 

에 헤/ 에헤 야라/에 헤헤/ 에 야하/ 
*(받)은 6/8박 7마디 (메)는 방아타령과 

동창<92G:)> 
에야 -하/ 에헤 야,/에 헤/ 

同류.(메)와 (받)은 4도윗음시작 *S4춧 

대.t4.v4,5, 

사노동<95CD> 
에 헤/ 헤헤 야하,/어허 어허/어 야/ *(받)은 6/8박 8마디.(받)은 5도윗음시 

에야 - ,/오호 야,/오 호j 좋 다,/ 작. *Sl.c6.v5, 

논김방아타랭은 고양시 동 중부경기도에서 논밸 때나 또는 회방아때 부르는 일노래이다. 

이른바 경기민요 방아타령과는 메김소리는 서로 비슷하나 받음소리가 서로 다르다. 받음구에 

<%@>에서와 같이 ‘좋다’라는 의미어를 두는 경우보다 <90, 92CD>과 같이 입말로만 엮는 

것이 더 표준적(理念型的)이다. 이념형에 있어서는 <90>처럼 (받)은 6/8박 홀수마디를 이루고 

(메)는 짝수마띠를 이루곤 한다 

사노동에서는 행상 때나 회방아 때도 <95CD>을 부른다. 

모두 솔선법 내지 솔춧대선법이다. 기음 내지 춧대음의 4도, 5도 또는 6도윗음에서 종지 

한다 

동창마을의 강한만"( 1924.토민)은 애벌밸 때의 첫 드레소리로서 <92CD>을 가창하기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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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부경기도에서 회빙아소리를 시작하기 전에 하는 습관처럼, “군방네-”하고 메김소리꾼이 

불러도 대답을 않고 있다가 세 번 부르면 그제서야 대답하며, 그 대답을 듣고서는 메김소리 

꾼이 “오늘 하도 심심하고 험이 드니 노래나 불러보세”하고 멕여나간다고 했다 

<9 1 >도 방아타령의 일종이나 받음구가 “에 헤 에헤 요,/ 에라 우겨푸 방아 로다”이고 메김 

구에는 방아타령의 애용 시작구인 ‘엇타 지영구나’류가 보이지 않는다. 받음선율은 3분박4박 

2마디이다 (메)는 3분박4박 2∼ 5마디의 예를 보인다, 음조직은 Sl.t4. 이다‘ 

8.2.2 방아소리 〈경기 930) , 노로리 〈경기 94φ〉

<93(Z)> 는- 교문l동 한다리에서 논매던 소리로 그 받음구 예는 “에 혀라 방아 로다” 이다 

(메)와 (받)이 각각 3분박4박 1마디 씩이다. 짜른방아에 속한다. 음조작은 S3 .t4.이다.(받)은 기 

음의 4도윗읍-에서 시작한다 

노로리<94φ>는 갈매동 담터에서 논매던 소리인데 “노로리 소리는, 나무꾼의 소리”라는 

메김구가 있어 주목된다. 받음구 예는 “로 로 로 리, 노로리 넘차 오호 야”이며, 전반부의 ‘리’ 

는 ‘야’로 후반부의 ‘노로리’는 ‘어러리’로 대체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로 로 로 야, 어러리 

넘차 오호 야”로도 불리운다. 

양주군과 고양시 및 파주시 등지에서는 홀호리(헤이리)소리가 논맴소리 또는 회방아소리로 

불리웅을 전술한 바 있다 이들지역에서도 홀호리소리가 ‘나무꾼의 소리’라는 메김구의 예가 

나오며, ‘서산 나무꾼소리’ 라거나 서산 니무꾼이란 양주군 장흥면 송추의 나무꾼들을 의미한 

다고 여기는 제보자도 있었는데, <94CD >의 상기 메김구도 이러한 구전(미행과 연관된다고 

보여진다 <94CD>은 그 받음구에 ‘넘차’라는 어휘를 가지고 있기 때푼에 ‘고양형 홀호리 류 

의 변이형’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담터의 행상소리는 한마다소리인 “오홍 오호야” 

이므로 그 행상소리에 ‘넘차’를 보유하지 않는다 

사노동에서는 메김구에서 “뒷집 영감/ 나무하러나 가세”하며 동시에 “오홍 소리는/ 장사지 

내는 소리”라고 하면서 “오 홍, 오 호이리/ 오 호아 오 호야”를 회다질 때의 받음구로 쓰고 있 

는 비.43), 고땅형 홀호리 류와 연관되어 보인다. 

43) 필자의 『정기지방의 喪夫소리」, 전게서, 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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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CD >은 (메)와 (받)이 각각 3분박4박 2마디 씩이다. 메김구는 4음보 씩이며, 그 1음보는 

2∼ 5자 구성이다 임을 두구서 간다거나, 나무를 해다가 고목나무 한단에 일전 오리를 받아 

서는 무엇 하고싶은 일을 하자는 내용을 보인다. Dl.tl.의 음조직이다. 동-음연타적이며, (받)은 

기음의 5도윗음에서 시작한다. 

8.2.3 상사 〈경기 92® , 93φ , 95®, 아치울〉, 우야 (92@, 93@ , 94®, 96) 

상사소리는 동창<92(2)>과 한다리 <93φ>, 사노동<95(2)>에서 녹씀하였다. 아치울에서 

는 이를 회다젤 때 불렀고, 논앨 때도 조금 불렀다고 했다〈조상길 : 素99-5-20A). 한다리와 사 

노동에서도 회다질 때 상사소리를 부른다 갈매동 담터에서는 “엘 넬 사앙사”를 달공소리에 

이어 불렀다. 

구리시 논맴소리의 받음구 예는 “네넬넬 상사디야”<92(2)>, “넬넬넬 상사도얘’<93CD>이 

다. 사노동의 경우<95(2) >는 “네넬넬 상사뒤여” 또는 “얼럴 얼러헐 상사 뒤야”이다 ‘얼럴럴’ 

형 보다는 ‘네넬넬’ 형이 보다 경기도 적(的)이다 

<93CD, 95@>는 (메)와 (받)이 각각 3분박4박 l마디 씩이다. 메김구는 2음보 씩이며, 그 1 

음보는 4∼7지 구성이다. ‘상사’를 임을 그리워하는 상사〈想思)의 의미로 노래하고 있음을 본 

다. <93φ〉의 음조직은 D2.t3 이며, <95@>의 그것은 Sl.t4.v4. 이다 

우야소리가 수집된 곳은 동창<92®>과 한다리 <93®>, 담터 <94@> 및 아치울<96>이다 

한다리와 아치울에서는 회다질 때도 우야소리를 부른다. 사노동에서도 회다지면서 회방아 

타령 끝에 “우후야 워허”를 부른다〈김명수 상여소리 vi de이. 

구리시의 받음구 예는 “우후야 에헤”<92®>, “우후야 훨훨”<93®, 94@ > 및 “우후야라 

훨훨”<96>이다. ‘에헤’보다는 ‘훨훨’ 쪽이 더 표준형이다‘ 

(메)와 (받)이 각각 3분박4박 1마디 씩이다. 메김구는 2음보 씩이며, 그 l음보는 4∼6자 구 

성이다 “새야 새야 녹두새얘 녹두밭에 앉지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푸장사 울구간다”와 

같이 새 중에서도 통학군의 녹두장군 전몽준을 노래한 것이라는 속설이 있는 녹두새를 소재 

로 한 메김구를 즐겨 쓴다<92®, 93® , 94@ >. 아치울의 조상길은 “우야소리에 다 날아간 

다”며 학두루마와 앵무새의 특징을 끓은 가사 예를 보인다. 우야소리를 논맴소리로 부르는 

것은 풍년이 들어 새들이 알곡을 쪼으러 오는 것을 상상한 풍년구가의 주술적 의미가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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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의 (받)은 미솔라의 3음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음의 4도윗음인 라를 퇴성하면서 종 

지한다‘ <93(3) >의 음조직은 S4.t5 이다. <94(2) >는 S4.t5.vl.이며 음역이 l악티브이다. <96> 

은 S2.t5g .이따 

8.2.4 몬돌소리 〈경기 97) 

몬돌소리 <97>는 아치울의 에염싸는 소리이다 멕받형식이며, 그 받음구는 “에 헤리 몬돌” 

이다. (메)와 (받)이 각각 3분박4박 l마디 씩이다. 메김구는 2음보 씩이며, 그 l음보는 4자 또는 

5자 구성이다. 가사는 이 논배미 매기가 곧 끝나고 다음 논배미로 넘어간다는 내용이다. 

<97>의 음쪼직은 S2.t4.vl. 이다 

몬돌소리가 없는 동창 • 한다리 • 담터마을에서는 우야소리가 에염쌀 때 쓰일 것이다. 

8.3 구려시 논맴소리의 성격 

구리시에서 불리웠던 논맴소리의 종류들은 이 지역의 민요권이 중부경기도권에 듬을 말해 

준다 논김방아타령 등의 방아타령 류. 노로리, 우야, 몬돌의 존재가 그러하다. 동창마을에서 

의 ‘군방네-’ 풍속이나 상사소리의 받음구에서 ‘네넬넬’이 우세한 점은, 보다 경기도적인 색채 

를높인다. 

음조직에 있어서는 도선법(한치울의 상사, 담터의 노로리소리)이 있기도 하지만, 솔선법이 

강하다 동북방인 두레목골과 동창에서는 열소리를, 서남방인 아치울과 한다리에서는 하나류 

의 나열형으로 모를 심었다 열소리는 중부경기도의 모심는 소리이다. 모찔 때는 소리를 하지 

않는 경향이다. 



〈경기 90) 

구리시 
아치울 

논킴 뱅아(논맴) 

」 -- %

(발) 에헤 어허야 
에혜 어허야 

잔 

어야아 에헤요 에 헤 

(메) 노자, 주얼구나 
혜는떠서 온다마는 
임은가고 왜못오나 

8‘ 구리시의 논맴소리 〈경기 5XJ∼φ〉 2 II 

조상길( 1916.남토민) 창 
素 99-5-2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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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91 ) 

방。}타령(논뱀) 
구리시 

갈매동담터 

」 - 하 

흉흘;(에) ;ππ ; 

難
·
難
·
難
·
難
·

일 락 용 서 산 에 

‘ I I 
l 、 I I 

l ” ’ - - --
∼-------월 출 

‘ ---- ‘、 , ‘ 
..... " - - -- ” i ’ ‘ -
- ‘- - - l ”’ 

저 당 이 악 솟 아 

에 혜 

‘ ‘ 
ε「 캘3 낼 깅. ~ 

에 라 우 겨 루 

(에) 。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엄율 두구서 나는 간다 
니가 가며논 아주를 가나 
아주 간률 잊율 소냐 

。 가논닝 허리를 업핵 안고 
가지를 말라고 요리 방풍안 친다 

。 이 방아 처 방아 보리방아톨 
흥용 쩔는 방아쩔쇼 

。 노잔다 빼혀라 젊어서 노자 
늙어 지며는 옷노니라 
이방아를 장쩡시연 
재수 소망을 생겨 주니 
에 에리 방아로다 

。 방아타령융 장 받아주변 
약주 상굽이 철후 오예 

박한용-{1917.남.토민) 창 
素 9'9-5-2[)-2A

r τ 휠 
~~‘ 」1 」1

해 멸 어 지 고 

」 1 ~~ φψ • 
도 - 흥 녁 에 

출출 급쿨 ~11 
、-오 - 용 다 

뀔 ~~ !1 
에 혜 요 -

.. ,. 
II 」1 」1 !If ;」 1

방 아 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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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껴 벗1까 

ι좌잔 
.a.__움훈얀 

〈경기 92) 

강한만(1924.남.토민) 창 
MI] 99-5-21 

- 애벌뭘 때의 드레소리 -
(”굳방네 - ”하고 션소리꾼이 률러도 대답않다가 쩨번째 푸르면 대답한다. 
션소리꿈용”오늘하도심심하고협이 드니 노래〈나불러〉보세”하여 액인다) 

구리시 동구동 
동창a}을 

훌옳폴 륨
벌
 해 

’
봅
 
에
 

→
그
-
-
액
 

카
『
킹
 
에
 

蠻(받) 
1. 

하 

특 
후
T
f
 
하
 

카
그
.
야
 

노
 프
 

날
낳
 
에
 

후
f
f
 
해
 

각
→
·
빼
 

購
률= 轉윷 

I 

닮
 

• 뭘
·
하
 혜

 까
」
輯
 

뀌
 

에 

물~~ 

·’ i ..,,. 
애 야 

L멜L」~ 

-폭 

훌 

에 

購• 
야 

.
윌
벌
 

혜 에 

를를 購• ,. 

뽑
 

년
 땐

 

뉘 

훌를틀 

구 나 

률출 

였 

.
£
」
L

지 

-
-
표
i
 

다 

3轉藝• 
폴 ‘훌훗 

는 나 

커
 「i• 

며 

듣출 轉꿇 
둥 에 상 

출결 

강 

藝• 
답 융 훌 에 

북율 두리둥실 올리면서 
어기여차 및감는 소리 
장후의 간장용 다흑인다 

녁 동 출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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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받) 예옐넬 상사디야 

3. 

흉훨k 쯤 
i받l 

~‘1 」.
우 후 야 

(메) 。 새야새야 녹두새야 
。 녹두밥에 앉지마라 
。 갱포장사 〈울고〉감다 

빼 에 



〈경기 93) 

구리시 
교문동 한다리 

」 . - 5~

상 사 

입 융 

2. 방아 

방 아 

높맴소련 

8. 구리시의 논맴소리 〈경기 φ∼<J7> 2 15 

박문학{1917 . 남. 서울 중곡동 출생. 
7세에 한다리 ~) l주) 창 

素 99-5-208 

-북안치고그냥때였다-

넬 도 

로 구 나 농 사 로 구 

아 가 

(에) 。 강태공의 쩡는 방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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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야 훨훨 」 . ~ 60

훨 훨 

새 야 

녹 두 밭 에 -

청 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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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94) 
논뱀Cl.노로리 2 .우후야) 

흉賽좋」흘h 

박한용{ 1917.남토민) 창 
素 99-5··20-2AB 

F 늬 ‘ 

[캅 효 호 로 

難• “ ‘ ,、 ,、 ,、

” I I I I ------- 寶률륨 훌좋 「 II 
I엎 휠 컵 오 

(에) 。 간다 - 깐다, 임율 두구서 간다 

難
·
難
·

퍼j 

→
륨
 

야
 

궐
 」I --------“‘ - ,、 ‘ ’ 

[ - ’ I l 、 “ ’ ’ j [ - ,, l 、 , ’ 
W' I J ~ I J I , • 、‘~

가 연 가 고 

““ l ,、 ,、 , 、 ,、 , 
” ” ” ” -- - - - “. -

맙 지 

나우꿈의 소리 
나무허러률 가셰 

에 푸 화 말 연 

(에) 。 노료리 소리는, 
。 나무를 가세, 

。 고묵 나무 한단에. 일션 짜리를 받어서 
。 월전 오리률 받어서, 사닥 띠기나 허셰 

훨 

(에) 。 월훌 통녁에 당이 솟아 
。 해다지구 처문 냥에 
。 옷갓용 허구서 어디훌 가냐 
。 얼써구 장두나 받소 
。 노세 노세 갱어셔 .아 
。 늙어 지연 뭇노나나 
。 이〈내〉 챙훈은 다흙어 가네 

。 새야 새야 녹두새야 
。 녹두 밭에 앉지 마라 
。 육두 꽃이 벌어지연 
。 챙쭈 장사 을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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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95) 

구리시 
사노동두레목골 

요 

2. 상사 

높맴소련 

효 ·* 

김영ζf'-{ 1 927.남.토민) 창 

MD 99-S-20(N.S) 

다 



〈경기 96) 

구리시 

아치울 

우 

우 야 

운f탤훨 

후 

소리 애 -

후 야 

흠 장 - 추 느 

(얘) 。 말장허논 앵무새라 

상사 ;논멘 때 부론다, 

8. 구리시의 논맴소리 〈경기 ∞∼φ〉 219 

훨 

조상길(19 1 6.남,토민) 창 

素 99-5··20A

훨 

학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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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97) 

구리시 
아천동아치울 

」 =75∼86 

壘 (받) 

R 仁에 혜 

흉寶i[ 血-톤 #품 
에 ~ 

몰돌 

리 롤 

리 를 

조상젤(1916.남.토인) 창 
素 99」5-20A

~ 쫓 릎 

- 틀 

~ 훗 를 

- 률 

온 를바랑 얘 다남아 가 고 



2.2.I 

9. 군포시의 논맴소리 〈경기 98∼ 101> 

9.1 배경 및 녹음지역 〈도 11) 

군포시에서는 둔대동과 속달동 및 부곡동의 논맴소리를 수집하였다. 

군포시청 방면의 중심지역은 조선시대에 과천군 남면이었다가 1914년도에 시흥군 남면으 

로 개칭되었다. 1979년도에 읍으로 숭격하면서 시홍군 군포읍{軍浦둠)이라 이름하였다. 

군포는 원래 안양시 호계3동 지역올 가리키던 지명이나, 1904년 경부선을 부설할 때, 이곳 

에다 군포역을 설치하면서부터 역의 인근지역을 군포라 일컬어져왔으며 호계3동지역은 구〈舊) 

군포라 불렀다 군포라는 이름은 1592년 임진왜란 당시 관군(官軍)이 왜군에게 피하여 후퇴하 

다 이 지역에 이르러 승려들로 구성된 의병을 만나 전열을 재정비하면서 이곳에 머물고 있는 

동안 마을사람들이 굶주린 관군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사기를 진작시켰던 이후로 굶주린 관군 

이 배불리 먹은 지역이라 하여 군포(軍융맴라 하였으나, 그 뒤에 군포(軍j휩)로 적는다 한다.44) 

1989년도에 시홍군 군포읍이 군포시로 독립 • 숭격되었다. 

1994년도엔 화성군 반월면의 4개리(대야미리 • 둔대리 • 속달리 • 도마교리)를 군포시에 편 

입하였다. 지금은 북으로는 안양시, 동남으로는 의왕시, 서남으로는 안싼시와 경계한다. 

녹음마을인 둔대동과 속달동은 1914년도의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안산군 북방변에서 수원 

44) 『지명유래집』(경기도, 1987), 4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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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반월면으로 편입되었으며 1949년에 수원시로 승격되면서 화성군 빈월면으로 개칭되었다 

가 1994년도에 군포시 관할로 들어왔다, 

군포시 지역은 대체로 서고동저의 지세이다. 북서쪽으로는 광주산맥을 이루는 수리산 

(474m)을 비롯하여 태을봉{489m) 둥이 솟아 있고 북동쪽으로는 안양천 … 산본천 둥이 흐른다. 

북동부의 산본동 둥 기존도시 지역은 하천으로 인한 범람원이었으며, 표고 lOOm 이하의 저지 

가 많고, 주택지와 공단지역으로 이용되고 있다 

둔대동〈면향洞)은 지하철 대야미역에서 좁게 뚫려있는 길을 따라 20분정도 걷는 거리에 위 

치한다. 주변은 구릉성 분지를 이루고 있으며 아직은 농촌의 모습이 잔존한다. ‘둔대’라는 명 

칭은 임진왜란 당시, 이 마을을 에워싸고 있는 산봉우리에 진을 치고 왜병과 격전하였다하여 

둔대라 부른다고도 하고, 이곳 터미산에 넓은 공터가 있기 때문에 둔대파 부른다고도 한대심 

돈섭). 터미산엔 ‘샘터’라 불리우는 곳도 있다. 

속달동{速違洞)은 산간마을임에도 가장 빨리 발전한다는 ‘속달’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데, 

이름처럼 전3찍{電↑ω사업이 그 주변에서 제일먼저 이루휘졌다고 한다 둔대동에서 15분거리 

인 이웃마을이다. 

둔대통이냐 속달동에서는 양력4월에 볍씨를 담그고 나서 열흘지나 모자리에 뿌린다 뿌린 

지 40∼ 45일 사이에 모를 쩌서 심었다. 심은지 보름만에 호미로 애머리한다. 다시 열흘 후에 

호미로 두벌뀔 매고1 열흘 뒤에 세벌올 손으로 훔친다 이로써 논김매기는 일단락하며 그 이 

후론 피사리강}는 정도이다. 아침은 각자 먹고 8시쯤에 밸 논으로 나갔다 10시경에 술참이 나 

오며, 12시에 점심, 15시에 저녁술참이 나왔다. 음력 9월에 추수를 하고 음력 10월경에 벼타작 

을 했다. 둔대동 • 속달동에서는 음력 10월 초하루에 산제를 지냈으며, 제물로는 쇠머리를 썼 

다 음력7월에는 대통 뒷뱅이의 우물에서 우물제사를 지냈다. 속달동에서는 정월 보름날 저녁 

에 남자 ; 여자로 편을 갈라 줄다리기를 했다. 

부곡동(富ii- 7폐)은 조선시대에 과천군 남면 부곡리와 장간리이었다가 1914년도에 시흥군 남 

면 부곡리로 개칭되었다. 조선조 중엽의 어느 해에 인근의 마을들은 가뭄으로 크게 흉년이 

들었는데 이 마을의 논들은 물이 마르지않아 부자마을이라는 뜻으로 부곡〈富씁)이라 칭해졌 

다고 한다. 지금은 마을의 남 • 북으로 신갈-안산간의 고속국도와 47호선 국도가 달리고 있어, 

둔대동보다 더 도시화의 물결이 들어와 있다. 모심을 때는 소리를 하지않았다고 한다. 애벌과 

두벌은 호미질을 했고, 세벌매기는 손으로 했다 예전엔 달굿대를 각자 들고 광안에 들어가, 

달고소리에 1갖추어 회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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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군포시 논맴소리의 종류 〈경기 98∼ 101) 

군포시의 논맴소리로는 둔대형 논맴소리와 방아소리 및 상사소리 등을 녹음하였다. 

부곡동에서는 양산도도 논밸 때 불렀으나 잊었다고 했다. 전파 OJ-상으로 보아서는 화순형 

의 논맴양산도를 불렀을 것 같다45) 

둔대동과 속달동에서는 호미로 밸때는 방아소리, 손으로 훔쳤던 세벌매기 때는 둔대형 논 

맴소리를 불렀다 부곡동에서는 방아소리와 상사소리 및 양산도류를 불렀다. 

9.2.1 둔대형 논맴소리 〈경기 100) 

< 100>은 둔대동이나 속달동에서 세별매기 때에 손으로 논지심을 흡치면서 불렀던 소리이 

다. 선소리꾼은 북을 치며 소리를 이끈다 

독창하는 앞소리꾼과 제창하는 뒷소리꾼의 노랫말을 나열하면 다읍과 같다. 

〈표 8 ) 둔대형 논맹소리의 노랫말 

@(앞) ; 에헤 - 이이이 - , 에헤이 - , 이 헤 - , 
@(뒤) ; 아아 - 아 - , 아아 - , 아아 - 아 - , 

@(앞) ; 위 - 위- , 위이여 - , 어- 허- , 
@(뒤) ; 에헤 - 에에에에- , 에에 - 에 에-이, 

@(앞) ; 아하아 - 아아아- , 아오 - , 아아아 - 아아-, 
@(뒤) ; 위 - 위 - , 위이여 - 어 어-

(외침) ; “우겨 -

@(앞) ; 에헤에 - 에에에 - , 에헤에 -, 이 헤 에- 에에, 

@(뒤) ; 아아 - 아아 - , 아아 - , 야하 - ’ 

@(앞) ; 위 - 위위 - , 위이여 - , 어-허 어- 어-, 

@(뒤) ; 에헤 - 에 - , 에에 - 이- 에- , 

@(앞) • 아하아 - , 아아아 , 아하 - , 아하아 - 아야, 
@(뒤) • 위 - 위 - , 위여 - 어-허- , 

(일어서서 외침) ; “일로 와 - ” 

45) 이소라, “한김양산도 됐,” 전게서, 17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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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과 <경기 100>에서 보면 @-@ 각 행의 시작말이 @-@ 각 행의 시작말과 통일 

하다. 즉, @에헤 ¢아아 @위 @에헤 @아하아 @‘위’가 그대로 @-때 각 행의 시작말을 

이룬다 @에서는 앞소리가 “에헤 - 이이이 - , 에헤이 - , 이 헤 - ,” 하던 것을 @에서는 “에 

헤에 - 에에에 - , 에헤에 -, 이 헤 에- 에에,”라 하여 @의 시작말 ‘에헤-’ 다음에 나오는 ‘이 

이이 - ’가 @에서는 ‘에에에 -’로 바뀐 것을 제외하면 @-@과 @-@띄 가사가 거의 같다. 

홀수번(에헤/ 뛰/ 아하애은 앞소리꾼이, 짝수번(아애위/위)은 뒷소리꾼이 부른 것이다 @-@ 

까지 부르고 나면 “우겨-”하고 첫바탕이 끝났음을 고하고 @-@가 끝나면 “일로 와 - ”하면 

서 둘째바탕이 끝났음을 알렸다. 

@-@를 셋씩 조합하면 @에헤 @아아 @위/ @에헤 @아하아 @위/ @에헤 @아아 @ 

위/ @에헤 @아하아 @위/ 가 되어 시작말은 ‘에헤-아-위’를 단위로 반복된다. 그러나 소리 

꾼은 세패가 아니고 두패 즉, 앞소리꾼과 뒷소리꾼이 교대로 가장하기 때문에 단순하지 않은 

듯한 인상을 푸게 되는 것이다. 

@의 전반부인 ‘에헤 - 이이이 -’의 선율은 eg(a비를 출현음으로 하고 이때 a는 장식음으로 

만 쓰인다. b는 a를 전타음{前打音)으로 가지고 시작 ‘에’의 실음{寶音)을 이루는 바, 음길이는 

짧다. b는 5도하행하여 길게 끌며 g를 장인한 디음 퇴성하면서 일단락한다. 

@의 후반부인 ‘에헤이 - , 이 헤 - ’ 의 선율은 g,내림b,c 、를 주요구성음으로 하되, g를 퇴성 

하면서 일단락 짓는다. 

@의 전반부인 ‘아아 - 아 - ’ 의 선율 뼈대는 @의 전반부를 닮았다. 

¢의 후반부인 ‘아아 - , 아아 - 아 - ’의 선율선은 처음에 올림f로 짧게 들어간 후 a로 진행 

하여 장인하고서, 잠시 숨을 돌리고는 @의 전반부 비슷하게 b-e-g로 진행하고, g를 퇴성하면 

서 일단락한다. 

@의 전반부인 ‘위 - 위-- ’는 e로 시작하여 길게 뻗다가 g로 상행한다 @의 전반부에서 시 

작 실음인 b를 없애면 @의 전반부와 유사해 진다. @의 후반부인 ‘위이여 - , 어- 허- ’는 @ 

의 후반부인 ‘에헤이 - , 이 헤 - ’ 의 선율구조와 비슷하다. 

@의 전반부인 ‘에헤 - 에에에에- ’의 선율은 @의 전반부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반음정씩 

높아져있으며, CZ>에서는 ‘아-’로 범던 것을 에에에에- 로 굴곡지어 소리내었을 뿐 서로 동류 

의 선율형을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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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후반부인 ‘에에 - 에 에-이’의 선율도 @의 후반부에 비해 반츰정씩 높아져 있다. 그 

러면서 후자의 올림f가 내림a로 처리되어 @의 전반부 끝의 실음인 내림a와 키를 맞추었다. 

올림f도 g를 내려던 것이 조금 낮게 내 진 것이라 해석된다. ¢의 후반부에서는 b에서 5도 하 

행했다가 다시 단3도 상행하여 퇴성함에 비해 @의 후반부에서는 c、에서 장3도 하행 후, 곧 

떨면서 반음정 더 내려갔다가 퇴성한다. 

@의 전반부인 ‘아하아 - 아아아-’ 는 c、로 시작하여 내림a로 하행하자마자 곧 퇴성하고 f로 

떨어져서는 비로소 안정을 얻은 듯 뻗으며 요성하다가 내림a로 상행하여 2회 잘게 굴곡짓고 

는 퇴성한다 @의 전반부처럼 역시 시작부분이 @의 전반부와 차이까 나는 셈이다 

@의 후반부인 ‘아오 - , 아아아 - 아아-’ 의 선율은 @ · @의 후반부와는 달리 이조(移調) 

되지않고 전반부의 조성(라도레미)을 그대로 유지한다- @ - @의 후반부에서는 c、에서 4도하 

행후 퇴성함에 비해 @의 후반부에서는 c、에서 a퇴성-f-내림a퇴성함으굶써 조금 더 굴곡진 선 

율형을보인다. 

@의 선율형과 노랫말(위 - 위 - , 위이여 - 어 어- )은 @을 닮았다 다만 @의 후반부에서 

는 @의 전반부와 동일 조성을 유지함에 비해 @의 후반부에서는 이조되어 있다 

@-@의 선율분석을 기초로 이를 정리하면, 음조직은 14춧대.t3g.vl,3,4 이다. @의 전반부 

선율형을 β, @의 후반부선율형을 ω로표시하면 @과 @은모두 β+ω 가된다. 또한 φ 

은 (에+β+ω), 。는 (아+β+ω 변), @는 (에+β +ω), @는 (아하+β+ω 변)로서 @-@ 

은 제각기 β + ω 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선율상의 큰 변화는 없다. 작은 변화부분인 @의 
에, @의 아, @의 에 부분은 서로 비슷하여 전타음에서 장2도 실음으포 진행하고 있으나, @ 

의 아하 부분은 이와 달리 시작음에서 장3도 하행진행한다. @의 ω 변은 @의 ω 변과 비슷 

한 곡선을 그린다. 따라서 CD(Z)@®의 선율도 @과 @처럼 각각 β + ω 을 기본 골조로 가 
진다고 할수 있다. 

@의 선율형은 @의 선율형과 유사하다. 

@의 선율형은 @의 선율형과 유사하다 

@의 전반부 선율형은 @의 전반부 선율형과 거의 같다. @의 후반부 선율형은 @의 후반 

부선율형과유사하다 

@의 선율형은 @의 선율형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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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반부 선율형은 @의 전반부 선율형과 유사하며, @의 후반부 선율형은 @의 후반 

부선율형에 가깝다 

@의 선율형은 @의 선율형과 비슷하다 

<100>은 비 고정박 장단곡〈非固定拍 長短曲)인 고로 @-@의 채보 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북 

을 선율 매행의 끝부분에 쳐서 β 형 또는 ω 형의 단락을 지우고 뒷소리꾼이 일제히 소리낼 

수 있도록 도움-는다. 

인접한 시인 안양시의 관양l동 수촌마을의 황정수{1924 .토민)는 논밸 때 불렀던 긴소리가 

있는데 “위, 아”가 나온다고 하였고 관양l동 마분마을의 김종성(1925 토맨)은 “아, 위”가 나오 

는 긴소리가 있다고 하였는데, 두사람 모두 잊었다고 재현하지는 못하였으나 둔대형 논맴소 

리 유형이 아니었을까? 하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안양시 호계1똥 덕고개 마을의 장 

성윤{1919.토민)도 논밸 때 불렀던 긴소리가 있다고 하였다. 

둔대형 논맴소리가 화성군 팔탄면 구장리에서 두패로 나누어 교대로 일어나 불렀다는 긴 

입타령의 문생띠(“아- 아- , 우 -, 에에 - , 우 - , 오오 - 오 - , 아- 에 - , 에에 - 에 - , 아 ”)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는 앞으로의 관심사이다. 

9.2.2 방아소리 〈경기 98, 99) 

멕받형식의 방아소리가 둔대 • 속달동<98>과 부곡동<99>에서 수집되었다. 

<98>은 중거리방아에 속하며 호미로 애벌 매면서 불리웠다. 받음구 예는 “에-이 여-어라-, 

방-아-, (오-오-)”이다 메김구는 4음보 씩이며, 그 l음보는 3∼ 5자 구성이다 메김구 중에서는 

어서 빨리 끝내고 농악놀이를 해보자는 구절이 눈에 띄인다 받음구 뿌분의 선율은 Rl춧 

대.t5.v l ,4,5. 의 음조직을 가진다. 메김구 부분의 선율은 Ll.vl,4. 이며 기음띄 단3도윗음에서 일 

단락하되 이를 퇴성한다. 

<99>의 첫 3행 선율은 중거리방아에 해당하며 그 받음구는 “에헤이-여 어허라-, 바하앙­

아하오-”이다. 선율 제3,4행에서는 잦게 가창되어 짜른방아가 되었는데, 그 받음구 예는 “에이 

여라 방아 호”이다. Sl.tl.의 음조직을 가졌다. 메김구는 2음보 또는 4음보로 부르다가 짜른방 

아가 되고부터는 2음보씩으로 일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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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3 상사소리 〈경기 101 > 

<101>은 부곡동에서 수집한 상사소리이다. 받음구 예는 “옐 넬넬 사앙사 뒤야” “에헬 넬 

넬 상사 도야”이다. 메김구는 2음보 씩이며 그 l음보는 4자 또는 5자 구성이다- 젊어서 노자 

는 내용을 노랫말로 쓰고 있다. 주된 구성음은 라레미의 3음이다. 받음구 ‘뒤-야’를 선율 라­

도에 맞추어 부르며 맺었다. 

9.3 군포L시 논맴소리의 성격 

군포시의 농요는 주택지와 공단이 밀집되어 있는 북부를 제외한 남부에서만 수집한 것으 

로 입말로만 구성되어 잊어버리기 쉬운 유장한 논맴소리를 잘 보존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이 둔대형 긴소리는 고양시의 긴소리인 “좌 - ”류<경기 19, 20>와는 구별되어 보인다. 

조사지역에서는 모심는 소리가 발견되지 않았다. 주된 행상소리로는 두마디 어거리넘차 류 

가 불리운다. 그 밖에 잦은 행상소리로 한마디소리를 부른다. 회다지기 전에는 “군방네-”를 

찾았으며 주펀 회다짐소리로서 달공(둔대 · 속달동) 또는 달고(부곡동)끓 불렀는데, 특이한 점 

은 둔대 • 속달동이나 부곡동 모두 두번째의 회다짐소리로서 어거리넘차 류를 부른다는 점이 

었다. 우야소리는 전해있지 않았다. 

군포시 지역은 중부경기도와는 구별되고, 한강 이남의 서부경기도권에 속하는 개성있는 논 

맴소리 지대1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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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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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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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101) 

갚산않랩j 
군포시 

부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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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02-7-1 n.12 

(메) 

는
 는
 

뺑
 쐐 째
 핵
 

햄
 세
 어
 으
 

에
 노
 늙
 함
 

。
。
。

。

상사도야 
혐어서 노깨 
못노느니 
성얼흥인데 

흉좋풍 (메) 

購
옐l 

훨 」1 」1 • 」1 」1 ~f ~ ~ • 
당 도 차 며 는 기 우 느 - 니 

‘ “ 훤II 경3 볕흘펀.§ 경 
헬 넬 ~ 사 앙 사 튀 야 

。 인생 일장은 훈용장인데 
。 아니 노지는 못허리라 

(에) 



237 

10. 김포시의 논맴소리 〈경기 102∼ 131> 

10.1 배정 및 녹음지역 〈도 12, 13) 

舊김포군에서는 김포읍 사우리(현재의 김포시 사우동), 고촌면 신독6리, 대꽂면 약암1리, 양 

촌면 누산리, 월꽂면의 고양l리와 군하3리, 통진변의 옹정리 • 서암1리 • 서암5리, 하성면의 

마조리와 하사리 및 검단면 마전리와 오류리(현 인천광역시관할)에서 논맴소리를 녹음하였다. 

대꽂면 율생리도 방문하였으나 대능 • 대벽 • 약암리 앞벌을 막은 간척지에서 농사를 지었던 

곳이라 일반 환민요 계통〈양산도, 방아타령, 개성난봉개만 녹음할 수 있었다. 

서북부 경기도에 위치하며 서해로 뻗은 반도지역인 김포시는 한강히류의 넓은 충적평야지 

대에 입지하였고, 산지면적은 총면적의 3할남짓하다. 높은 산이라고 해야 월꽂면의 문수산 

(376m)과 김포시 풍무동(옛 김포읍)의 장릉산{150m) 정도이고, 그밖엔 해발 lOOm전후의 저산 

성 구릉지가 서북쪽으로 분포하여 전체적으로는 서고동저의 지세이다. 하천은 대개 유로가 

짧고 경사도가 낮으며 사행(뽀칩T)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특정이다.46) 한강을 경계로 고양시, 

파주시 및 북한의 개풍군과 이웃하며, 서쪽의 서해 변으로는 강화도와 o}주본다. 남쪽으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와 인천광역시에 인접한다. 

이른바 김포평야란 고촌면 전호리에서 한강유역을 따라 김포읍 • 양촌면 • 하성변으로 펼 

46) 『김포군지』(김포군지편찬위원회, 1993),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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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지는 넓은 평원을 가리킨다. 이는 오랜 세월을 두고 하천의 퇴적작용에 의해 형성되었기 

때문에 비옥하긴 하지만 대개가 해발 lOm 내외의 저지대인 고로 과거엔 한강의 범람으로 인 

한 침수피해까 적지않았다 

통진면 가현리의 니탄층에서 쌀과 조의 탄화물이 검출되었는데, 니딴\l尼행) 자체의 연대는 

신석기시대인 4020±25BP라는 수치가 얻어졌기 때문에 고양시 일산의 성저리 • 가와지 토탄 

층에서 출토된 볍씨와 함께 늦어도 기원전 2천년 경에는 벼가 한강 히류 유역에서 재배되었 

을 개연성이 높아졌다47) 

‘김포’라는 지명이 역사서에 처음 나타나는 것은 고구려 장수왕 6~i년(475)이라고 한다48) 

통일신라 경떡왕 16년(757) 때의 김포방면은 한주〈漢州) 장제군(현 부천)의 영현인 김포현(김포 

읍, 고촌면, 겁단면 지역) · 분진현(통진면, 월꽂면 지역) · 동성현(하성면 지역) · 수성현(양촌 

면, 대꽂면 자역)과 율진군(현 시흥)의 영현인 공암현(서울 강서구 지역) 관할이었다 

고려 공양왕 때엔 김포현 • 양천현(옛 공암현 지역) • 통진현(옛 분진, 수성, 동성현 지역)으 

로 구획되었다가 조선조 인조 때에 김포 · 양천 · 통진현이 각각 군으로 승격되었다. 

김포현 방면(김포읍 • 고촌면 • 검단면)과 통진현 방면(통진 • 대꽂 • 양촌 • 월꽂 - 하성면) 

은 통일신라 이래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행정구역이 구분되어 나타나더라도 김포반도 내에 

높은 산이나 큰 강이 없는 고로 자연적 여건이 민중의 상호 생활권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 

음을알수있다 

고양시 신평에서 고촌면 신콕리로 연결되는 다리가 놓이기 전에는 석굴 나루터가, 김포읍 

걸포리와 고양군 간의 감바위 나루터가 고양군 방면으로의 내왕을 담당했다 개풍군 방변은 

월꽂면 조강래의 조강 나루터를 이용하였다. 강화군 초지에는 대꽂면 대명리 소재 대명 나루, 

강화군 광성 행일 때는 대꽂면 쇄암리의 광성 나루, 강화군 갑꽂 방면으로는 월꽂면 성동리 

의 성동 나루를 건녔다. 

19 14년엔 김포 • 양천 • 통진군이 김포군으로 합병된다. 1963년도엔 옛 공암현지역이던 양 

동변과 양서띤이 서울의 강서구에 편입된다. 1979년에 김포면이 읍으로 승격되었고 1983년엔 

월꽂 · 대꽂 · 양촌변의 일부를 분할하여 통진면이 신설되었다 

1995년에 겁단면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되었다. 1998년엔 3동{김포1동, 김포2동, 김포3동) 6변 

(고촌면, 양촌면, 대꽂면, 월꽂면, 통진면, 하성면)의 김포시로 출범하게 된다. 

47) 임학종, “도작농경의 여명,” 『겨레와 함께 한 쌀』 , 전게서, 11쪽 

48) 『김포군지』 , 전게서,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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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군 지역은 1모작지대로서, 모를 낸지 보름만에 초벌(애벌)을 매며 열흘만에 두벌을, 두 

벌 후 스무날 만에 세벌을 맨다 초벨과 두벌은 호미로, 세벌은 손으로 훔침이 일반적이다 

양촌면 누산리에서는 2,30명씩 논매기를 했다. 논배미를 다 밸만 할 때, 똥그렇게 에워싸며 

몸돌로 들어갔다. 3시간 정도 계속 논을 매므로 논맴소리를 많이 했다. 점심먹고 한참 매디-가 

좀 서늘해지면 그때부터 사뭇 노래한다. 석양판에 주로 노래한다. 논매고 들어올 때는 챙과리 

뚜드리고 쇄납도 불면서 마을로 들어와서는 놀기도 한다. 애벌, 두벌은 호미로 매고 세별은 

손으로 훔쳤는떼, 세벌 때는 5 ,6명씩 쪼개어 품앗이 하므로 별로 노래하지 않으며 노래하더라 

도 그게 그거다〈대수롭지 않다는 뜻) 논이 적은 사람은 세벌매기를 혼자서도 한다 7월 7석무 

렵에 파접(파손)을 할 때면 다른마을 두레를 청하기도 한다. 이때는 놀면서 청춘가, 노래가락, 

수심가, 자진염불, 풍년가 둥 제각기 신명나는 대로 아무 노래나 불렀다. 

검단면의 경우, 3월말에 모판에디- 모를 기른지 40일이 못되어 4월 그뭄이나 5월 초순에 모 

를 낸다. 모 낸지 보름만에 호미로 초벌매기를 하고, 10일만에 호미로 두벌을 맨 다음 20일 

후에 손으로 세별매기를 했다- 논 10마지기(2,000평) 정도 가진 집이변 괜찮은 편이었는데 두 

레패는 12-25명으로 구성되었다- 한번 논을 매기 시작하면 보통 3시간 동안을 일했기 때문에 

지겹고 힘듬에서 벗어나려고 노래를 불렀다. 메김소리 때는 논을 매고 받음소리 때는 일어나 

춤추곤 한다 점심먹고 한참을 매다 좀 서늘한 석양판에 사뭇 노래한다. 세벌 때는 5 ,6명씩 쪼 

개서 품앗이하거나 논이 적은 집은 혼자서도 하기 때문에 노래하지않는 편이다. 두레를 파장 

하는 호미걸이 때는 밀떡을 만든다. 두세동네가 함께 모일 때는 동네마다 음식배당을 하여 

낸다. 최초에 두레패를 구성한 부락이 선배두레가 된다 길에서 두 두레패가 만나면 후배두레 

가 먼저 방고를 치며 인사를 해야 한다 그러지않으면 두레싸움이 난다- 핑장목을 뺏는 것으 

로 승부가 나는데 뺏긴 쪽의 영좌가 와서 사과하는 것으로 일단락 짓는다 두레조직은 우두 

머리인 영좌 아래로 총무 격인 주선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구성원과 심부름꾼인 ‘조사’가 

있다 15세 정도면 농청에 들어왔는데 연령이 제일 어린 사람이 조사가 된다. 

김포읍 사우리(沙隔里 ; 새모래)는 김포읍의 읍소재지로서 운정산을 주산으로 하여 한강변 

에 위치한 마을이다 제방축조가 되지않았던 시절에 마을 앞까지 한강물이 드나들어 개펄과 

모래가 많이 쌓이기로 “모래 모퉁이 동네”라 일컬었다. 현재는 김포시 사우동 지역이다. 

고촌면 신곡G리(은행정) ; 신곡6리(新씁6里)는 예전에 경주 임씨 임창분이 심은 수백년 된 

은행나무가 있다하여49) 은행정(銀뿜힘이라 일걷는다. 또한 신콕리의 영사정(永思힘마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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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윤씨의 묘가 있는데, 망인의 호를 따서 신곡〈휩용)리라 부르다가 뒤에 新씀으로 표기하 

게 되었다 한다. 은행정에서는 두레로 논매러 갈 때는 나발을 불고 농본기를 들고 나갔고, 멈­

논매고 들어웰 때는 노래는 하지않고 쇠만 치고 들어 왔다‘(장재순) 

대꽂면 약땀l리 ; 통진군 당시는 약산리(藥山里)와 상적암리(上未岩里)였으나 그 후 합병하 

여 약암리(藥岩里)라 일컬었다. 약암1리의 가창자 조계환은 호박 구맹이 식으로 논을 댔다고 

표현한다. 

양촌면 누산리(樓山里)는 1914년도 행정구역 개편시에 누리(樓里), 온산(溫山), 발산($$山)을 

합치면서 그 이름 중 樓와 山을 따서 누산리로 칭하였다 

월꽂면의 고양l리(능골)는 무안대군%)의 능(|벚)이 있어 능골이라 불리 운다, 1987년도 조사당 

시 능골은 48가구 모두가 농가였으며, 그중에서 3,40호 가량이 전주 이씨였다‘ 고양리(高陽里) 

라는 지명은 지대가 타지역에 비해 높기 때문에 해가 일찍 뜨고 늦게 진다는 데서 유래한다. 

월꽂면 군하3리 ; 면소재지는 군하리이다. 군청소재지가 있었던 곳이라 해서 군하리(렘π 

里)라 한다. 

통진면 서암리 ; 서명동{西明洞)과 검암리(밝岩里)를 통합하여 서암리(西岩里)라 칭하였다. 

서암1리(바우모루)와 서암5리(구삿마을)를 방문 녹음하였다. 구삿의 i죠상연( 1922.토민)은 선 

소리꾼을 가래켜 ‘소리애비’라 칭했다 

통진면 옹정리(씁井里)는 옹기를 굽던 곳이라 하여 불리우는 명칭이다. 
하성면 마조리 ; 양질의 매廠J를 생산제조하였다 하여 마조리(麻造里)라 한다. 

하성변 하사리 ; 하은면(露隱面)의 해웰와 사포리(沙浦里)의 새沙)릎 따서 하사리(露沙里) 

라 한다. 사포리(사푸리)라 함은 봉성리 강둑을 막기 전에는 마을 앞까지 모래사장이 펼쳐 있 

었으며, 배가 드나들던 포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검단면 마선리 ; 마전리(麻田里)는 면소재지 마을이다 예전엔 삼을 많이 재배하였기 때문 

에 불리우는 명칭이라 한디-

검단면 오류리(챔柳里 ; 오리울)는 조선조 중엽 이전에 이 마을에 쏘동나무 숲이 있었고, 

그 옆에 버드나무 한 그루가 있었던 고로 얻은 명칭이다. 

49) 『지명유래집」 , 경기도 전게서, 930쪽 

50) 無安大君 ; 조선조 태조의 제7남인 이방번(李芳審)을 가리킨다. 어머니는 신덕왕후이다. 1392년에 무안대 

군으로 피봉되었다 태조는 내심 방번을 세자로 삼고 싶어 했다. 태조7년(139에 방원의 난으로 조준 둥에 

게 피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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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 애시 

〈도 12) 김포군의 민요 북음지역 (Q표) 

〈도 13) 2002년 현재의 김포시 행정구역 



242 경기도 논맴소리 資料훌홈흠 저11권 

10.2 김포시 논맴소리의 종류 〈경기 102∼ 131) 

김포군의 논맴소리로는 사디, 니나노 방아타령, 긴방아, 방아소리, 상사, 몸돌, 기타 우야소 

리 흔적 등이 녹음되었다. 

김폭효스.!::~린(현 김포시 사우동)에서는 니나노 방아타령 <109>, 상사류< 124>와 몸돌소리 

< 128>가, 꼬-촌면 ~l콕6리에서는 상사소리 <121>가 수집되었다. 고촌면의 가창자 장재순은 

긴소리가 있으나 잊었다고 하였다 현 인천광역시관할인 걱단변 마저E뇨욕표뢰에서는 니나 

노 방아타령(素92-1-30A), 상사류 <119, 122>가 녹음되었다. 

돼공보갚앞l린에서는 긴방아<104>, 니나노 방아타령 <112>, 상사<123>, 몬돌<130>. 

앞효표효쇼냄에서는 느린 방아<105 >, 니나노 방아타령<111>” 상사<118>와 몸돌 

< 129>, 월필면 고약1리에서는 니나노 방아타령<110>, 방아소리<116φ>, 상사<ll6(2)>, 

몬돌<116®>, 월꽂며 문하.리에서는 느린방아<106>, 니나노 방아타평<n4CD>, 상사<ll4 

@>, 몸돌<131>. 

동죄보二용죄린에서는 방아소리 <115φ>, 니나노 방아타령<115(2)>, 상사< 115@>, 톰돌 

<115@>, 즙끼면 서악리에서는 사디 <101, 103>, 중거리 방아<108CD>와 짜른방아<108(2) 

>, 니나노 방아타령< 11 3>, 상사<125CD>와 몬돌<125(2)>. 

회죄보~족뢰에서는 짜른방아<107>와 상사류<117> 및 몸돌<126>. 하석면 하사리에서 

는 니나노 방아타령(素92-l-3 1A), 상사류< 120>, 몸돌류<127>가 수집찍었다. 

10.2.1 사디 〈경기 102, 103) 

사디소리가 통진면의 서암5리 구삿마을에서 발견되었다. 가창자인 즈E남창< 102>과 조상연 

<103>은 부자지간(父子之間)이다. 조상연은 “사디는 네마디(네꼭지)로 넘어가는데 길게 부르 

며, 노래할줄 아는 사람들 끼리 모여 입을 모아 부른다”고 했다. 서암5리에서는 논매기를 10 

명도 매고 20명도 매었다 

서암1리의 최병익(19 15.토민)은 ‘사디요’ 하면 사디가 되고, ‘방아요’ 하면 방아가 된다면서 

사디소리도 <108CD>의 중거리방아 비슷한 곡조로 나간다는 그의 느낌을 얘기하긴 했으나 

가창하지는 않았다. 서암1리 바우모루 마을에서는 방아소리 • 방아타령 • 상사 • 몬돌소리, 이 

렇게 네종류꾀 논맴소리를 주로 불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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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칭~1902. 구삿토민)은 사디를 좀 재게 부를 때 방아타령을 부른다 

김포시 사디류의 받음구는 “에에 - 에 - , 에애 - 이여라, 사디이여 - ” <102>, “에에 - 에 - , 

에에에 - 에 - , 사 - , 사디 - 요 - ”<103>이다 

<102>의 (받)은 3분박4박 3마디, (메)는 3분박4박 2마디로 정리되어 있다 (받)의 첫행 선율 

플부분은 규정박보다 길어졌다‘ 메김구는 “사디허는 군바흥네야/ 일심합력 불러주소”처럼 4 

음보로 되어있고 그 1음보는 4지찍이되, 느릿하게 가창됨으로 ‘군바흥네야’처럼 ‘방’을 ‘바홍’ 

으로 풀어내어 3자구성을 이루기도 한다. 음조직은 Sl.때단. f-gfc의 볼록곡선을 그리면서 t 1. 

에서 매듭지음)이다 

< 103>은 비고정장단곡으로 채보되어 있다 메김구는 “노래하는 동관념네/ 일심합력으로 

받아주소”인 바, <102>의 가사내용과 상통한다. 사디소리는 논에 들어가서의 첫소리인 고로 

논매기꾼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일심합력해서 소리를 일제히 받으라는 요청을 메김구 

로 애용하는 듯 하다. < 103>의 가창자 조상연이 ‘네꼭지로 넘어간다’고 한 것은 채보된 악보 

에서 보는 바처 럼 (메)와 (받) 모두 네부분으로 나누어 부르게 되는 것을 뜻한다 <103>의 메 

김구는 4음보이며 그 1음보는 4자 또는 6자구성이다. 음조직은 Sl.t4.vl,4,) 이다. 

전술한 고양군 송포변의 시두 류<21,22>, 과천시 막계동의 사두<)1>와 동류에 속한다. 

<2 1, 22, 51>에서는 김포시의 ‘사디’ 대신에 ‘사두’라 발음된다 그밖에 양주군에서도 논맴 

소리로 녹음된다 안양시 호계l동에서는 봉분을 조금 돋운 후에 다지는 잦은소리 형태로 수 

집된다 

10.2.2 니나노 방아타령 〈경기 109 ∼ 114φ, 115®) 

논밸 때 불리우는 방아타령 류는 긴 입타령의 받음구를 특색으로 하는 논김방아타령과 우 

겨라 방아 및 일반 흥민요 계통의 니나노 방아타령으로 분류된다. 이들의 메김소리 부분은 

흔히 공통되며, 받음소리 내지 일반 논매기꾼들이 부르는 반복구에서 서로 차이가 난다, 니나 

노 방아타령은 이른바, 경기민요 방이-타령에 해당한다. 이는 논김방아타령과 같은 기존의 일 

노래를 가지고 그 받음구 부분만 편곡하여 부른 것이라 보여진다. 니나노 방아타령의 형성과 

보급은 20세기 초, 유성기 음반의 보급과도 무관하지 않다. 

김포시 지역에선 니나노 방아타령류가 상사소리, 몽돌소리와 함께 가장 보편적인 논맴소리 

로 불리웠다. 논낌방아타령은 발견되지 않는다. 히성면 하사리나 검단면 따전리에서도 니나 

노 방아타령류가 논맴소리로 수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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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 면 하사리 홍인환 청t素92-l-31A) : 

“φ 에 헤에야 어라 우겨라 방아로구나 

젤반이 썩 넘어서 다 늙었으니 

다시 오기는 에헤라 꽃 지구서 앵 돌어졌다 

@ 에헤 타지었구나 

(기학선 기억에 독기 학대 홍대) 

신선이 모두 다모여서 

바둑 장기만 덩기 덩실 두잔다 

@ 조타주었구나 

동소문밖을썩 나서보니 

낙락장송늘어진 가지 

활로 앉어 우는 저 뻐꾸기 

우리님 죽으신 영혼인지 

나를 보고서 에루화 슬피 우노나 

@ 헤헤 에헤야 어허 우겨러 방아로구나 

나니 난실 나니로구나 

니나가 방아가좋소” 

검단면 마전리 장복동 창t素92-l-30A) ; 

“@ 애헤 에헤야 어라 우겨라 방아로구나 

웰락은 서산에 해떨어지고 

월출 동녘에 저 달이 솟는다 

@ 에헤 에헤야, 어라 우겨라 방아로구나 

니난실 난실 나니로구나 

니나노 나노가좋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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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 김포시의 니나노 류 받음구 예 

〈경기〉 지역 니나노류 받음구 예 비고 

< l09> 
김포읍 앵 행 에헤 야,/ 어라 우겨라 방아로 구나잉/ 고정구 

사우리 나니가 난실 나니로 구나,/ 니나노 방아 조훗 (소)/ 

<llO> 
월꽂면 에 행 에헤 야1 어라 우겨라 방아로 구나/ 

고정구 
고양리 나니가 난실 나니로 구나,/ 니나노 방아 좋 소j 

< lll> 
양촌면 헤 헤, 에헤 요/ 허하 우져루 방하로 고나,/ 

고정구 
누산리 나니가, 난실 산이로 구나,/ 니나노 방하 좋 소/ 

< 113> 
대꽂면 에 헤 헤헤 。]:,/ 어라 우겨라 방아로 고나/ 

고정구 
약암리 난실 나안실 나니로 구나,/ 니나노 방아가 좋 소j 

<ll3> 
통진연 에 헤 에헤 요,/ 어라 우겨루 방아로호 고나/ 

고정구+변화구 
서암l 난실 나안실 나니로 구나,/ 니나노 방아가 좋 소j 

<LL4CD > 
월꽂연 헤 헤 헤헤 야,/ 어라 우겨라 방아로 구나/ 

고정구 
군하리 나니가 난실 나니로 고나,/ 니나도 방아가 좋 다/ 

<115~> 
통진연 앵 행, 에헤 요,/ 에하 우겨루 방아로 구나,/ 변화구가 있는지 

옹정리 나니가 난실 너니로 구나,/ 네나노 방아가 좋 소/ 不明

위의 @-@는 홍인환 창이며, @@은 장복동 창이다. 이른바 경기민요 방아타령에 비추어 

보면, @@은 소리애비가 부르는 부분이고, @@@@은 일반 논매기꾼들이 부르는 받음소 

리에 해당한다. 이와같이 경기민요 방아타령은 받음소리가 고정구+변화구로 엮어 불리운다. 

<109∼ 114(고 115~>에서 변화구가 니나노 류인 받음구 예는 〈표 9>와 같다. 

〈표 9>의 받음소리 예들은 <113>을 제외하고는 고정구로 쓰였다. <115~>의 경우는 1 

회만 가창되어 ‘나니가’ 이하가 변화구로 가창되는 지가 명확하지 않다- 이들은 모두 3분박4 

박 4마디에 배정된다. 

소리애비 첫행 가사의 반복부분 예를 보면, “좋구두 또 좋구나”<lCη>, “좋다 지혀영구 

나”<112>, “좋다 지떻구나<114CD >. “누웠구이나 좋구나”<111>, “좋었구나 누웠구 

나”<113>, “엣타 좋구나”<110> 이다. 

그리고 소려애비가 끝행의 첫머리에 ‘에라’ <109>, ‘에루화’<111,112>, ‘에(헤)리’ <113> 

등의 반복어를 넣는 것은 메김소리가 끝남을 예고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양촌면 누산리에서는 느린방아<105>를 부르고 나서 “자진방아로 돌려를 봅시다” 하고는 

<111>를 가창한다 <111>는 경쾌한 곡풍이므로 가창자가 느릿하게 부르는 <105>에 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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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잦게 부른다는 의미로 ‘자진방아’라고 이름하였으나, 고음반시대 이래로 ‘자진방아타령’51) 

이라 하여 메김구에 ‘렀다’라는 어휘가 나오는 것을 특정으로 삼는 전문소리꾼들의 소리가 

있고, 또한 짜른방아<107> 류와의 구별을 위하여는 적절치 못한 콕명이다. 

< 109>은 Sl춧다"1 . t6g씨4),5,(8). <110>은 Sl춧대.t5g.v2,4,5,8. < 111 >는 Sl춧대 . t6g.vl,4,5. 

< 11 2>의 (받)은 Sl춧대. t6.v4,5. 이나, 소리애비의 가창에서는 Sl춧대와 Rl풋대가 공존한다. 

<113>은 Sl.t6.vl,4,8. <114φ>은 Sl춧대 [ 6.v4,8. <115(2)>는 Sl.t6.vl. 의 음조직을 가진다. 

10.2.3 긴밤아 〈경기 104). 느린방아 〈경기 105 , 106) 

<104>는 패꽂면 약암l리에서 녹음된 것으로, 멕받형식이며 그 받음구 예가 “에 헤-이 에 

에-이, 호호- 오--라-, 아아 - 아아아-- 요- --” 또는 “(흥)에 에-이 에-, 호호- 오--이라-, 아 에-어 

어-- 아아이 오 -” 이다, 받음구에 ‘방아’라는 어휘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유장하게 불리우기 

때문에 긴방아 곡으로 분류하였다 

메김구 예늪 “농자- 느-은, 천하지-- 대-본-, 농사 ---, <밖>--에, 어디 또 - , 있이 있-나-”이 

다 보통속도의 곡이라면 “농자는 천하지대본,/ 농사밖에 어디또있나”로 l음보가 3∼ 5자구성 

인 4음보가 3분박4박 선율 2마디에 배정될 법 한 것을 숨을 5회나 쉬면서 여섯부분으로 쪼개 

고있다 

음조직은 Sl.c4g.vl,4. 이다. 

<105>은 양촌면 누산리에서 녹음된 느린방아소리이다. 소리애비는 북을 치면서 노래한다 

가창자 정만길은 “논을 벨 때는 기러기 날아가듯 쫓아가며 논을 매는데, 긴방아 소리를 주면 

여렷이 똑 같이 받는다. 논매는 사람이 30명이라도 다 부르는 것이 아니라 소리 아는 사람 1 

0∼ 1 5명 정도가 한군데로 모아서서 입을 모아 부른다”고 했다. 그는 <105>을 가리켜 ‘긴방 

아’라 일컬었으나 받음구에 ‘방아’어휘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와의 구별을 위해 편의상 시 

험적으로 ‘느린방아’라고 분류해 본다 <105>의 받음구 예는 “오 오- , 헤헤리 --리, 방화 요 

오우오 - ”이다 메김구 예는 “농부님네-, 내말씀 듣-오-, 농자는, 천하지대본, 농사, 밖에 또있 

는가-”로서 <104>의 경우와 비슷하다 그러나 “먼데 사람, 듣기나 좋고, 가깐데 사람은 보기 

나 좋게”에 와서는 중거리방아 정도에 머문다, 음조직은 Sl춧대. t5(단끝을 장2도까지 미끌어 

51) 이소라, “경복궁타령 냈,” 『민속학연구』 제9호(국립민속박물관, 2001), 2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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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내리기도 혼f).vl,4. 이다 

<106>는 월꽂면 군하리에서 수집된 것으로 중거리방아보다도 느리냐, 받음구에 ‘방아’어 

휘를 보유하기도 하고 긴방아처럼 약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받음구 예는 “에- 에이-이, 이워어 

- 어이 - , 오-오-라, 방아--요 -” “에에- 에에-이, 잉워어- 어이-, 바-으- 아-이요- ”이다. 메김구 

예는 “방아- 소리-가, 너<무>나 적어, 먼데-사람, 듣기나 좋고, 가깐데 사람은, 보기나 좋게 

하소”로서, 유깎하게 가창된다 둘째번 (받) 아래 부터는 메김소리가 방아타령으로 돌아가 버 

렸다. (받)의 음-조직은 Sl.t2g.v4 이나, (메)에선 도-라-미의 하행선율형도 가미된다-

10.2. 4 방〔가소리 〈경기 107 , 108CD , 108® , 115CD , 11 6φ〉

이들의 받음구 예는 “에히여라 방아요”<107>, “에이여라 방아요”<108>, “이이 - 여라 방 

아-요”<ll5CD >, “에헤 여리 방아 요호”<116CD>로 대동소이하다 하정면 마조리<107> . 통 

진면 서암1리〈‘ 108> . 통진면 옹정리 <115CD> · 월꽂면 고양리< ll6CD>에서 녹음되었다. 

< 107' 108~1 >는 짜른방아의 일반형으로 (메)와 (받)이 각각 3분박4박 1마디 씩이다. 

< 10sCD>은 <108(2)>와 동일 가창자의 것으로 <108(2)>보다 먼저 꼴리웠고 2배 이상으 

로 느린 점으화 보아 중거리방아에 분류된다. 

< 115CD>은 (받)의 선율이 비(삐3분박 적이며, 일반형보다 느리다 

<116CD>은 (메)가 3분박4박 2마디이다. 고양리 토민인 이은해1909년 출생)는 북을 치며 

멕였으며, 호미 끝을 붙잡고 손을 흔들어가며 방아소리를 받았다고 했다. 

<107, 109@>는 Sl.t4. < 108CD>의 (받)은 S2.t4g, < 115CD>은 S3. t4.v4. < l 16CD>은 

Rl.t5g.v4,5. 의 음조직을 가졌다 

10.2.5 상사 〈경기 114®' 11 5@' 116®' 117 ∼ 125CD) 

김포시의 상사소리는 잦은 논맴소리에 속하며 몸돌을 부르기 전에 부E르는 경우가 많다 그 

받음구와 음조직은 <표 10>과 같다. 

<표 10>에서 보면, 검단면 마전리 <122>와 김포읍 사우리<124>만 받음구가 ‘얼럴럴’형 

이고 그밖엔 ‘에넬넬’형이다 후자가 더 경기도적이다. 

선법은 Sl. S2. 11. 14. Rl. Ml. M2. S3. 둥 다양하다. S3.는 13, R3.와 상통한다 주로 중간음 

에서 종지한다. (메)와 (받)이 3분박4박 1마디 씩이며, 모두 짜른상사 류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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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김구는 2음보 씩이며 그 l음보는 3∼6자 구성이며, 4자 또는 5자인 경우가 많다. 

회다질 때도 잦은 상사소리를 부른다는 곳은 고촌변 신옥6리와 대꽂면 약암1리였다 

〈표 10) 김포시 상사소리의 받음구 예와 음조직 

〈경기> 지역 받음구 WIJ 음조직,(기-)+내용) 둥 

< 1L4(2) > 월꽂연 군하3 에 넬넬상사디요 S2. r4g.(그리움) *새날림 

< ll5@ > 통진연 옹정리 에일 넬넬상사디여 S3.t4.(상사부사는 똥진사요) 

< ll6(2) > 월꽂연 고양l 엘 〈넬〉넬 상사 뒤여 *거의 다매고, 몬를-전에 부른다. 

<1 17> 하성면 마조리 에헬 넬넬상사디야 Sl 얘(밥없어 • 임없어 상사더냐) 

Ll.t4.vl,4 (상사부사 동지사/먼데사람 

< 118> 양촌연 누산리 에 넬넬사앙사 데야 듣기좋게/이씨한양 건국시에 인왕산이 

주산되고) 

< 119> 겁단연 마전리 엘 넬넬상사디야 Ml.t3.v4.(정든님 두고 나는 간다) 

<120> 하성면 하사리 넬 넬넬상사디야 Rl.t5.vl,4 .(그리움) 

<12 l > 고촌면 신곡6 
옐 넬넬상사디여 L4. r4에서2도상행v” (상사로다 부사로 

구나/ 뉘상사더냐) 

<122> 검단연 마전리 얼 럴럴사앙사디여 
Dl.r3에서 끝을2도하행, 

(“이번 가며는 고만이 로다’1 

M2+D4.t3에서 끝쓸 조금 상행 

< 123> 대꽂면 약암l 에헤 넬넬사앙사디야 
D4에서는 v3,5. M2에서는 v4,6 

(무정세월 가지마라/사람많아도 소리는 

적다) 

(받)은 (라)도레(미) 레終.요성 ; 도레 / 
< 124> 김포읍사우리 어럴 럴럴사앙사도야 (메)는 솔라레요성 레 

(오늘같이 좋은날/띨락서산 월출) 

<125φ〉 통진면 서암l 넬넬넬상사디야 S3.r4. (상사부사가 똥진김포) 

10.2.6 폼돌 〈경기 115© ' 116@, 125® ∼ 131 > 

몸돌소리눈 경기도의 대표적인 에염싸는 소리의 하나로서, 김포시를 포함한 경기도 서부쪽 

이 본고장이다. 김포군의 녹음지역 중에서는 고촌면 신곡6리, 통진면 서암5리, 검단면 마전리 

와 오류리에서만 미녹음되었는데, 아마도 그곳에서도 수집할 수 있을 것이 예상된다. 

사우리 토민인 유근택(1927년생)은 옛날의 논배미는 구부러졌기 때문에 벙벙 돌아 끝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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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렇게 몸돌하는 것을 ‘두렁걸이’한다고도 했다 

몸돌소리의 받음구 예는 <표 11 >과 같다 

〈표 11 > 김포시 몸돌소리의 받음구 예 

〈경기〉 지역 받음구例 음조직(가사내용) 둥 

< 115@> 통진연 용정리 에이여라몸돌 S3.r4.(뺑뺑돌려 소라옴돌) 

< 116@> 월꽂면 고양l 에헤여라 몬돌 Rl.tl. v4. 

< 125®> 통진면 서암l 에이여라 몬돌 S2.r4 . (뺑뺑돌려 몬돌을질제/오조밭에 새날린다) 

< 126> 하성면 마조리 에히여라 몸돌 S2. 애 *메김구없이 톰돌만 3회 복창후 “우여-” 

에-여라 몸돌/ 
(받) : R2 . t4의 끝을 2도상행 (메) : 14. 

< 127> 하성변 하사리 
에이혀라몽돌 

(뺑뺑돌려 몸도로/얼른매구 호미씻세) * 끝에 
우여 

< 128> 김포읍사우리 에이여허라 모흥돌 
Sl.t5.v5.(뺑뺑돌아 와리몸를센풀풀말아 멍석몸돌) 

*앞논에 새앉는다 새쫓아파-

Sl.r4얘‘(논김매는 쥔할머니,막걸리동이/백두산 
< 129> 양촌면 누산리 에여라몸돌 낙맥 노들다리 건너 김포균 접어들어) *에야라 

훨훨 “우-” 

<130> 대꽂면 약암l 에헤여리 몬돌 
M2+S3 . r4끝부분을 단3도올-림 .v4,6. 

(똘똘뭉쳐 돼리몬돌) 

< 131> 월꽂면 군하3 에혀라몸돌 
Sl.r4.v4 .(뺑뺑돌아 화리몬돌「) 

*“오조밭에 새쫓아라, 위 위” 

<표 11 >에서 보면, <126>를 제외하고는 모두 멕받형식이다 하성면 마조리 <126>에서는 

메김구없이 몽돌만 3회 복창후 “우여-”하고 논밖으로 나간다. 

<표 11>의 받음구는 옴돌형< 115@, 126∼ 129, 13 1 >이 몬돌형< 116@, 125(2), 130>보다 

더 우세하다. 음조직으로는 Sl < 128, 129, 131>, S2< 114(2)>, Rl < 116@>와 그밖에 R2. 14. 

M2. S3. 의 경우들이 있다. S3는 13. R3과도 상통한다 

<130>의 햇2행이 내재4박 1마디인 것을 제외하면, 모두 (메)와 (받)이 3분박4박 1마디씩이 

다 메김구는 2음보씩이며 그 1음보는 4자 또는 5자 구성이다, 

메김구로는 뺑뺑돌며 에염을 싸는 작업모습을 형용하여 와리옴돌이라고 표현한 것이 적지 

않으며, 소라몸-돌, 멍석몽돌이라고도 하였다 양촌면 누산리의 정만길은 <129>에서 “강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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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 이씨한양 둥국시라 .. 백두산 낙맥이 뚝 떨어져서 .. 노들다리 건너 김포군 접어들어” 

와 같은 고사소리나 터다짐소리에 잘나오는 가사를 애용하는 것으로 보인대< 118>상사 참조)‘ 

< 125(2), 126∼ 129, 131>에서 보이는 우야소리의 흔적에 대하여는 후술 참조. 

10.2.7 우야소리 흔적 〈경기 129) 등 

우야소리의 흔적을 < 125(2), 126∼ 129, 131>와 같은 폼돌류의 끝과, 그밖에 상사소리<114 

@>의 끝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양촌면 누산리 <129>에서는 소리애비가 몸돌의 마지막 메김구로 “에야라 훨훨”을 부르면 

다른 논 매기꾼들도 이를 복창하고는 다함께 “우-” 라고 외친디-

통진면 서암l리 <125(2)>에서는 몸돌소리의 끝나는 메김구로 “오조밭에 새날린다”만 기재 

되어 있으나 “우-”하고 외치며 나올 법하다고 보여진다. 김포읍 사우래<128>의 몸돌소리를 

끝내고는 소퍼애비가 “앞논에 새앉는다 새쫓아라-”하고 외친다. 월꽂면 군하3리 <13 1 >에서는 

소리애비가 “오조밭에 새쫓아라”하면 바로 “위 위”하며 끝낸다- 하성면의 마조리 <126>와 하 

사리 <127>에서는 새쫓는 메김구없이 단순히 “우여-”만 외치고는 논밖으로 나가고 있어 이러 

한 외침을 우야소리와 관계없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으나 주변 면에서의 우야소리의 흔적들 

을 감안한다면 이 또한 우야소리의 흔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밖에 월꽂면 군하3리의 가창자 윤실봉\ 1926 .토민)은 상사소리 <114(2)>의 끝부분에서도 

소리애비가 “오조밭에 새<날〉려라”하면 바로 “위-야 위”하고 끝낸다. 

10.3 낌포시 논맴소리의 성격 

김포시의 논맴소리로는 사디, 니나노 방아타령, 긴방아, 방아소리, 상사, 몽돌, 및 우야소리 

흔적 둥이 녹음되었다. 

이 중에서 니나노 방아타령, 상사소리, 몸돌소리가 김포시에서의 가장 보펀적인 논맴소리 

이다, 몸돌소리는 김포시를 포함하는 서부 경기도가 본고장인 에염싸눈 소리인데 김포시에서 

는 대다수가 멕받형식으로 불리우며, 또한 그 끝에 오조밭에 새날리는 둥의 우야소리 흔적이 

보이는 예가 상당수 된다. 

니나노 방아타령 · 상사소리 • 폼돌소리와 함께, 사디소리가 있고, 쑤야소리의 흔적이 있으 



IO. 김포시의 논맴소테 〈경기 102∼I갯〉 251 

며, ‘에넬넬’상사형이 우세한 점, 회다질 때 달고에 이어 니나노 방아타령을 부르는 마을〈고촌 

면 신곡6리, 김포읍 사우리, 통진얀 서암l리와 5리, 하성면 하사리)과 상사류를 부른 예(고촌 

면 신곡6리, 대꽂면 약암l리)가 있는 것은 중부경기도인 고양시와 서부방변의 서울과 인접한 

까닭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니나노 방아타령보다 더 고형(古形)에 속하는 논김방아타령이 불리우지 않는 점, 홀 

호리 류나, 논김양산도 소L소리 등이 없는 점은 고양시와의 차이를 나타낸다. 

방아소리 류가 고양시에서는 논맴소리로 불리우지않은 것을 보변, 김포시의 방아소리 류는 

부천시 둥 남쪽으로부터 유입된 것이라 보여진다. 

이리하여 김포시의 논맴소리는 중부경기도권의 서쪽 한계지역에 속하며, 빙-아소리를 통해 

그 남쪽 방면과의 교섭이 들어나는 권역임을 알 수 있다. 

옴돌소리는 전파권의 중심지대에 속하며52) 긴 사두 류에 속하나 고양시 • 과천시의 ‘사두’ 

대신에 ‘사디’파고 하는 점, 모심는 소리에서 나타나는 김포형인 ‘허나 허나 하나 둘이로다‘ 

등에서 이 지역의 개성이 엿보인다 

솔선법 계통이 다수를 차지한다 상사소리의 경우는 무반음전음계(無半륨全音階)의 솔선법 

(S), 레선법(R), 라선법α), 미선법(M)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 경향이다. 

Rl. 내지 Rl.춧대선법의 곡으로는 대꽂면 약암리 조계환 창의 방아타평 <112>, 월꽂면 고 

양리 이은하 창의 방아소리 <116CD >와 몬돌<116@>, 하성면 하사리 홍인환 창의 상사 

<120>가 있다. 가창자에 대하여는 <표 l> 참조. 

52) 이소라, “몬돌소리 考,” 『최인학 환갑기념논문집』 , 1999 



252 경기도 논맏|소리 資料홈홈 저Ir권 

〈경기 102) 

사디소리(논매는소리) 
조남창-( 1 902남.토민) 창 
素 87-8-13 φ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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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띤( 1922. 남 토민) 창 

素 87-8-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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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104) 
긴방아(논매는소리) 

김포군 대공면 (메) 조계환"( 1 928.남 강화군 내가면 오상리 

약암l리 1 5세까지 거주, 20세 정도에 대공이주 
(받) 조계환, 한규성( 1 936) 
素 87-8-1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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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 사 

아 아 -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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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105) 

깅포꾼양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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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106) 

검포군 월공면 
군허리3구 

P =1so 

방 

가 깐 데 

뇨린뾰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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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실봉{ 1 926.남토민) 창 
87-8-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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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ii-18-28) 。 타쿠나 지얼구나 

이농사를 지융때에는 
어떤이 이것융 마련율 했나 

。 엇따 지옐구나 
훈풍에 률융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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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107) 

깅포군 하성면 
마조리 

훌를 

판릎뺨f 
민병흰{1908.남.토민) 창 

素 8샤-18 (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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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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素 87-8-1 3-I A 

이 여 라 방아- 요 

2. 

방 아 방 아 가 슨
 

무
 
’ 아 냐 

아 요 

김 포 

여 주 이 챔 ~ 자 차 아 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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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109) 

김포읍 사우리 

옳풀 (매) 

-¥- 러 진 

유근택(1927,남.토민) 창 

이소라채보 



훨 훨 

(매 ) 2. 실쭉 생쭉 소구둥아 

소리의 영창용 어디다 두고 
너만 훌로서 

어l 라 걸렸느냐 

3. 좋고두 또 좋구냐 

봉플였구나 봉들었네 

이강산 삼천리 용들었구냐 

꽃윤 피여서 화산이 되고 

잎은 피여 청씩인데 

우리 놓촌에 풍년이 를어 
오곡잡곡 대풍이로구냐 

에여라 방아로구냐 

4. 좋구두 또 좋구나 
배야배야 저기집얘야 

물풍이 나려서 옆에다 끼고 

와리는 벗어서 손목에 둡고 
가깐데 냉수는 저차흘 놓고 
언데이 냉수홀 

에라 길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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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 다 

5. 좋구두 또 좋구나 

노돌강변 풀요.리 한썽 
쭈롱종 하냐톨· 업에다 물고 

암놈이 율어서 숫농율 주고 

숫농이 물어서 압농울 주며 

앙놈숫농 어료는소리 

늙옹 과부 답배철 허고 

젊은과부는 

에라 보따라 싼다 

6. 굳실 굳실 잉떼률야 
요엽의 강바위 어디다 두고 

너만.흘료 
에라여기 왔느냐 

7. 요가지 길쑥 팎새플아 
논길 밸걸 어디다 두고 

너만훌로 

에라 여기 왔느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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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110) 
뱅-0~타령(논매는소리) 

“ ‘ ---=------
" l ‘ ’“,,,,,..- I ,、” !”’ ‘· ! ”’ 

- - - 끼 1 ' x -

-x ·--
나 니 가 냥 실 

II. II. " II. II. .... 
l ’ I I l、 II II ” 

.」 --- -‘ ’ .... .‘ 一」

’“--- - 껴、 ’ ‘- - Pl"!' ‘--’ ‘ i ,... ~ .... I I r-
“. '1' I I I I ‘’ I 

-- ’ ‘ L ' “ ’ I 
ν ‘를 ’ 

| . 옛 타 - - 좋 -

- 」r
[ τ -- - -I I ._,.... 、‘ F「 ,... ~ .. ’ 
‘’ I · 1 I I ’ I ‘ ’ ‘/ L I I~ 

어 라 우 겨 

많
않購

ν
難
u
難
ν
難
u
難
u
難
u
難
u
雖
ν
 

니 .나 노 

'D ....i 
「- 잉 세 

~ ∼‘--∼ II ~ 、

~ ~ -· ... 
"'' 11 I 
r' r I 

장 안 에 

-- - -,... ~‘ '"' 
” ’‘ ’ ' 1' LJ V 

(에) 이선화{1918. 남 토민) 

(받)이은하 

t & 

~「
애 혜 야 

‘ 겨 볍 」」l 」} 서 

라 방 아 로 구 나 

一 .... 
“ ‘........: II ------、 I .. I\ '\ ” ‘ i ...., _, I / ” l ’ I -' - f"":" 

나 니 로 구 나 

방 아 
·
F좋
 -
춤
 

룹흘 
가 

휘
 캄 

,월 

구 냐 

t l - ‘/ 
“-『 ‘ ” ----- - ι ’‘ I I I\ I 

! ‘ ’ ‘ ’ ‘ "'’ I ’ I _, ” ’ I 
l.J l.J I.I :"' ‘- - - -r r r ’-

(·) 가 지 률 마 라 -

꿈컴듣프캘 
걸 - 이 

l t-. ‘ ‘ ,, ‘ ,., ' ’ -’ -’ 4 ’‘ 11 ‘_. I\ ’ l I ~ I 
l ‘ ’“;””· !’ -' I ;」’ I 
I .I I .I " ~ .. - ~· ~- I 

r r 、-- ∼----
에 후 화 다 늙 

훌풀(발) 

호 

어 가 - '-· 다 

오늘날은 여기서 놓고 

내일날은 어디가 노나 

3. 옛 타 좋구나 

김포 통진 벌 I斗리 방아 

여주 이천은 자차 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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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111 ) 
뾰땀렴 

정만길창 
素 87-8-13 Q)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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難
ν
廳
ι醫
ν
羅
u難
ι

“ 투--- ---‘ I\ I\ I I ~ ‘ I - - ‘ ~I ., ..-, ~ ~ - I ’ ‘ ” ....:..J I I l n. ., I 

‘ ’ ‘ ∼《 ' [ I ‘ I - - -‘ ._.. ,_. I I 11 ’ ,. I J I J I J ’ l I l - .....J. 」 I 

r r r r -닐 -

개 자 춘 이 의 넋 이 로-- 고- 나 
| 투- ‘ ~ ’ 
I I I k一 ” ’ l ’ ‘i ‘-‘ I .::fl I ’ --‘ .. I 

머 - 헌 산 에 
/?、“r,...

~I ’ 
「- I ’ I !、
I ’ .. -’ l ’ 
」 - ‘ ~ ~ --/ -

활옳 ‘ ‘ ’ ‘ ’、 .. I ~ .A""I II ’ I 

‘’ ....I I 
、‘-」-

이 드 니 

폴킬 줄줄 ..... l .‘’ ,、 ‘ I ’ l ” l、 •. , - - ,、 7 I 

“ _, ’ ’ --
불 타 -- 한 

켜 훌 폴 후 좋컬 」
""' 에 루 화 새 촉 ‘ 닝 

좋폴률훌 옳듣클 
‘-"'C" 

나 ‘- 다 

(에 ) 2. 누었구나 좋구나 
요다가 가다가 만난 닝이 
청은어쩌나 갚었는지 
생각올 - 하 허구서 
에루확또 생각 한-다 

3. 누었구냐 좋-구나 
빽성 겉온 흰 나비는 
부모닝 몽상융 업었는지 
소욕딴장융 영쳐입고 
장다-리 볕부로만 
에루화 왕래 헌-다 

4. 누었구나 좋-구나 
봉을었구나 용률었구나 
상천리 강산에 용이 들어 
누훈 것옹 꾀꼬리요 
추론 것온 버률이라 
황금 강은 꾀꼬리는 
황금 강옷윷 멸쳐 업고 
양유-청산으로 
에루화 왕래 한-다 

- 자진 방아는 률려요고, 다론 소리로 걸율 률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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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조계핸1 928남) 창 
(받) 한뮤-생 1 936. 남 토민), 

서영석 
素 87-5-1 8-28 

방아타렷(논뱀) 
〈경기 112) 

검포군때꽂면 
약암I <~] 

나 

」- -=용{)O 

藉·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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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
醫
·
藝
·
4靜
難
·
難
·
難
·
費
·

한(방) * 다훌를 
에 i!fi 혜 혜 야 -

~ ~@i 종 껴 풀검. 
어 라 우 져 라 방 아 로 고 나 

~ ...... “ ..-.... ‘ 
,_ ‘ ... ,...... --- .... ,、 ~ ..... .... ., 

I 1 I I ...::I I l I ’ """ !’ I I I I l ’ l ’ I 

;--;얻 - ;한 - 、; - -

설 나안설 나나 효 난 
----, 

r 』--= I"" I"" I"" 

니 나 노 방 아 가 

(메) ---‘ ι 빼 

Fine 

훌 소 

.A .A 
- ‘ ’ 「‘.. F‘ el I 

-」 」/ I 

‘= -
- 를S드 -

I"" 『 I" 
지 혈 - . 구 나 2. 좋 다 

~ ‘ ’r _,.,. - - - ~ ,, • - - • -、,_I I • 』〔 [ ,.._ 

’ J I I J ’ J I ,... 

~I ‘·‘· I I 
~ ” 를 

“’- -.._.,.. 1 VI 

.“‘ -- i • r""""lm I I 
'"' < < 、 I I ’ I 
I I ’ l I I ’ ‘ ......... 」 I -- -- -- - -

산 천 초 욕 온 혐 (U') 어 가 고 

훨렐‘ “ ‘ Ii!!! ,、 , 、 , 、
- ’ l I I -' ’ “ ” 
’ I X ’ .」 , II 

I"" 、;

쳐 혀-영 한 (융) 용 
輯F 

인 간 

Ii!!! - . ‘ -를 •• ’ l ‘l l 、 I "l ~ ‘ l"""'im .. ' ‘-- - .-1 I ’ I -' I r""""ll ,、 I I "'' I 
I I _. - ‘-’ ‘., ~ I I ’ I - I ’ I - .... - -‘ i, 」oL!

D.S 
에 루 화 쐐 늙 어 가 느 - 냐 

3. (때) 좋다 지혀짱구나 노다가세 자다가셰 
(도로흉단) 집으루, 에루화 노다가 갑시다 

4. (에) 좋다 지혀얼구나 무갱세월 가지률마라 
아까운청훈이 에쭈화다늙어 가누나 

5. (에) 좋다 지혀얼구나, 무갱하구 야촉하다 
우리 인생이, 에루화 야숙두 하고나 



〈경기 113) 

김포군 1옹진면 

서암l리 닙F우모루 

」 ·=45∼55 

흉폼왜 

뾰땀렴 

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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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익(19 1 5남토민) 창 
이소라 채보{87-8-l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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훗 i롤률 ‘ -- ‘ l 、 ‘ 『 • 
I I JI ” I 1 

- - _, i ’ 
‘--‘-’ ‘’ ‘· 

폼 .‘--
•4 •· 

률
)
사
 

義• 
훈 

엿 

좋풀 
-#*’ 

거 

r--k---r 

- - -웬 수 

권 

흉 급E 驚• 
고 로 

누었구나 
심는때는 

리 

좋었구랴 
금영여기 
남산 흥에 
에리 대추베로다 

에 

(메) 2. 

에혜에빼요 
어라우져쭈 방아로구나 
노잔다때려라 혐어서 노자 
늙어 지연 
에혜리뭇λ}귀로다 

(받) 

좋구나 누웠구나 
이베 저쩨 다갱야두고 
여추이챔 자차벼 심어 
진상융려노자 

(에) 3 ‘ 

에혜 에빼요 
어허우겨루 방아로고나 
인물입씩용 용숭아윷이 
석당 열흘융 
에히리 때져나이로다 

(받) 



〈경기 11 4) 

김포군원꽂면 
군하3리 

1. 」 . •• So--60 

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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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실봉-{ 1 926. 남 토민) 창 
素 87-8- lA 

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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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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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115) 

인천시 백석동 
검포군통-진연 용정리 

심기판1909.남 백석출신 
18세까지 살다가 19세에 

옹정래 이주) 창 
素 87-5 -1 8-IB 

1. 싸 = 150 

흉훨;고;f밭i각5 「 ‘- -‘·‘t • ‘- ‘ .‘·‘t 
I ~J l"lllt.. ’ " .‘ ’ ’ ‘ ” I 1 W•• I - - ‘ - ” ’” -’ ‘” l ‘ l ‘ -1 \ _., • I ‘ _. II II II_. I 

I r r r I 

라 

購 =률 ·
「
←
←

방 아 - - 요 

~~깅 , II 
무슨 방 아 냐 이 방 아 가 

(메) 。 혀구 노재는 디답 방아 

2. 」 co 50 

(한 다~· 
해 요 -

흉좋 

우 져 2 
-「하 

나 나 가 남 

방 아 가 좋 예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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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 55--60 

에 일 넬 넬 

상 사 i흙 사 는 퉁 진 사 요 

4. 
」 =60 

-실융용장3도더 놓융-

에 이 여 라 폼 돌 

~ ~ ~ 
탱 • 률 혀 서 -A‘- 라 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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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116) 

1. 박이소리 
2. 옐넬벌 상사 
_a_폼몰 

검포군웰꽂면 
고양l리 능골 

1. .l. - so 

이은하(1909.남토민) 창 
素 87-5-18-18 

-북융치며 멕인다.호미끝융 불잡고손융흔률며 받옵소리 하곤했다-

흉뿔뿔4발l 

흉뿔왜 

흉뿔 ~~~ 과소소 ISISIS I~* 
강 -태 풍 - 외 죠 작방 아 

.‘’· .‘.‘’ 
~ &-「 일b 」 쐐 j 출t | 

’ 
、-에 헤 여 . 리 방 아 요L 호 

.‘-- 출 훌·*출 I~ 뿔뿔 출 경 
、‘---。l 방 아 가 뉘 방 이- 냐 

2. 
-거친 다매고풍그렇게 남았융 빼 푸른다­

·용갱용 창고용 

흉睡쫓」밭i ~ 」 ψ 」 ~ II 

옐 〈훈〉 넬 상 사 뷔 여 

+
轉뼈
 

늠 ‘ 1' 

、“--- - - 、리 몬 렐 (효)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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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117) 

김포군 j~~성연 

마조리 
」 . =: ~‘ 

민병환창 
素 87-5-1 8 (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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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118) 

에밸넬삿사데야 

검포군양촌면 
누산려 

정만길창 
素 87-8-1 3 CDB 

雖
ν
 

고. 

(매) 이써 한양은 건국시에 / 
인왕산이 주산이 되고/ 

주산앞에 대궐을 짓고/ 

대궐 앞에는 육조 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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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11 9) 

검포군검단면 
마전려 

옐 

앨넬밸삿사 

넬 

(메) 。 간데 쭉쪽 갱 률여 놓고 
。 갱든 님 오기만 기다린다 

상 

장복동{ 1914.남. 마전출생. 

1991 년에 인천시 가정동 
이주)창 

素 92-1-308 

I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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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120) 

홍인환{1 915 .남.토민) 창 
素 92-l··31A 

1웰넬넬 삿시{논뱀) 
검포군능냄면 

하사리 

」 ·=so 

=출 흡
벌
 
싸
 

- ’ 
I ’ ' .-I JI{ ....I I I 

∼ ι;· 
상 顧• 

야 

률윌 출 

넬 

「-3-「 .. 
- --- .JI 

... ‘ -- J‘ . -’ I J I I -1 \ 

WI" I I I~ 

’ - I' 

넬 네 -a 

(메) 

購• 륙
발
 
쐐
 

아 념 '-더 

장깐만나서 
다허갔더니 

청삽쌀이 
션쳐지에 
풍이로다 

허 사 

꿈가훈데 
만단셜화률 
방갱맞온 
흉흉짖는 
난가일몽 

상 

。
。
。
。
。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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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121 ) 

옐넬넬삼사 
검포군 고촌연 장재순{1918‘남) 창 
신곡6리 은행정 素 92-1-30A 

」 - =·SO (이 속도는 설제 논햄풍작에션 좁 라르며, M.M45갱도가 앞맞다고 함) 

難·難·難·難·
(받) 

애 -c 넬 

훨 ~ 
상 사 로 

“‘ - -
-- I I ‘ ’ ’ I I Pf “ I _, - _. “、 _, 
-- - - “ --- - -

상 사 디 웰 

‘ . -F‘ ’ 、 F‘ ....., 
l ’ I I l ” I I 

_,, - i ’ -' - I - - ------. 
다 상 - 사 로 

t메1 I 

I ‘- I ’ 
~ .1/ ..... ’ 

.‘·‘t “ ’ “、 , 
I Pr.-1' .. ..-I .Pr I 

- ·- - • I 

、--- 、‘- • 놓 이 허 디 여 -λ‘- 릴 

l멘l 

~~~ .‘-- ~ 
이 리 - 저 라 

(매) 。 상사소리 신나게허게 
。 상사로다 뉘상사더냐 

(받) 에 예앵웰 상.,q디여 

(때) 。 상사 소리 나거듭랑 
。 상사효다 부사로구나 

4•+--
]’느F 깅 
장 도 

쉴
 

{L 

여 

一 t발1 

다 

훌쫓 

I갱 

훌률 



〈경기 122) 

검포군 ;섭단연 

마전리 

흉뿔혈초 
얼 

엄럽럽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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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 장복동{1914.남. 마전출생. 
1 991년에 앤천시 가정동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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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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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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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1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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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포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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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렴렬럽 삿사도야 
유곤태창 
素 87-5-18 CDA 

도 -

요 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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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시오’ 여러훈률/ 
요내 한말흉 틀어나 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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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125) 

김포군통진면 
서암l리 

1. 

1. 밸넬넬 장사 
낌L표들 

흉뿔? (받) I I ~ 
넬 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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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1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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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

사 가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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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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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 」1

사 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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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126)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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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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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127) 

표
렐
 

김포군하성면 
하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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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128) 

몸울소란 
김포읍 유근택창 

素 87-5-1 8 φ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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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129) 

몰돌소란 
정만걸창 
素 87-8- 13 C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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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농사는 천하지 대본 / 

농사밖이 또 있는가/ 

강냥도 대한민국/ 

우리냐라두 대한민국/ 

조선땅이 제얼업너l / 
삼천리 강산애‘ 풍년이 왔구랴 / 

이써한양 둥국시라/ 

옳혈에) 

빽우산이 생겨납예 / 
백두산 낙액이 뚝 옐어져서/ 

기자 천년 단군 천년‘/ 

금수 강산윷 구갱허고/ 

홍되 ~ -;-
에 여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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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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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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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란용율 썩 율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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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추신 장깐허고/ 

태상관올 묵 떠나서 / 

우악재 고개룰 훨훨 념으니 / 
예천에는 영주운인터l / 
시방시체는 폭렵운이라/ 

5:.들다렬 썩 건너서서/ 

김포군윷 정어들어 / 
용년이 왔어 풍년이 왔어요 / 
금수강산에 풍년야 왔어요 / 
일락서산에 해는지꼬/ 

월출동녁에 저달이 솟아 / 

혹∼궐 널 • 콜 
(발) a 

홈 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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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 훨 

、



〈경기 130) 

김포군대공면 
약암l려 

p =· 150 

헤 

에 혜 

몰돌 

허 -

IO. 김포시의 논맴소리 〈경기 !02. ∼ I양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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素 87-5-18-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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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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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남양주시의 논맴소리 〈경기 132∼ 148> 

11.1 배경 및 녹음지역 〈도 14, 15) 

남양주에서는 미금시 평내동〈현 남OJ주시 평내동)과 별내면 청학리, 수동변 운수2리와 외방 

2리, 와부읍 덕소리, 조안면 송촌2리, 진건면 송능2리, 진접면(현 진접읍) 장현리 및 화도읍 마 

석우2리의 논맴소리를 수집하였다. 와부읍 팔당리에서는 논맴소리가 찾아지질 않았다. 

남양주시는 중부경기도의 동편에 위치하며, 북쪽으로는 포천군(소흘면 • 내촌면), 동쪽으로 

는 가평군(상변 • 외서면)과 양평군(서종면 • 양서면), 남쪽으로는 광주군 납종면, 서쪽으로는 

하남시 • 구리시와 서울〈강동구 • 노원구), 서북쪽으로는 의정부시와 인접한다.<도 14> 

남양주시는 백암산 · 명지산 · 천마산 · 도봉산 • 북한산 동으로 이어지는 한북정맥(漢北正 

R뼈의 끝자락에 자리잡아, 시 전역의 70. 1%가 산지이며, 농경지는 17.3%에 불과하다. 농경지 

중에서도 산전(山田)이 많고 평야에 있는 논은 아주 적다. 평야라고는 진접읍의 왕숙천 유역 

정도이다_53) 남양주시의 지형은 가운데에 천마산(81 2.4m)이라는 지주가 서 있고 둘레엔 포천 

군 방변의 용암/산(479.9m)과 운악산(234.8m), 가평군과의 경계인 축령산(879.5m)과 서리산 

(825m), 양평군과의 경계를 이루는 송라산(493 . 5) . 문안산(536.1) . 운길산(610.2m), 하남시 방 

면의 남쪽으로 뻗은 조조봉{30이 • 적갑산(561) . 예봉산(683.2m), 서울과의 경계를 이루는 불 

53) 『남양주시사』 제 l권 역사편(남OJ:주시지편찬위원회, 2뼈), 37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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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산(508) . 수락산(637.7m) 둥이 에워싸고 있다<도 15> 

남양주시의 서남쪽으로는 한강이 흘러 하남시와 마주보며, 동남쪽으로는 북한강이 흘러 양 

평군과의 경계를 이룬다. 시내에는 왕숙천 • 구운천 • 묵현천 3개의 큰 하천이 흐르는데, 구운 

천과 묵현천은 화도읍에서 북한강으로 흘러들고, 왕숙천은 진접읍 부평려에서 시작하여 수석 

동에서 한강에 합류한다_54) 

남양주는 역사적으로 양주의 남부 둥, 인접 지역과의 통폐합 과정에서 형성된 행정구역이 

다 삼한시대앤 마한에 속했고, 삼국시대엔 삼국이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위해 벌인 각축장이 

되던 곳이라 할 수 있다. 통일신라가 9주 5소경을 설치할 당시엔 한주〈漢州)의 한양군(漢陽那 

에 소속되었다. 고려시대에 오늘날의 서울지역에 있던 양주가 조선조에는 북쪽으로 이동하여 

서울 외곽의 콘 군현으로 자리잡게 되었을 때, 남양주는 양주의 속현인 풍양현에 속하였다. 

풍양현지역은 묘적산과 운악산 둥,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인하여 왕실의 사냥터나 강무장으로 

이용되었다 

한말과 일제시기에는 현 남양주시 지역이 양주와 가평 • 양평 • 광주 둥으로 나뉘어 있었 

다. 상기 조사마을 중에서 수동면 외방리는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가평군 지역이었고, 조안 

면 송촌리와 와부읍 팔당리가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광주군 관할이었던 것을 제외하면 그 

밖의 마을들은 모두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양주군 소속이었다. 

1963년에 수동면이 신설(화도면 3리 • 진접면 l리 • 가평군 외서면 3리를 통합)되면서 현재 

와 비슷한 바탕의 읍면 단위가 편제되었다. 1966년도엔 별내면 퇴계원출장소를 설치하였다 

(1989년 4월l일에 퇴계원면으로 승격됨) 

1980년 4월 1일자로 OJ:주군에서 벗어나, 2읍{구리 · 미금) 6면(진접 • 진건 • 화도 • 수동 • 

오}부 • 별내)을 관할하는 남양주군이 신설되었다. 1986년에는 구리읍이, 1989년에는 미금읍이 

각각 시로 승격되면서 남OJ:주군으로부터 분리 • 독립하였다. 

1992년에 진접읍 오납출장소가 설치되었디{1995년 5월6일에 오남면으로 승격)‘ 

1995년 l월 1일자로 남양주군과 미금시가 통합되어 남양주시로서 출범하게 되었다. 

2000년 현재 남양주시는 3읍{와부 • 진접 • 화도읍) 6면(별내 • 퇴계원 • 진건 • 수동 • 조 

54) 구운천은 수동면 내방리에서 시작하여 화도읍 구암리에서 북한강으로 흘러든다 

묵현천은 화도읍 묵현리에서 시작하여 화도읍 금님리에서 북한강에 합류한다. 

(『남양주시지』 역사편, 전게서, 56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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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 오남면) 10훤평내동 등)의 행정구역을 관할한다. 

남양주시의 논맴소리를 위한 본서의 조사는 1987년도와 미금시가 분라된 1989년도에 실시 

되었다. 따라서 구리시는 독립되어 있었고 오남면은 아직 설치되 않았으며, 퇴계원면은 마지 

막 조사 무렵에 방금 생겼나 있었다. 

미금시 평내용현 남OJ:주시 t平內洞) ;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양주군 상도면에 속해 있었 

다 1914년의 황폐합시에 궁평(宮t팎과 장내(總內)일부를 합하여 평내리라 하였다. 궁평은 태 

조 이성계의 헝인 의안대군(宜安大君) 이화의 묘를 백봉산 서쪽에다 쓰고 궁을 세운 이후로 

궁이 있는 마을이라 하여 궁말이라 부르던 것을 일제시대에 궁평으로 바꾸었다. 가창자인 이 

중휘는 전주 이씨인데, 계유정난%) 때에 단종이 죽고, 의안대군의 손자인 하령군(河寧君)이하 

16인이 순절할 무렵에 황해도 연백군으로 가서 13대를 살았으며 연백군에서 다시 궁말로 들 

어온지가 160여년(조사 당시)된다고 하였다. 평내동에서는 소만 때부터 밍-종까지 보름간 풀을 

했다 하루에 녁짐도 한다 풀을 하고나면 힘이 들어 사람이 다 쓸어지곤 했다. 모심고 25일 

되면 호미로 매기 시작하여 다 매면 손으로 또 맨다 호미로 밸 때나 손으로 멜 때나 노래는 

같다. 힘들어서 노래하는 것인데, 여렷이 소리하면 처량하게 좋았다 논매는 형태를 일컬어 

‘돔배’친다고 하는데, 앞돔배가 나가서 이렇게 돌면, 돔배 돋아 똥그량게 싼다. 저사람이 세폭 

찍어나가면 나도 세폭 찍어나가야 한다. 정월보름에 햇불싸움을 했고, 줄다리기도 했다‘ 회다 

질 때는 각자 달굿대 쥐고 8인이 광안에 들어간다. 

별내면 청학리(別內面 춤歸里) ;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양주군 별비변에 속해 있었다. 마 

을 동편의 은행나무 고목에 청학이 살았다하여 청학리라 부른다. 호미로 애매고 나서 두별, 

삼동매기를 하였다. 의령 남씨 남기준의 16대조 산소가 있다. 호리소 또는 겨리소로 논밭갈이 

를 하더라도 외치기만 하는 정도이다 

수통변 운수2리(水洞面 雲水里) ;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양주군 상도변에 속해 있었다. 

5 3가구 중 검해김씨가 15호된다 가창자인 김봉건도 김해김씨이다. 

수동면 외방2리(水洞面 外행里) ;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가평군 지역이었다. 논골, 장구매 

기, ‘구매바위들’이라 불리우는 논이 있다 저리소모는 소리가 있다. 

와부읍 팔당퍼(표車둠 八堂里) ;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광주군 동부변에 속해 있었다. 한 

55) 쫓西靖難 : 14 5 3년 계유년에 수양대군이 여러 고명대신을 없애고 정권을 잡은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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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중류의 깐변에 위치한 마을로 본래 넓은 나루인고로 바당이 또는 팔당이라 하였던 데서 

불리우는 지명이라고도 하고, 또는 강의 양안의 산세가 수려하여 팔선녀가 놀던 자리에 여넓 

개의 당을 지어놓았다는 전설로 인해 얻은 명칭이라고도 한다%). 정월보름께에 줄다리기나 

햇불싸움은 하지 않으나 지신은 밟았다. 논이 밭보다 적은 지역이다 논맴소리는 수집되지 않 

았고 토민인 오일냄1924년생)에게서 지경류의 터다짐소리만 확인되었다. 

와부읍 덕소리(표車둠 德핍里) ;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대부분이 양주군 와공면 지역이었 

다. 큰 못이 있어 덕소라 하였다. 

조안면 송촌2리(鳥安面 松村里) ;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광주군 지역이었다. 1906년에는 

양주군 초부변에 소속되었다. 콩재배로 유명한 두촌〈豆tn마을과, 두환이 커지자 소나무밭에 

다 분가하여 생긴 마을이라는 송신(松新)의 이름을 따서 송촌리라 부콘다. 송촌2리는 80호중 

85%정도가 농가이다. 중산간마을로 논이 밭보다 많다 가창자인 윤용섭과 윤문섭은 파평윤 

씨이다. 호미로 논을 매는 지대이다. 줄다리기는 안했다 

진건읍 송능2리(흘乾둠 松陸里) ;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양주군 건천면 지역이었다. 송능 

리엔 광해군의 어머니 공빈 김씨의 묘소인 성릉〈成陸)이 있다57) 또한 어웃마을인 사능리에는 

단종비 정순왕후의 묘소인 사릉{思|埈)이 있다. 호미로 논매는 지역이다. 호리소(1마리)로 논밭 

을 간다 줄다리기는 안했다 

진접읍 장현리(棒接둠 長視里) ;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양주군 접동면 지역이었다. 1914년 

의 통폐합시에 장승리(휩휩里 ; 장송이 있다하여 불리운 이름)와 봉현리(峰뼈里 ; 마을 동쪽 

에 있는 조그마한 고개에 별집이 있어 그곳을 피해다녔는데 ‘비리개’랴 부르던 것을 한자 표 

기화 한 것임)에서 글자를 따서 장현리라 하였다. 장현리는 읍소재지 마을이다. 가창자 남영 

문은 장현l려에서 출생했고 장현4리에 거주한다. 

화도읍 마석우리(和道둠 摩石偶里) ;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OJ:주군 하도면 지역이었다. 뱃 

돌이 많이 생산되고, 마을의 길이 돌아서 생겼다하여 뱃돌모루, ‘뱃돌떠루’라 하던 것을 한자 

표기하여 마석우리가 되었다. 화도읍의 금남리(琴南里)와 차산리(車山里)도 조선시대부터 한 

말까지 양주군 하도면 지역이었다. 

56) 『지명유래집』 , 경기도, 전게서, 227쪽 

57) 『남양주시지』 제3권 민속편(남양주시지편찬위원회, 2α)()), 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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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남양주시 논맴소리의 종류 〈경기 132∼ 148) 

남양주 지역의 논맴소리로는 싹-소리, 사디소리, 민아리, 우겨리 방해, 방아, 상사, 우야소리 

둥을녹음하였다. 

펌돼동에서늪 느린 방아<경기 138, 142φ>와 상사<142(2)>가 녹음되었다. 별낸보 최할린 

에서는 상사<14oCD >, 방아<140®>, 우겨리 방해<140®>, 우야<140(2) >. 수독면 문수2리 

에서는 싹-소라<경기 132>와 상사<146> . 수통면 외박2리에서는 중거려방아<139>와 짜른 

방아<137> . 와부음 덕소리에서는 방아와 상사, 와부며 출시으로 양평군 양서면에 거주하는 

구완서로 부터는 느린방아<141CD>와 상사<141(2) > . 조아면 송휴2리에서는 민아리<134>, 

느린방아<135CD >, 중거리방아<135(2) >, 짜른방아<135@>와 우야<135®>. 짚죄읍 숲효2 

린에서는 중거리방아<136>와 상사<143>. 친전육 잣혀리에서는 상사<145>와 우야<147> . 

화도음 마석우권에서는 사디 <133>, 상사<144> . 그밖에 화도읍 차산리의 토민으로부터는 논 

매고 쉴참에 부르딘 넋두리 <148>을 수집하였다. 

11 . 2. 1 쏘I-소리 〈경기 132) 

수동면 운수2리의 토민인 김봉건(1919년생)은 받음구 “헤 - --, 헤에- --, 위 여 - --, 위, 싹 -” 

의 끝부분 ‘위 싸아’는 개구리쫓는 소리라고 표현했다 

싹 - 소리류가 전술한 고양시 <19, 20>와 과천시<60>에서도 나왔지만 <60>은 논매기가 

끝날무렵에 메낌구없이 가창되었다는 점에서, <132>는 보다 고양시의 삭 소리에 더 가깡다. 

양주군 백석면 홍죽2리에서도 ‘사도’류 앞에 부르는 긴 논맴소리로 녹음되었는데, <132>보 

다간략히 가창되었다 

< 132>의 메집구는 “여보 - 시 - 요, 농부님네 --- , 얼른 -- 매 - 고, 술을 먹, 세 --- ”이다 

“여보 시요J 농부 님네/ 얼른 매고/ 술을 먹세”로 나누어 본다면, 4음보로 되어있고 그 l음보 

는 4자 씩이다. 매음보의 첫 두지{여보 • 농부 • 얼른 • 술을)는 붙여 발음한다. 이러한 현상은 

<20>에서도 확인된다〈노자 • 젊어 • 늙어 · 나는), 

< 19>에서는 두패로 나누어 소리를 받았다고 했는데, 길고 유장한 소리일 경우엔 두패이 

상으로 쪼개어 부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아 <132>의 경우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 

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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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조직은 Ll.t4.v l ,4,5. 이다 

11 .2.2 사디소리 〈경기 133) 

<133>은 화도읍 마석우리 토민인 김덕근\1922년생) 창이다 호미료- 논김매면서 불렀다고 

한다. 멕받헝식이다 그는 받음구 “에헤 - 이에-, 에에- , 이여- 라- , 사하 아 아디여 - ”를 가창 

할 때 ‘이여- 라-’의 ‘라’를 소리내면서 입을 딱 벌려야 한다고 했다. 

메김구 예는 “일년- 열두-, 달인데,/ 우리가- 이렇게, 힘이 들으면, /얼마나- 드-나”의 내재 세 

마디로 쪼개어 볼 수 있다 싹-소리 <132>에서와 같이 각 내재마디의 시작어는 붙여내고 있 

음을 본다{일년 • 우리 · 얼P}). 

<133>(받)의 음조직은 Sl.t4g.v4.이다 (메)의 출현음은 (F)Acde이고 A가 최빈다음이며 A에서 

요성한다. A를 춧대음으로 해석한다면, (메)의 음조직은 L4춧대.vl이 펀다. 

사디 내지 사두류는 드문 논맴소리이나, 김포<100, 101> . 과천<5il> . 고양<2 1 , 22> . 

OJ:주에서도 발견됨을 전술하였다. 이 중에서 남양주시의 <133>과 김포의 것은 ‘사디’ 형이 

고 과천과 고양시의 것은 ‘사두’형이다. 양주군 백석면 홍죽2리의 조중희(1924 .토민) 창으로 

불리운 것은 잦은소리 류에 들며 ‘사도’형이다. 

김포시의 가창자 조상연은 <101>이 ‘네꼭지로 넘어간다’고 했음을 전술하였는 바, <133> 

의 (받)은 네꼭지로 부르기에 적당하다 < 133>은 논매기가 힘이드니 험나게끔 흥겨읍게 사디 

소리 한번 해보자고 독려하는 노랫말로 되어 있다. 

11.2.3 민아리 〈경기 134) 

민아리는 경상도의 교창식 모노래가 강원도로 북상하여 후렴구가 없는 ‘민짜 아리’ 라는 

의미의 민아리화 하여 지역에 따라 화전밭을 석양판에 밸 때, 또는 논집멜 때나 모심을 때 원 

용하고 있는 바58), 남양주시에서는 조안면 송촌2리에서 논밸 때< 134>와 수동면 외방2리에 

서 화전밭밸 때의 소리(최윤흥 창 ; 석양판에 혼자 부른다고 하였다)로 수집되었다 

조안면 송촌2리와 수동면 외방2리의 인접지역<도 14>인 가평군 상면<4>과 외서면<7>, 

양평군 서종면에 모두 민아리가 전파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안면의 <134>는 양평군 방변 

에서 유입되었을 것이 예상된다 <134>의 노랫말은 아래와 같다 

58) 이소라, “모노래, 민아리 및 오독떼기의 비교연구,”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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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여주게--이에-, 매여-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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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갓, 하고서-- 어디, 이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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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내 집이는, 사철 일라 

@ 매여 주오- , 매여 주 , 

이논자리를, 매여 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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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선율이 채보되어 있으나 @@은 가사만 게재되었다 @@은 논밸 때에 부르는 

것임을 염두에 둔, 서로 비슷한 가사이다. @는 @과 통하는 부분이 있는 고로 이를 기초로 

@@의 노랫말을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첩의 집<은> --, 한철이오--, 

요내 집이느-은, 사철 일라 흐아 

@ 매여주오--으오- , 매여- 주-- , 

이논자리-, 를-, 매여 주오-

@-@의 2행 가사중 매행의 첫2자는 붙여 발음하는 경향이대민나 • 장다 • 매여 • 이논 • 

해다 · 옷갓 · 첩의 • 나죽). @-@의 2행 가사중 각기 제2행의 전반부는 한숨으로 내달으지 

않고 그 사이를 끊음으로써 애끓는 듯한 민아리적인 굴곡을 표출한다{@이논자리-,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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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갓, 하고서 / @나죽는 꼴, -으, -을), 

@의 가사는 숙종시대 궁녀출신에서 한 때 출세하여 희빈으로서 잠시 영회를 누렸던 장씨 

를 ‘장다리’(무우 · 배추 등의 꽃줄기)에 비유하고 숙종의 계비로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였으 

나 인현왕후보 복원된 민씨를 민나리(미나리)로 비유하여 민요가사회\1b된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민아리 지때에서는 주로 노래할 줄 아는 사람들 한, 두명이 독창형태로 가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59) 가사의 대귀적(對句的)관계가 요청되지 않는다. 경상도 모노래에서라면 @가 “첩 

의야 집은 꽃밭이오, 나의 집은 연못이라” “꽃과 나비는 봄 한철이요, 연못의 고기는 사시사 

철”로서 두패로 나누어 대귀적으로 가창되었을 것이다. 

< 134>에서 @-@의 선율을 보면, 모두 Dl.rl.vl,3이다 요성에 있어서는 @의 경우만 v3. 

이다 각기 4행의 선율중 제3행의 시작음{@의 ‘장’ @의 ‘이’ @의 ‘옷’ @의 ‘나’)은 타{φ을 

예로들면 ‘민’ ‘사’ ‘한’)에 비해 녹여낸다 

11. 2.4 방아, 우겨리 방해 〈경기 135CD®®· 136∼ 1 39, 140(한, 141 φ, 142φ〉 등 

방아소리는 상사소리와 함께 남양주시 지역의 가장 보편적인 논맴소리이다 

게재한 것은 조안면 송촌2리 <135φ@@>, 진건읍 송능2리 <136>, 수동면 운수2리 

<137>, 평내동<138, i42CD>, 수동면 외방2리 <139>, 별내면 청학리 <140®>, 와부변 출신 

구완서 창<141CD >이다 

남양주시의 논맴소리 취재 읍면 중에서는 화도읍과 진접읍만 빠져있다. 진접읍 장현리의 

가창자 남영문은 논밸 때의 소리 예로 경기민요 방아타령 비슷한 것을 불러보였으나 서툴렀 

다. 수동면 문수2리의 김봉건은 논밸 때, 경기민요풍의 방아타령도 가창했다고 하였다〈素 

87-6-12-φB). 

별내면 청학리의 남기준(1916.토민)은 ‘방아타령’이나 해여 봅시다 하고는 <140®>을 가 

창하였는데, (받)A는 방아소리(“에 허리 방아요” “에 이리 방아요’1로, (받)B는 방아타령 류인 

‘우겨라 방아’계통에헤 에헤 에헤요, 어라 우겨허리 방해로고나)으로 불렀다. 메김소리로는 

일반 경기민요독풍의 방아타령이 되기도 하고 또는 일반 양산도 콕풍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59) 포천메나리는 이와 다르다.(제3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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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부읍 덕소2리 회관 취재 때에 방아타령을 상사데이보다 더 많이 불렀다고 했는데, 이때 

의 방아타령이라 함은 분류상의 방아소리를 지칭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진건읍 송능리의 고경동은 경기민요 방아타령과 비슷한 가락을 알고 있었으나 논맴소리로 

부르진 않았대(87-6-12-lA). 

별내면 청학리에서는 논김방아타령 유형이 회다질 때 달고소리에 이어 부르는 것으로 찾 

아진다. 

조안면 송촌2리에서는 3종류의 방아소리를 가창하였다. 그 받음구는 다음과 같다 

<135CI)> : 홍아- - , 홍아 - - , 방 아 요 -

<135(2)> : 에이 여라 바 앙아 요 

<135@> : 에이 여라 방아 요 

<135@>는 일반적인 짜른방아에 속한다. <135(2)>는 <135@>보다 느릿하게 부르니 중 

거리방아라 할 수 있다. <135CD >은 비고정박적(非固定拍的)으로 유장하게 부르나 ‘방아’의 

어휘가 분명하게 들어나 있고, 또한 ‘긴방아’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길이는 아닌 고로 ‘느린 

방아’로 일단 분류해 본다 <135@>에서는 메김구가 2음보씩이며 그 l음보는 4자가 많고 3 

자인 예도 있으나, <135CD, @>는 4음보 씩이다. <135@>의 메김구 풍에 “송촌리는 물레 

방아”가 나와, 송촌리에 물레방아가 있었을 것이라는 짐작을 하게 한다 <135@>는 

D2.t3.vl,3. <135CD>은 S2.tl.vl,4,6,8. <135(2)>의 (받)은 D3.t3(단. 끝을 2도 하행함).v3.의 음 

조직을가졌다. 

<138>과 <142CD>은 모두 평내동에서 녹음된 것이다 전자는 이천뛰1906.토민) 창이고, 

후자는 이중휘(1911.토민) 창이다 <138>도 <142CD>과 동류의 방아를 가창하려 했던 것으 

로 보여지므로 둘다 ‘느린방아’에 분류해 본다 <142CD>의 메김구 중, “이 돔배는 어서돌고” 

란 어서돌고 술한잔 먹자는 의미라고 했다 둘다 Sl춧대.t4의 음조직이다 요성에 있어서는 

<138>이 vl,4,'.5,6. 임에 비해 <t42CD>은 vl,2,4,5 . 이다 

<137>은 짜른방아이며, <136, 139>는 중거리방아이다. 음조직은 <137>이 S2.t4.vl,8. 

<136>은 Sl.t5 .v5. <139>최윤홍 창의 (받)은 S4.t5g.vl ,4,5. 이며 그 (메)의 구성음은 도레미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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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시 로서 높은 도 대신에 반음 낮은 시로 대체하고 있다. 그 요성은 레와 미에 나타나 있다. 

<137>의 메김구 중에 “혼자 쩡는 생코방아”란 넘어져 땅에다 코방아콸 찔은 것을 형용한 것 

이 아닐까생각된다. 

<14 1CD>의 받음구는 “어- 허- , 어허 - 어어 - 어 - , 방。L 요 - ”이다 음조직은 D4.tl.vl,3. 

이다. ‘느린방아’에다 분류한다.60) 

이렇게 보면 남양주시 수집의 방아류 중에서 <135CD, 13s, 141CD, I42CD>은 느린방아에, 

<135(2), 136, 139>는 중거리방아, <135@, 137>은 짜른방아에 분류띈다. 

11 .2.5 상사 〈경7 1 141® , 142®, 1 43∼ 146) 

남양주시에서 논밸 때의 상사소리를 게재한 곳은 와부면<141(2)>, 평내동<142(2)>, 진건 

읍 송능리 <143>, 화도읍의 마석우리와 금남리 <144>, 진접읍 장현리<145> 및 수동변 운수 

리<146> 이다 

진건읍 송능리의 고경동"( 19 1 8 .송능2리에서 출생하여 1936년까지 셀다가 서울로 갔으며 

1972년경에 다시 귀향함)은 상사를 50년전의 논맴소리라 하고, 60년전씌 논매기로는 “에이여 

라 방아요”를 불렀다. 1987년도에 녹음하였으니, 1927년경부터 그가 고향을 떠나기 직전까지 

는 논밸 때 상사소리를 부르지 않고 방아소리만 불렀다가 아마도 그가 고향을 떠났던 1936,7 

년경에 상사소리를 불렀기 때문에 그가 년대를 자신있게 기억하는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남양주시의 받음구 예는 “어럴 럴럴 상사디얘’<141(2)>, “얼 럴럴 상사 도야’< 146>, “옐 

널널 상사 디여”< 144>, “에옐 넬넬 사앙사 디야”<142(2) >, “에 넬넬 사앙사 도얘’<143>, 

“에 넬넬 상사 뒤 oj:'’< 143>, “넬 넬넬 상사 두야”<145>이다. 

‘얼럴럴’형과 ‘에넬넬’형이 반반으로 나타난다. 

메김구 예로는 “임을 그리는 상사로고나” “상사소리가 처량두 허다” “육칠월이 돌아를 오 

면/ 노름치기가 일시{ 日事)로다” “팔월이라 한가위날/ 학산 위에 달맞아 가고” “술이 삼잔 상 

60) 구완서(1934년생)는 와부변에서 1954년까지 살다가 양평군 양서면 모곽리로 이주하였으며, 모곽리에서도 

<141>을 웰러보았다고 하나, 그 무렵이연 두레 논매기가 점점 사라져갈 시기이므로 < 1 4 1(1)>과 같은 

유장한 소리를 잠시 듣고 1989년에 기억해낼 수 있지 않을 것으로 보아, 와부띤에서 자라면서 배워졌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어 와부연의 소리로 게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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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일래” 퉁퉁이 있다 

음조직은 <I4l(Z)>(받)이 Dl.t3g. <142(Z)>(받)의 출현음은 (솔라)도레미 ‘ 솔라는 l회만 나 

타나며 짧은 음가로 쓰인다. 도에서 종지한다. <142(Z)>(메)는 11춧대.v3,5. 이다. <143>은 

M4+(D4). tl. 요성은 D4에서는 v3. M4에서는 v3,4. 이다. <144>의 김덕근 창에서는 (받)해당부 

분이 S3. t4.vl. 이며 (메)는 Dl. 이다. <145>는 S3. t4.vl. <146>은 Sl.t4. 이다. 

11.2.6 우야소리 〈경기 147) , 기타 〈경기 148) 

< 147>은 진접읍 장현리에서 상사소리에 이어 부르는 논맴소리이다, 받음구는 “우야 훨훨” 

이며 메김구는 새(鳥)를 주제로 한다. “아랫녘새 웃녘새야’는 우야소리 곡에서 애용하는 7싸 

이다 녹두새도 그러하지만, <147>에서는 일반적인 “새야 새야 파랑새야i’ 대신에 “천지가불 

녹두새。F’로, “녹두낭게 앉지마라” 대신에 “청포밭에 앉지마라”로 노래딴다 음조직은 S4.t5. 

이다. 

진건읍 송능2리의 고경동은 논다매고 논둑으로 나가기 전에 에워쌀 때 우야훨훨을 l회 부 

르다고 한 반면에. 수동면 운수2리의 김봉곤은 우야소리를 부르지 않는다고 하였다. 

양주군도 우야소리의 중심권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포천군 소흘면이나 의정부시, 서울의 

노원구, 구리시 둥지에 모두 전파되어 있는 관계로 진건읍에서도 그 흔적을 볼 수 있고, 진접 

읍 장현리에서는 전숭상태가 반듯한 멕받형식의 우야소리가 발견되는 듯 하다. 

달고 끝에 우야소리를 부르는 것으로 확인된 지역은 별내면 청학리 · 수동면 운수2리 · 조 

안면 송촌2리 · 진건읍 송능2리 이다 

<148>은 화도읍 차산리의 토민인 유덕근\1922년생)이 논매고 쉴 참에 넋두리로 하던 소리 

이다 음조직은 Sl,vl. 이다. 

11.3 남양주시 논맴소리의 성격 

남양주시 지역의 논맴소리에는 싹-소리, 사디소리, 민아리, 방아, 상사, 우야소리가 있고 그 

밖에 우겨라 방아나 일반 경기민요콕풍의 방아타령 류가 흔적을 남긴다 

이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논맴소리는 방아소리와 상사소리이다. 상사소리는 방아소리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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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 들어왔다거나{진건읍 송능2리) 또는 상사보다는 방아를 더 많이 불렀디{와부읍 덕소리) 

는 제보가 있다 

김포 • 고양 • 안양 · 화성시에서 왕성한 기세를 보이며 동쪽으로 흐르던 몬돌소리의 물결 

은 구리시까저만 밀려오고 남양주시에는 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드문노래에 속하는 싹-소리 • 사디소리가 발견됨은 중부경기도적인 성격의 표출이다, 방아 

타령 류가 흔적을 남기면서도 논김방아타령은 전혀 찾을 수가 없는 것은 중부경기도권 전파 

의 한계지역임을 말해 준다. 멕받형식의 우야소리가 온전히 전해져 있는 것은 가평군 · 양평 

군 둥 동부경기도와의 차별을 의미한다- 그러나 민아리가 전해져 있고 방아소리가 주된 논맴 

소리로 불리묶은 동부경기도와의 교섭을 나타낸다. 상사류는 ‘얼럴럴’형과 보다 경기도적인 

‘에넬넬’형이 반반씩 나온다. 선법에 있어서도 중부경기도적인 솔선법(Sl.Sl춧대 .S2.S4 둥) · 라 

선법α1.Ll춧대.L4춧대 둥)과, 보다 동부경기도적인 도선법(Dl.D2.D3.D4) · 미선법(M4)이 공존 

한다 

중부경기도소리인 열소리 형의 하나류 모심는소리가 전해져 있고. 회다질 때 달고소리에 

이어 방아타랭류와 우야소리가 불리우는 것은 중부경기도적인 특색이다. 회다지기에 앞서 

‘군방네’를 3젝 찾는 예도 볼 수 있다 저리소 또는 호리소로 논밭갈이흙 하고 드무나마 저리 

소모는 소리가 발견되기도 한다 

논맴소리에 나타나는 남양주시의 문화권적 성격은 중부경기도권의 변두리지역(m따g띠따 

culture)에 위치하면서, 통부경기도권의 영향이 공존하는 지대라 할 수 있다 



〈경기 132)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2리 

Ji = 150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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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 소리(논맴) 

확- 는 개구리쫓는소리 

검봉건{ 1 9 1 9.남토민) 창 
素 87-6-1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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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133) 

남양주시 

화도연 마""~2리 

J) = 150 

산단않멜l 

”여보시오 흉판님네, 멍이 드니 
우리 사디 한번 합시다--

(메) 。 여보시오 풍판님네 
흥겨용 소리 허여 보셰 

。 우리 인간에 한번 태면 
농사밖에 g: 있느냐 

우리가 

검덕긋'.-( 1922.남 토민) 창 
89-5-l 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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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134)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2리 

P= iso 

쇄
용
 

#
용
 

#
용
 

#
용
 

휩
→
 

讓
·
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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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
·
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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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아리(논맴) 
윤푼섭(1929.남,토민) 창 

87-6-1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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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푸 -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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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뚫폼륜 」

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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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죽 는 

흘률?# 
을 

-
睡호
 

활 -

·
=
.
·
’
「
오
 

틀꿇 ·
룹
 
륨
 

흉훨? 
한철이오 
사철일라 

보고 

첩의 집엔 
요내집이는 

매여주 
매여주오 

-
률
 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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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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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135)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2리 

1. .P - ISO 

흉풀) ~i‘ ----
흥 아 

흉듣 .‘--
방 

흉릎예‘ ~- ---
쳐 무 

II. 남앙주시의 논맴소끈| 〈경기 rµ∼r48> 3n 

1. 느린 병1까 

2. 춧거리 뱃-0~ 

3. 우.O~(논맴) 

4. 짜른방아 

“--

(에) 윤용성( 1925 . 남 토민) 
(받) 윤운섭( 1929.남,토민) 
素 8ι6-12-18 

• @ 「-- 「-- a r ~ ,,. 
흥아 

.‘ι. --- .‘’· 
~- 「- &~ 」.

아 요 

• ( ·華훨 ~~ 꽤 「
운 냥 에 

---

|| 

흉를 --- • 혼~s g s· ~ ~ 「· 쟁 ~ ~ II 
웃 - 가 A 하 고 어 덜 가오 

(매) 。 이논자리률 매어주연 
슐도있고 밥도있오 

。 기다리고 못할인생 
어느때나 만나보나 

。 오래기는 오래놓고 
푼융걸고 장만자오 

2. 」 -짜-46 

‘ 훌 -- ---껴 ~“~ ψ 」 파 || 
에 이 여 라 바- 앙 아 요 

·(메)는 느링방아의 그것과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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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흉륙 • .‘-- ---! 

* 위 아 훨 훨 

흉를 (얘) ~ 」 ---출 ~ 」 」를컬 
야 파 랑、‘--; 새 야 

(에) 。 녹두밥에 앉져마오 

흉르 (에) 출 출 깅 ¢」 .‘--훌롤 
녹 두 밥 에 압 구 보 면 

흉를빼 .‘--- .‘-- ~~걸. 
‘ -• 

위 훨 훨 

흉를 ( ) .‘-- .‘-- .‘--¢ 」 」 f 」 P 」 || 

녹 !f- 꽃 이 멸 어 진 다 

(때) 。 싹푸꽃이 멀어지연 
。 갱포장사 윷고가오 
。 훨훨도 다가고야 
。 위야 훨훨 

4. 

흉큼 ‘돼n • “--~ ¢ ~ ψ ψ E킬. 
에 이 여 라 방 - 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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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여 - 라 

출 출경 ~ 」 .‘-- 결 
경 기 도 라 이 천 에 는 

에 이 여 - 라 

놓 - 구 사 기 

률 레 방 - 아 

에 이 여 라 방 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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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136) 

남양주시 
진건면 송능2리 

.P- 150 

養를뿔좋 
에 

훌를풀購 
국 태 

춧커리 박아(논뱀) 
고경동-( 1918.남, 송능2리 출생, 

19세부터 서울에서 37년간 
거주 후 송능2리 재업주) 창 

87-6-12 IA 

.‘-- -- ' “ ‘ -
- I I ’ [ ! , , , • “‘ ’ - - ” ,... ’ I I I I el I I ” ’ ‘ I 1&1 Ill•• ~I ..... _, ‘’ 

I ... ..-1 ....... __. ’ _, ........... , ....... , , ’ ‘ ” ’ . l ’ 
I - - - - - _. - II ~ ’ " 

- - -- ’ 

이 여-라- 방 하 하- 」8. 호 

럽 ! - |업 -ι 

멀폴 II a~ ~ • ' 틀후 E ~ ~~ 
민- 안 - 시 화 가 년 풍 

(메) 。 풍년이 년년이 용다 
년년이 률아용다 

·논둑으로나가기 전에위쩔때”우야훨훨”융 l회 i흙른다 

〈경기 137)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2리 

(에) 。 산에용·라 
。 듭에내려 

」.· % 。 물에 청청 

購 (양l --ll 
• 

에 。1

購를플 
혼 자 

뾰k높멜l 
검봉진( 1919 .남토민) 창 
87-6-12-IB 

산진방아 
팔방아야 
플레방아 

+--- 순 」1 lsi 드결. 
여 - 라 방 아- 요 

“ ‘ - ,、 ‘ ’、 ,、 ‘ ’ ‘ - ’ . ,, ’ , ’ , .... ’ l ’‘ ←、‘’ ‘- ‘- l ’ ” J - _, , ,. - 훌좋 
쩡 는 생 쿄- 방 아 



〈경기 138) 

남양주시 

평내동 

J> = 150 

흉풀‘ 

흉훨‘ 

흉훨‘ 

흉훨‘ 

흉훨‘ 

i받l 

(에) 

i메 l 

IL 남양주시의 논맴소리 〈경기 I양∼148> 쩌 

방~높멜i 

·어 -, 군방님예 -, 
우리 옛날 옛객푸터 내려오먼 
항아타령을 한마디 혜홉째” 

----
에 

‘ 7' --------「·‘-----

「~
요 

。1

.‘’‘·‘· 

이천팎1 906.남.토민) 창 
89-5-1 IB 

l'f I"' ‘ 

πf 옳컬 
라 -

출 뭘 I. 

‘----/ 방 아 하 아 - 요 

。 방아 방아 율방아야 

「J-끼 

‘ 
.‘--

볕‘ 경 ~ 「 .-~ 

김 포 흉진 은 

.‘’‘’ @ 」1 φ . ~ 캘 φ b 」
밀- 다 리 방 - - 아 

II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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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139) 

뺨k높랩j 
남양주시 (메) 최윤홍{19121.남.토민) 
수동연 외방2리 (받) 화도연 호민(깅덕근, 장경산) 

89-5- ll A 

Ji=' 150 

흉릎에n r꺼건 듬 랬 」1소숙 섣‘선 聲쿨 환챔 
얘 혀 여 라 - 방 아 요 ,효효 

(때) 。 우리 놓¥- 논매는총져 오늘날도 입얼세 

" .II ('찌) - ~ ~ ∼ =- - ∼ ‘ ’ ‘ , ‘; 
“ < < -- - - - ‘--------、 l"llrrr. - I l"llrrr. ’ “ II 6( .. ” ‘ ,..._._ "'-•Jll .‘”’‘’l 

‘ ---- L I I I ._ I J ‘ - - -) 、 , 
• -- 1 를 r ~ - - -

험이 이-드 으융연 슐 도 벅 지 

(떼) 。 배가고를 밥도줌세 
。 에이여라 방아아아요 
。 사람용많아두 소리는객소 
。 우형차쩨 명융주어 
방아소리 받아보셰 

。 에여라 방아요효 
。 한영이투엉이 효미방올 
힘을쩍서 파홉시다 

。 에러 여면.라그 방아요오호오 
。 그 렇지 〈벌〉수있나 
。 이논자리를 얼른매고 
져논짜리 건너가세 

。 에여-라 방아요효요오 
。 오늘날푸빼는 석양때가 다되었는데 
주임집에서 슐두아니 주더란말이오 

。 억구파셰 쉬위와세 
엄이률언 쉬어허지 

。 에혀여-라 삼 방진아방요아호요 
。 산에을라 
。 풀』F 내려 를방아얄셰 
。 혜-혀 여라 방아요효요 



〈경기 140)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1. 」 . =63‘ fJ1 

II. 남앙주시의 논맴소리 〈경기 1µ∼148> 317 

L경잔 
ι용f 
3. 뱃아. 우겨리빵R 

남기-준( 1 9 16 . 남.토민) 창 
89-5- 118 

(메) 。 먼데 사랑용 률기 좋고 
。 가까운데 사랑용 보기 좋게 

훌뀔聽쿨 

훌훌릎률 

I -i I I l 、 ..-ii I r I I .. ’ .」 l .... ' ’ l ......, I I .....ii I 

-- - ~ I ’ - - - , 
、- -- --

옐 낼사앙사도 야 

“ -- ‘ --- , 、 ,、 - - - ‘ I II ....... ’ I I ’ I ’ "l I 1 I l ‘ I 、 I II 
I I ~ ~ .-1 I .... I ....I I " I I I l ’ 
--‘l -- ‘. - - -’ I ’ ‘l ’ .. ’ l ’ 

상 사부사가 흥지사 로다 

(때) 。 산도 셜고 율도나 션데 

2. 
」 .=%용6 

I\ (받) ------ ~ -· .‘’· 
- ’ ‘· ,... - 11 ....-

• 」 .JL- -· I -- , , ’ 、.‘- ft I “ 

우 야 훨 훨 

.“‘· 
φ .며φ 重쿨 

새 냥 아 를 -e 다 

」1 」1 ψ 」1 || 
용 갖 잘 새 가 냥 아 률 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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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 

가
 

야
 에
 사
 

새
 밥
 장
 

야
 두
 포
 

재
”
노
「
켜
。
 

。
。

용갖 새야 
안지 마라 
율고 간다 

3. ·창고용 

넉두리(노래가락곡풍): ”농사는 천하지 대본이야 
농사뼈이 또있는가 
논융매고 발융맨식이 다부오나 
방아타령이나 혜여 홉시다” 

”좋아요- ” 

월반 경기민요콕풍 (메) 。 에어타 지얼구나 
반빽이 남어서 다늙었으니 
다시 젊지률 엿타나는못허리로고나 

엇-다 지여쿠나 
치악산 쪽대기 륭녁대 품고 
신션이 모여서 장기 바륙만 멍기 영살 둔다 

(받A) 에 허리 방아요 

양산도곡흉 (메) 。 산천에 초목온 푸르르만 가는페이에 
사랍의 인간은 붉어간다 

(받) 에 이리 방아요 

일반경기민요콕풍(메) 。 애용 데혜용 어허어 야야야야 
어라 우져리 방혜로고나 
일락온 서산에 해는쭉벌어지고 
월훌풍녁에 저기저당이 막솟아용다 

양산도꼭흉 혜-혜. 혜혜요오오 
에 - 이라놓아라나는뭇놓겠네 

(받B) 에혜 에혜 에혜요 
어라 우겨허리 방혜로고나 

(메) 。 엇 -타 지여쿠나 
산도 셜고 물도나 셜어 
어느컬 바래고 옛타내가여기률 왔나 

(받) 에혜 에혜요오오 
어라 우겨리 방뼈로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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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141 > 

1. 방。}(호미) 
L쏘} 

남양주군와부연 

양평군양서면 모곽리 
구완서( 1 934 .남 와부면 출생. 

2 1세까지 살다 6.25사변 후 
모곽려 이주) 창 

89-S-9A 

- 모팍리에서 불러보었다고 합 -
1. 

J~ - 1so 

購(받) '-소 ‘ 

1 「∼----------어 허 어 허 

購
·
購
·

·셈융용이하반융갱 율라갔융.’어’률내험a로내었기 때문임 -

..../ --- 1 

어 

.‘.‘’‘t 

어 

풀출걸 
방 아 - - 요 

2. 」 ‘:= 57 

薰쫓를팩 ~ 「、이 P ”「 쟁 j 「 ~~II 
혈 혈 혈 상 사 다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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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142) 

남양주-시 

평내동-

1. 
j흐 150 

1. 뱅-ol-(논뱀) 

오감갚f 
이중휘(1911.남.토민) 창 

89-5··1 I B 

-효미로논였다-여릿이 논맴 혜,앞륨배가나가서 이!황계 를연, 
톱배 돋아 싼다. 똥그랑게 싼다. 처사랑이 세폭 찍어나가면 
나도 채폭 찍어나가야 한다 -

훌훨l ~ (뱉 t I i 
"" 

에 。l 오- 오 리「 아 



II. 남앙주시의 논뱀소리 〈경기 rµ∼r48> 321 

‘ •• ‘ 
.
「
「g

L 

* ‘ 

·& 。R -요 

이돔 배 - 는 

.c:...1二==그 

r 』~

어 서 - 플
 

。l

방 - 얘 - 오 

(때) 。 (이 톱배률 어서 마치 구) 
두톰빼로 률아가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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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46-60 

흉쏟~ (받) ; > ; ‘ --- “ F‘ r"""lll F‘ F‘ I 
- ‘ l ” ' ‘ ” l ’ ‘ I 
【、 i ’ -.-1 ... . I 、 .... ' i ’ I I 

‘ . ' - ‘ - .ll I/ - - I 

I"' - ∼!! 

購 (에) 

購

에 앨 넬 웰 사 앙 사 디야 

“ F‘ l 、 ,、 “ ‘ ’ - - - - -‘ l ’ I I I I l"'lllo. r"tr. l"'lllt.. I 
~ .... I J ,., < 、 ,,,.j t - ~ 11 11 11 I 
I l ’ W' I J I J I -

I"' I ’ I"' I"' - - --、
이상 사 -가 헨-상사-냐 

’ “’ -- -‘ -“’1 -- -“‘ F‘ ·‘i I 1 F‘ ·‘ II 
~ .... • ~ ~ < ” .-1 I ..J. I I ’ ‘ ” II 

J .-11• - - .-1 1 I 、 .....1.1 II 

임 올 그 리 는 상 사로 고 나 



〈경기 143) 

남양주시 진건면 
송능2리 

」 = 40 

에 

상 사 

에 

육 철 

(메) 。 노륨 

II. 남양주시의 논맴소<~I 〈경기 132∼ 148> 323 

짧h높멜l 

넬 

소-리 

넬 

월 이 

치기가 

넬 상 

일사로다 

고경동{1918 .남송능2리 출신) 창 
87-6-12-l A 

도L - 야 

오 -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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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144) 

(메)검덕근{1922.남.마석우리 토민) 

(받)장경산{1917남금남리 토민) 
89-5-1 IA 

쏘k높랩l 
남양주시 

화도읍 

」 . = 60-67 

뿔
 
-
효
 

購
·

--
디 사 상 

되었구나 
찰두 합시다 

상사디여 
야속허게 
오고가기는 

널 

올다 인제 
빽년 허구두 
허힐 혈혈 
무갱허구두 
세월 예월이 

옐 

。
。
。
。
。

(에) 

솔 출 

쉬워도 

훌훨 
~냄,훈i (메) 

養쓸 ~~ 
·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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